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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책에 수록된 메시지들은 1938년과 1939년에 영국 런던 및 유럽 대
륙에서 전한 주님의 종 워치만 니 형제님의 설교 기록입니다. 나중에 영
국의 앵구스 키니어(Angus Kinnear) 형제가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었습
니다. 그러므로 원문이 영어입니다. 출판된 지 몇 년이 채 안 되어 세계
각지에서 오륙만 부가 판매되었고, 또한 이십여 개에 달하는 언어로 번
역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들 안에 있는 생명의 방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
이 이 책의 메시지들로 인해 생명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리스도인 단체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단체 전체가 생명의 전환을 가졌
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대만복음서원이 출
판하게 되었는데, 이 책이 중국어를 아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도움이
영어판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책을 배나 축복
하셔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실지적인 인식과 더 진보된 체험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각지에
서 더 자라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1963년 3월 25일
뉴욕에서 위트니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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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그리스도의 피

시작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
제를 철저히 고려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산상 수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 이런 생
활을 실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라는 말이 바로 이 질문의 정답임
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
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특별한 일이나 기이한 일을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생활의 원칙을 말하였다고 믿는
다.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은,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준다.
우리 몸에서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를 제하고 그리스도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사신다. 그러
므로 여기에 두 가지의 대치가 있는 것을 본다.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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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대치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은 오직 하나, 즉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더욱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크나큰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혼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문제―

죄의 행위와 죄의 본성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여덟 장을 이 문제를 연구하는 기점으로 삼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설명하고 또한 실제적이고 실험적인 각
도에서 우리의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의 앞의 여덟
장이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또 이 두 부분의 주제가 현저
히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이런 지적만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로마서의 앞의 여덟 장은 독립된 하나의 단락이다.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단락의 전반부이고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세 장
반은 이 단락의 후반부이다. 이 여덟 장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
전·후반부 주제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전반부의 논의 중에서 우
리는 복수의 죄(sins)가 특별히 현저한 것을 발견한다. 그런 반면에 후
반부에서는 복수의 죄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단수의 죄(sin)가 여러
번 사용되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들이기 때문이다. 이 죄들은 많을 뿐 아니라 일일이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다루는 주제는 죄의 본성이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일종의 원칙과도 같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
든, 그것들은 다 이 죄의 원칙이 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죄의 행위를 용
서받아야 하지만 더욱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 전자는 우리
의 양심을 만지고 후자는 우리의 생명을 만진다. 만일 우리의 죄의 본성
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설령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구적인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빛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비출 때,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범
죄로 인하여 용서해 달라고 그분께 부르짖었다. 죄 사함을 얻은 후, 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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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피

는 새로운 것, 즉 나의 죄의 본성을 발견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또한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나
에게 범죄하는 본성이 있고 내 속에 범죄하려는 경향과 나를 유혹하며
범죄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 힘이 내 속에서 발동할 때
나는 곧 죄를 범하게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사하심도 얻
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죄한다. 그러므로 나는 죄짓고 용서받
고 또 죄짓는 악순환 속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내 마
음에는 감사가 넘친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용서함만이 아니라 또
한 구원하심이다. 나의 모든 행함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나의 모
든 어떠함을 위해서는 죄의 본성에서 구출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두 방면의 구원―

피와 십자가

그러므로 로마서의 앞의 여덟 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두 방면을 본다.
첫째는 우리 죄들이 사함 받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이 두 방면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
들의 차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독립된 단락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주 예수
의 피에 대해 두 차례 언급된 것을 본다. 즉 3장 25절과 5장 9절이다. 후
반부의 6장 6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말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입된다. 전반부의 논의의 중점은 주 예수의 역사, 즉 예수의 피
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의 논의 중에서는 피를 계속하여 언급하지 않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주님의 다른 면의 역사에 중점을 둔다. 이는 곧 우리
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이런 구분은 매우 가치가 있다. 우리는 피가 우리의 행위를
처리하는 반면에 십자가가 우리의 어떠함을 처리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했고 십자가는 범죄하는 우리의 근본을 강
타한 것이다. 

뒤에 나오는 장들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의 주님의 역사를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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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의 여러 죄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
롭다 하고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
하겠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롬 3:23).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
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8-9).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4-26). 

이 문제를 연구하는 후반부에서 우리는 타락의 실상과 회복하는 길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먼저 나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겠다(롬 5:19). 우
리는 불순종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라오는 것이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된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장애를 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첫 단계로 하나님은 그들(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다(롬 3:9). 둘째 단계로 사람 속에서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범죄한 느낌―
하나님과 격리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이 때문에 깨어난 양심의 도움
으로 사람들은 “내가 … 죄를 얻었사오니”(눅 15:18)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죄는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주며,
우리 속의 범죄의 느낌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에게 우리를 참소할 근
거를 준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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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하던 자(계 12:10)가 “너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 예

수님은 죄에 대하여, 정죄받는 양심에 대하여, 사탄의 참소에 대하여 무
언가를 하셔야 한다. 먼저 우리의 범죄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
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다음은 죄 있는 느낌이 처리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피의 가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정죄받는 양심으로 평강을 갖게 한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공격과 참소
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리하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
도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계속 전진하려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피의 가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치물이 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피의 기능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이
해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직 올바른 길에 접어들었다
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피는 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

속죄를 위한 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다룬다. 우리
가 범한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 그렇
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또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 행함을 소홀히 여기시거나 감찰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피를 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는 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을 위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피의 가치를 깨달으려 한다면 반드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내가 피에 대해 하나
님이 정하신 가치를 조금도 모른다면 나는 영영 나를 위한 피의 가치를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를 깨달을 때 비로소 피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에게 피가 얼마나
귀한 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피의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
임을 기억해야 한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피라는 단어는 항상
속죄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나는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속죄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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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어 백 번 이상 언급되었다고 생각한다. 언급되는 곳마다 피가 하나
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구약 달력에는 우리의 죄와 매우 큰 관계가 있는 하루가 있는데 그날
은 곧 속죄일이다. 죄 문제에 대하여 속죄일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하고
설명한 것은 없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속죄 희생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일곱 번 뿌렸다고 말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분
명해야 한다. 속죄의 날에 속죄 제물은 회막의 바깥뜰에서 회중 앞에서
드려졌다. 거기서의 모든 것은 완전히 노출되어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명하셨다. 오직 피를 가진 대제사장만이 피를 거기에 뿌려 하나님 앞에
서 속죄하도록 하셨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대제사장은 구속의 역사
를 이루신 주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이다(히 9:11-12). 그러므로 예표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을 제외하
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신다. 그것은 대제사장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교역(交易)이다. 이 교역의 유익을 얻
은 사람들은 그 교역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정하셨다.
그러므로 피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초기의 예표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언급된, 애굽
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피 흘린 유월절 어린양이다. 나
는 이것이 구속에 관한 구약의 또 하나의 좋은 예표라고 생각한다. 피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서 어린양의 고기를 먹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피가 사람에게 드려지기 위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또 다른
예증을 얻는다. 그 이유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진 피를 집 안에
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는 우리 인류를 위해 드려질 수 있는 죄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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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요구하신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피는 나와 나의 죄를 위하
여 반드시 부어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피를 그분께 드
릴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
고 하셨다. 오,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게 하였다!

여기서 나는 새로 믿은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하겠다. 이는 우리가 이
점에서 자주 곤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양심의
괴로움을 받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실 때
비로소 양심이 살아난다. 본래 우리의 양심은 죽어 있었다.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깨어난 우리의 양심
은 아주 예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야
기시킬 것이다. 죄악의 느낌은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것이 되어 심지어
우리가 피의 참된 효능을 보지 못하게까지 한다. 결국은 우리가 길을 갈
힘을 잃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실재라고 느낀다. 어떤 특별한 죄
들이 여러 차례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
의 피보다 더 크게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 

이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피의 가치를 느껴 보려는 데서, 우리에 대한
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데서 온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피의 가치는 우리가 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먼저 피
는 하나님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
리의 구원을 발견하게 된다. 그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느낌으로 평
가해 보려고 할 때 아무런 수확이 없고 어둠 속에 남아 있게 된다. 이것
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달려 있다. 우리는 피가 하나님
께 귀하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한다(벧전
1:18-19). 만일 하나님께서 죄의 값으로 피를 받으실 수 있고, 속죄의 대
가로 피를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죄 빚을 갚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이미 이 피로 만족하셨다면,
이 피는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피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분의 평가
를 따라야 한다.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한다.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코 그분의 평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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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 보시기에 이 피가 받을 만한 것이며
그분을 온전히 만족게 했다고 능히 말씀하실 수 있다.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하는 보혈 

이 피는 하나님을 만족게 했으므로 또한 우리를 만족게 한다. 그러므
로 피의 두 번째 방면의 가치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곧 그분이 우
리 양심을 깨끗게 한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방면에서의
피의 효능을 본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히
10:22).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자세
하게 읽어야 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마음을 피와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가 역사하는 범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주
여, 당신의 피로 내 마음을 죄에서 씻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렘 17:9)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씻음보다 더 근본적인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곧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곧 버릴 옷을 빨거나 다리미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것을 보아야 한다. 육체는 반
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성경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
희에게 주되”(겔 36:26)라고 말한다. 

나는 성경에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었다는 말씀을 보지 못
했다. 피의 역사는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고 온전히 객관적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피의 씻음을 말할 때 마음을 언
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서는 피와 양심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
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것은 무슨 뜻인
가?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가까이하려고 할 때 거리끼는 양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거리끼는 이
양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끊임없이 나
를 일깨워 준다. 이제 보혈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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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새로운 결과가 산출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사
실을 나에게 설명하셨다. 내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내 양
심은 즉시 깨끗게 되고 죄책감도 제거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양심
은 더 이상 거리낌을 갖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있다. 믿는 마음과 아무런 참소가
없는 마음은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가 상호 보완하기 때
문이다. 우리가 양심에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새어 나가고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 교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피의 가치를 새롭게 알
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오직 피로 말
미암아야 매일, 매시간, 매분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피를 의지하고 피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영원히 이
피의 효능은 상실되지 않는다. 보혈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성소에 들
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
가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피
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해서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정결케 함과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
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는 뜻이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의 업적이 아닌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한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 특별히 인자했다거나
참을성 있었다거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
아오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나는
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려고 할 때에 누구나 다음
과 같은 유혹을 만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루어오고 계시
기 때문에―우리를 그분 앞으로 더 이끌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더
깊은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미 여러 과정을 채택하셨다―우
리 앞에 새로운 표준을 세우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들
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결한 양심은 결코 우리의 업적에서가 아닌 오직 주
예수께서 피 흘리신 역사를 의지하는 데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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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
람들이 있다는 무거운 느낌이 있다. 즉 “오늘 내가 조금 조심하여 선하
게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할 수 있었
다!” 혹은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나는 식구들과 약간의 문제
가 있었고, 아침부터 아주 답답하고 걱정스러웠다. 지금도 명쾌하게 느
껴지지 않는다. 내게 분명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
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겠다.”

대체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당신은 믿을 수
없는 당신의 느낌이나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는 느
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견고한 것, 곧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만족하시는 그분의 흘린 피를 의지해 하나님을 가
까이하는가? 만일 피가 변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근
거로 삼는 것도 무가치할 것이다. 그러나 피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
게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움 없는 담대함은 당신 개인의
업적이 아닌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당신
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일단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
을 때 당신은 유일하게 믿을 만한 흘려진 피를 당신이 설 발판으로 삼아
야 한다. 오늘 당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혹은 범죄했
든 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근거는 영원히 오직 하나, 즉 그리
스도의 피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근거이다. 이것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많은 체험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에도
시작(초기)과 지속(진보)의 양면이 있다. 전자는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
게 말해 주고, 후자는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말해 준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의 시작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
와졌기”(엡 2:13) 때문이다. 이후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도 여전히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
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
22)고 말했다. 시작할 때 나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하였고,
이후로 이 새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피를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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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혹 당신은 “이것은 간단한 것이
고 복음의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복음의 초보를 떠난 데서 비롯된
다. 우리는 우리가 진보하였기 때문에 이 초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복음의 초보를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시작할 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같이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동일하게 피로 말미암아야 한다. 종착
지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즉 이 피를 의지하는 것
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멋대로 방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다른 방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피로
만족하고, 피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
을 주의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애통해 하고 참
회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우리의 성결함을 조금도 돕지 못한다.
이것들이 우리를 조금도 돕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
는 이 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자. 하나
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주여! 제가 이 피의 가치를 아직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피가 이미 당신을 만족게 한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피
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이 피가 저의 유일한 의지입니다. 지금 저의
성장의 여부나 업적의 여부가 나의 근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언제든
지 당신 앞에 나올 때 저는 당신의 보혈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은 참으로 깨끗게 된다. 이 피를 떠나
서는 양심은 영영 깨끗게 될 수 없다. 오직 이 피만이 우리를 두려움 없
고 담대하게 한다.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
는 놀랄 만한 말씀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
리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롬 4:8)라
는 바울의 말에 반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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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자를 이김 

우리가 말한 바에 비추어, 이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대적과 대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에는 사탄을 향한 방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 안
에서 사탄의 가장 맹렬한 활동은 바로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이다(계
12:10). 그러나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특별한 직분 안에서 그분의 피
(히 9:12)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적하신다. 

이 피는 어떻게 사탄을 처리하는가? 이 피는 하나님을 능히 사람 편
에 서시게 함으로써 사탄을 처리한다. 타락은 사람 속에 무언가를 가져
와 사탄에게 사람 속에 설 발판을 갖게 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 자
신의 손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롬 3:23) 동산 밖
에 있다. 인간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사람 속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이
것이 제거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치에 맞게 그를 보호하실 수 없다. 그
러나 주님께 감사드리자. 피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람과 하나님, 하
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편에 계시
기 때문에 사람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지금 사람은 아무 두려움 없
이 사탄을 대할 수 있다. 

여러분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나는 다비의 번역
을 가장 좋아한다. 그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
(every sin)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한다. 요한은 총괄적으로
‘모든 죄’라고 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죄, 모든 항목의 죄라고 말했다. 이
것은 무슨 뜻인가? 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빛이시
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것이
빛 아래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보실 수 있
지만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를 능히 깨끗게 할 수 있으시다.
아, 어떠한 씻음인지!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숨기거나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소홀히 하셨기 때문이 아
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나도 빛 가운데 있
을 때 보혈이 나의 모든 종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
지만, 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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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에 억눌리거나 심지어 때로 시험을 받음으
로 어떤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이요”. 큰 죄, 작은 죄, 아주 검은 죄, 그렇게 검게 보이지 않는 죄, 우리
생각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의식하
는 죄, 의식하지 못하는 죄, 기억하는 죄, 이미 잊어버린 죄 모두가 ‘모든
종류의 죄’라는 구(句) 안에 포함된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만족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셨고 피로 말미암아 우
리 죄들을 용서하셨는데 사탄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참소할 수 있겠
는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
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 8:31).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
랑하는 아들의 피를 사탄에게 보여 준 이것이 가장 유력한 답변이기 때
문에 사탄은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3-34).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혈이 절대적으로 만족시
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
로 오사 …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셨느니라”(히 9:11-12). 그분은 오직 한 번 속죄자가 되셨지만, 그분이
대제사장과 중보가 되신 것은 거의 이천 년 동안이나 되었다. 그분은 하
나님 앞에 서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요일 2:2)이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 못하겠느뇨”라는 말씀
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그분의 사역의 부요함을 말해 준다. 하나님께 대
해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태도로 사탄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 아니라 또
한 양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와 다투는 것은
이것이다. 즉 “너는 이미 범죄하였고 계속 죄를 범할 것이다. 너는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없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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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 속을 살피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 안에서나
느낌 안에서 혹은 자신의 행위에서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생각한다. 혹은 이와는 달리 우리는 유혹되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른 극단에 빠져 침체와 절망에 굴
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참소는 사탄의 가장 흉악하고 효력 있는 무기이
다. 사탄은 우리 죄들을 지적해 내어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
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참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즉시 넘어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가? 이는 우리가 여
전히 우리 자신의 의(義)를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바램은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이 방면에서 사탄은 항상 성공적으로 우리를 틀린 방향
으로 향하게 한다. 이로써 사탄은 승리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만
일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면, 육체의 본성은 범죄하
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여도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 말의 뜻을 이해하는가? 우리가 육체의 참 본성을 모르고 우
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한 가닥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넘어
지고 만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죄를 처리하여 주실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참
소 아래 있는 사람을 처리하실 수 없다. 그것은 이런 사람은 피를 신뢰
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피가 그를 위하여 유리한 말을 할지라도 그는
돌이켜 사탄의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이시지만, 참소
를 받는 우리들은 참소하는 자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죽
는 것 외에 달리 쓸모가 없는 자임을 모른다. 뒤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
직 십자가에서 죽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
님만이 참소자에게 응수(應酬)하실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이미 그에게 응
수하신 것을 아직 모른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주 예수를 바라보고 어린양의 피가 각종 죄들
로 조성된 상황에 응수하시고 또한 그분이 이미 그 죄들에 응수하셨다
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믿을 만한 기초이다.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사탄에게 응수하지 말고 항상 보혈로 그에게 응수
하라. 그렇다.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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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고 그의 아들은 이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참소에 응수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다. 오직 이 피를 신뢰하고
얻은 바 위치를 떠나지 않은 사람만이 사탄의 참소를 그치게 하고 그를
달아나게 한다(롬 8:33, 34). 이 체험은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계
12:11). 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의 보혈의 가치를 조금 더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해방을 받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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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 장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두 부문, 즉 우리의 행위
를 처리하는 피를 언급한 첫째 부문과 우리의 어떠함을 처리하는 십자
가를 언급한 둘째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에게는 피의
사함이 필요하고 또한 십자가의 구원하심도 필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첫 부문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했었다. 이제 우리는 둘째 부문에 대해 말
해 보겠다. 우리가 두 번째 부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장들의 몇 가
지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특징들은 이 두 부문이 주제와 강론에 있
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진일보적인 구분 

로마서 4장과 6장에서 부활의 두 방면이 언급되었다. 4장 25절은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관시켰다. 사도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
아나셨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언
급되었다. 그 반면에 6장 4절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
하여 우리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행위에 대해 말한 것이다. 

또 이 부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5장에서 말한 하나님
과 화목됨은 그분의 피를 인해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이다. 사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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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5:1)라고 말한다. 이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
나 불안해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5:10).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이 문제의 큰 원인인 것을 발견한다. 내 속에 여
전히 불안함이 있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이끌어 범죄케 하는 어떤 것이 있
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는 화목되었지만 내 자신과는 화목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여전히 내전(內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광경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준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영의 격렬한 충돌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논
의는 이로부터 8장에서 말한 바 영 안에서 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깊은
평강의 생활로 진행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에 둔 생각은 생명
과 평강이다”(롬 8:6-7). 

더 상세히 고찰하면, 우리는 전반부의 첫 부문은 칭의의 문제를 다루
고(3:24-26, 4:5, 25), 둘째 부문은 칭의에 이어지는 성화의 문제(6:19,
22)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이것
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해결해 줄 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것들을 우
리에게 주심을 볼 것이다. 이 장들 안의 사상의 발전은 이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모든 일에서 두 번째 걸음은 항상 첫 걸음에 뒤따른 것이다. 만
일 우리가 첫걸음만 안다면 우리는 정상 이하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
떻게 그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론 이런 생활에 들어서는 필수 조
건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세워진 기초가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진해야 한
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피가 우리의 범죄를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치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과 칭의와 화목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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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
리 안의 죄의 본성을 처리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피는 능히 우리 죄
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옛사람’을 씻을 수는 없다. 나의 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 피는 범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십자
가는 죄인 자신을 처리한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 장들의 주제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범한 죄들이기 때문이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5장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거기서 죄인을 어
떻게 말했는지를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5장에서 죄인이 죄
인으로 불리운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
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로
마서 3장 23절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가 죄인임을 알려 주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엄
격히 말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순서가 바뀌는 위험이 따른다.
로마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5장 19절에서 말한 바
와 같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조성)된
것같이”.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 우리가 죄
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행하고 이룬 것 때문
이다. 이것은 마치 지금 내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국인이 되는 것은 아
닌 것과 같다. 사실 나는 중국인이다. 그러므로 3장은 우리의 행한 것,
“다 죄를 범하였으매”를 주의하는 데로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다. 

한번은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즉시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지요.”라고 답했다. 그렇다.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범죄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
는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죄인 된 이유가 아니다. 범죄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담의 족속이라면 역시 죄인으로서 구속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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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을 이해하는가? 어떤 사람은 악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죄인
이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패괴한 죄인이다. 어
쨌든 그들은 모두 죄인인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의 행하는 것을 훨씬 뛰
어넘는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 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중
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중국인인 것이다. 우리가 어떻
게 태어났으면 곧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출
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혈통과
유전 때문이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
악의 종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 내가 범죄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이 아주 악해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
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의 근원이
사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
가 죄인인 데 있다. 그리고 이 죄인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범죄를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피이고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이다.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에서 해방을 얻게 한다. 

인간의 천성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자. 이 구절들에
서 우리는 은혜와 죄의 대비와 그리스도의 순종과 아담의 불순종이 서
로 상반됨을 볼 수 있다. 로마서의 후반부(5:12-8:39)의 시작은 바로 이
점을 말한다. 이제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기로 하자. 거기서의 논의는 한
결론으로 인도되는데, 그 결론이 우리의 한 걸음 전진된 묵상을 위한 기
초가 된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
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
라”(롬 5:19).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우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
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
여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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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을 관심
하고 우리의 존재를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근심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지 우리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면이 고쳐지기
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을 고치는 데 착수한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우
리는 실망하여 우리의 문제가 밖의 행위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내적 문
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점차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들이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가 겸손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겸손하
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이 있다. 우리가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남을 싫어하는 느낌이 있다. 우리가 겉으로 웃으면서 온유를 나타내려
고 하지만 우리 속의 강퍅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겉에서 상
황을 고쳐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 깊숙히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행한 것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나 자체까지도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우리
는 성질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족속에 속한 죄인이다. 타락
은 아담으로 하여금 성질상 기본적인 변화를 갖게 했다. 이로써 아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외
관상 이 족속의 공통점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 성품도 예외
가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라고 말했다. 이 점을 설명해 보도
록 하겠다. 

나의 성(姓)은 니(倪) 씨이다. 이것은 중국의 아주 보편적인 성이다.
나는 어떻게 이 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내
가 먼저 중국의 성씨표를 찾아서 이 성을 택한 것이 아니다. 사실 내 성
이 니씨인 것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도 내 성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니씨인 것은 내 부친이 니씨이기 때문이
다. 내 부친이 니씨인 것은 내 조부께서 니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의 행동이 니씨 집안 사람 같아도 니씨이고 니씨 같지 않아도 여전히 내
성은 니씨이다. 내가 중화민국의 대통령같이 존귀하든 길거리의 거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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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천하든 내 성은 여전히 니씨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내 성
이 니씨라는 사실은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다. 나 개인
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이미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다. 나는 아담에게서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일부분이다. 나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고, 나의 행위를 개
선함으로써 아담 밖에 있거나 다시 죄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없다. 

중국에 있을 때 나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다고 말한 적
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
이 설명해 주었다. “모든 중국 사람은 황띠(중국어 발음을 딴 것임)가 그
들의 조상인 것을 시인합니다. 사천 년 전 그가 시유와 싸울 때 비록 적
이 흉악했어도 황띠는 그와 싸워 이기고 그를 죽였습니다. 나중에 황띠
는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민족은 사천 년 전 황띠에 의
해 세워졌습니다. 만일 황띠가 적을 죽이지 못하고 반대로 적에게 죽임
을 당했다면 오늘의 상황은 어찌되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
겠습니까?” 그는 “나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지요.”라고 말했다. 내가 말
하기를, “오, 아닙니다! 황띠는 그 사람대로 죽을 수 있고 당신은 당신대
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
합니다. 만일 황띠가 시유에게 살해되었다면 결코 나라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인간 생명의 일관성을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아
담으로부터 온 것이다. 만일 당신의 증조부가 세 살 때 죽었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겠는가? 당신도 그의 안에서 죽은 것은 자명하다! 당신의 체험
은 증조부의 체험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의 체험은 아담
의 체험과 분리될 수 없다. 아무도 나는 에덴 동산에 있어 본 적이 없다
고 말할 수 없다. 잠재적인 사실로 말한다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범죄
로 인한 열매인 아담의 성품을 받았다. 바꾸어 말해서 죄인의 성품을 받
은 것이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 존재하고 또 그의 생명과 성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얻은 성품에도 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가 말했듯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유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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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의 혈통을 바꾼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방향 안에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신다.

아담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아담에 관해 말해 줄 뿐 아니라
주 예수에 관하여도 말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19
절).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같이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아담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라는 두 마디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
의 예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전과 종족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겠
다. 이 예증은 히브리서에 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서신의
앞 부분에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크다고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의 제사장 직
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먼저 멜기세
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의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해
야 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멜
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고(히 7:14-17),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의 반차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크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면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히브
리서의 저자는 이런 뛰어난 방법으로 이 점을 증명하였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패배시키고 돌아올
때(창 14장) 노략물 중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또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였으므로
레위는 멜기세덱보다 크지 못하다. 왜 그런가? 이는 아브라함이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도 십분의 일을 드
린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야곱도 십분의 일을 멜
기세덱에게 드렸으며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린 것이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빎을 받는 것은 자

29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명한 사실이다(히 7:7). 그러므로 레위의 위치는 멜기세덱보다 낮고 아
론의 제사장 직분도 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보다 낮다. 여러 왕들이 싸
우고 있을 때 레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드린 것이다(히
7:9-10).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이다. 아브라함은 믿음
의 가정의 아비로서 온 집이 그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가 멜기세덱에
게 십분의 일을 드릴 때 온 집도 그의 안에서 십분의 일을 드렸다. 그들
이 개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의 드림 안에 그의 후손들도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가 그로 말미암아 인류 안으로 들어왔고 또 사망이 죄로 말미
암았기 때문에 그날부터 죄가 왕노릇해 옴으로써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
게 했다. 그러나 한줄기 희망의 빛이 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
미암아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
치게 하셨다. 죄가 왕노릇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
명에 이르게 하신다(롬 5:19-21).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지
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통해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기 원하신다. 6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 질문에 바울은 스스로 놀
라면서 큰 소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
찌 그분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묶이는 것을 좋아하시
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롬 6:2)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억압을 받지 않
도록 우리를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해 주심을 인해 그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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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했는데 어찌
아담에게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아담에게
서 옮길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겠다.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우리가 출
생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써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제해야만 한다. 죄의
속박이 출생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죄의 해방은 오직 죽음으로써만 가져
와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 죄에서 구원받
는 길이다. 해방의 비결은 바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
하여 죽은 우리’(롬 6:2)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죄스런 그들의
생명을 벗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죄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을 발견한다. 그럼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길은 우리 자신
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말은 이것
을 설명해 준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롬 6:3).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그
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방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
에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
는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우리는 그리
스도 안에 들어갈 길이 없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힘
으로 안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은 정말 좋다. 나는
이 구절이 신약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사도는 “너희는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궁리
하고 노력하도록 남겨두지 않은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자. 하나님
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계획할 필
요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
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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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것들이 뒤따르게 된다. 우리가 인용한
히브리서 7장의 예증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아직 출생하지 않
은 레위를 포함하여－다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
린 것이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드림 안에 그의 모든
자손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예표
이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죽었다. 그
때 우리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개별적으로 죽은 것
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안에서 죽은 것이
다. 사도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
은 것이라”(고후 5:14)고 말한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중국 향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흔히 간단한 비유로 심오한 진
리를 설명한다. 한번은 한 작은 책을 들고서 종이 한 장을 그 책 속에 끼
워 넣었다. 그러면서 향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 주
목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는 이 책과 완전히 다른 나름대로
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종이가 내게 특별한 쓸모가 없어서 이
책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책을 상해로 보낸다면 이 종
이는 결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책이 상해에 도착할 때 이 종이가 여전
히 이곳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 종이와 이 책의 운명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자명합니다! 비록 나는 이 책만 보냈지만 종이가 책
속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책이 간 곳에 종이도 가게 됩니다. 가령 내가
이 책을 강에다 버린다면 종이도 강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책을 물에서 건져 낸다면 이 종이도 건져지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모든 체험을 이 종이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
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
신 모든 일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행해진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운명이다. 무릇 그분의 체험한 바를 우리도 체험하
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
예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미 못 박혔을진대 우리는 어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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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있는가? 결코 그럴 필요
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것이다. 그분의 못 박
히심이 과거의 일이라면 우리의 못 박힘은 결코 장래의 일이 될 수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다.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장
래의 일이라고 말한 구절을 신약에서 하나도 찾을 수 없다. 헬라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는 부정(不定)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롬 6:6, 갈 2:20, 5:24, 6:14).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
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
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혔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분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이것
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사실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대표성과 포괄성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죽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 없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족
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다. 그분 외에는 구
속 사업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없다. 이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업을 이루실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참예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도 함께 죽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분
의 죽음 안에 당신과 내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자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과 ‘함께 죽었다’는 말로 주님의 죽
으심의 두 방면을 언급한다.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다. 그
러나 함께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함께 죽은 사실이 우리 편에서 시작
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과 죽어야 한다고 생각
하게 된다. 나는 이 용어가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응용이 너무 일러
서는 안 된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킨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나를 그분과 함께 죽

33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은 위치에 두셨다. 이 말은 당신더러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감으로써 그의
죽음 안에 포함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
다고 느낀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유를 포함한다. 주 예수님의 부활도 만유를
포함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같은 서신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한 더 풍성한 의미를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는 주 예수님을 말하는 두
가지 현저한 명칭 혹은 칭호가 있다. 거기서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으로 불렸다. 성경은 그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분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안에 극히 중요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
문에 우리는 이 구분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총체이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그분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연합이 있다. 하
나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부활에 관한 것이
다. 첫째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와 연합되셨는데 이것은 역
사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와 무덤에서 종결되었다. 그
분은 아담 안의 모든 것을 그분 자신 안에서 종결시키고 그런 다음 그것
들을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다. 둘째로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
와 연합되었는데 이것은 부활로 시작되고 영원－끝없는 것을 말함－으
로 종결된다. 그분의 죽음은 첫 사람을 제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
적이 첫 사람에게서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족속의 머리가 되셨다. 이 새 족속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
현될 것이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의 신분으로
못 박히셨다. 첫 사람 아담 안의 모든 것이 그분 위에 집합되어 제해졌
다. 우리는 다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옛 족
속을 제하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새 족속을 이끌어 오셨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둘째 사람이 되셨고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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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고 말한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
고 둘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아담
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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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장하는 길 — 앎 

우리의 옛 역사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의 새 역사는 부활로부터
시작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십자가는 첫
번째 창조를 끝냈고 죽음에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인 둘째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
리에게 전해진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
지 않아도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
질을 내거나 죄를 범하는 일은 결심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원함과는 상관없는 것과 같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
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의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다만 믿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졌다
는 말은 참되지만 좀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재가 되는
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체험에서 실재가 될 수 있는가?

로마서 6, 7, 8장을 읽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네 가지 조건을 발견할 것이다. (1) 앎. (2) 여김. (3) 자신을 하나님께 드
림. (4) 영 안에서 행함이다. 이것이 네 가지 조건의 정확한 배열이다. 만
일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절차를 완전히 취해야 한다. 한
가지나 두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모두 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모
든 절차를 자세히 보기로 하자.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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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얻
기 위해 첫 단계를 보기로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제 우리 앞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
한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 이 점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영
적인 진보를 갖지 못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만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를 짊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린 결코 거룩게 될
수 없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돌아갔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분 안
으로 넣어졌다. 

당신은 어떻게 죄 사함을 얻었는가?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의 죄를 감당하시고 당신의 대치물이 되셨으며 당신의 더러움을 씻기 위
해 피 흘리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당신의 죄를 십자가로 가져갔다
는 것을 보았다면 또 무엇을 하겠는가? 당신은 “주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는가? 아니다. 당신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이미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
에 그분께 당신을 위해 죽어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 

죄 사함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해방도 그러하다. 모든 역사가 이
미 완성되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찬미하면 된다. 하나
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는
매우 사악한 사람이오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라고 기도할 필
요가 없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죄를 위
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왜 또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는가? 당신
의 죄가 이미 그분의 피로 처리되었고 당신 자신도 이미 그분의 십자가
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당신도 그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만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 이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의 빛 안에 살아야 한다. “이에 저희
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시 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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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가? 물론 당신은 믿을 것이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말한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 “그리스도가 …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롬 5:8). 이것은 첫 번째 설명으로서 매우 분
명하다. 성경은 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은”(롬 6:6),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롬 6:8)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언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 옛사람이 어느
날 못 박혔는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해 바울의 말의 어순을 바꾸어 본다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
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모임에 참석
할 때 나는 여러분이 둘씩 둘씩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이 같이 왔
다면 “나의 친구가 나와 함께 왔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내 친
구와 함께 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 중 한 사람은 삼 일 전
에 오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만일 여러분
이 함께 왔다면 어떻게 말해도 옳다. 이는 두 가지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로 말한다면, 우리는 공손하게 이렇
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혹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함
께 못 박히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것
은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한 가지 사실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
히신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는가? 그분이 약 이천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나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과거의
사건이라면 내가 지금이나 장래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주님을
찬미하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십자
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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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6장 6절의 ‘예수와 함께’라는 어구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교리적인 의미도 있다.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은 순서를 거꾸로 하여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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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었고 나도 죽은 것이다. 내가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나는 그분의 죽으신 것의 귀함을 믿는 것같
이 내 자신도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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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왜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가? 당신이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분이 죽은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당신이 느껴 보았
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당신이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이유는 하
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동시에 함께 못 박혔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 주기 때
문에 당신은 그들이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두 강도가 동시에 못 박힌 것을
믿었다면, 당신 자신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당신이 주님
과 함께 못 박힌 사실은 두 강도가 동시에 못 박힌 것보다 더욱 친밀하
다. 그들은 주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혔
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는 그분
이 죽으실 때 당신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실을 알 수 있
는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느낌과 관계없다. 당
신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죽으
신 것은 사실이다. 같은 원칙으로 당신이 이미 죽은 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당신이 죽은 것도 확실하다. 이것들은 거룩한 사실들이다. 그리스
도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두 강도가 죽은 것도 사실이며 당신이 죽
은 것도 사실이다. 내가 말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은 이미 제
거되었다! 당신은 이미 버려진 바 되었다. 당신이 싫어하는 자신은 그리
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 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롬 6:7). 이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이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서 결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효
능 있게 할 수 없다. 오직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
일 때만이 유효하다. 우리 눈이 열려서 갈보리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일
들을 보아야 한다. 구원받기 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 보려
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당에 가
고 구제한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완전한 구속을 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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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평강과 기쁨이 당신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구속이 성화
와 동일한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과 죄 사함을 얻는 길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사람의
방법은 죄를 이기려고 죄를 억누르는 것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제
거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약함을 인해 비통해 하고 그
들이 조금 더 강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거룩
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므로 자신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관념이다. 만일 우
리가 죄의 능력과 우리의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
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우리
는 종종 “내가 조금 더 강하면 내 거친 성질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라
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어 더 자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약하게 하심으로써 구출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이 기이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 옛사람을 강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이다. 옛사람을 도와서 무엇을
하지 않고 도리어 옛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출하신다. 

어쩌면 수년 동안 당신은 자신을 제어하려고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과
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당신은 이런 노력 안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진리를 보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능력이 없
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완전히 한쪽에 제
쳐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런 계시는 사람의 노력을
멈추게 한다. 

첫째 단계 :‘앎’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확실한 앎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을 알거나 중요한 교리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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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앎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당신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전도사가 이것을 당신에
게 알려 주었기 때문인가? 아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알 뿐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
은 “그냥 알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 곧 주
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물론 죄 사함을 받는 이 일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당신에
게 하신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고 당신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
신다(엡 1:17).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그리
스도를 알고 항상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때가 바로 영 안에서 무
언가를 볼 때이다. 빛이 당신의 마음을 비출 때 당신은 완전히 믿게 된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죄 사함과 원칙상 완전히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비췰 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나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께서 이미 그분의 영으로 당신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혹 당신이
그 일에 대해 아무 느낌이 없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당신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다면 어떤
일도 축복을 받은 사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요동케 하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이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선 성도에게 어
떻게 그런 체험에 들어갔느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특이한 방법을 강조하고 또한
자기의 체험을 옹호할 성경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불행히도 자기의 특
별한 체험과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리스도인은 더 깊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강조하는 체험 혹은 진리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보완된다고 말해야 한다. 한 가지 분
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체험은 주 예수의 인격과 역
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결정적이고도
안전한 체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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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모든 것이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즉 “우리
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앎의 요건인 하나님의 계시 

그러므로 첫 단계로, 우리는 계시에서 비롯된 앎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 계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
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역사에 관한 것이다. 내지선교회의 설립자인 허
드슨 테일러 형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설 때 이런 것
을 체험했다. 여러분은 그가 항상 한 가지 문제, 즉 어떻게 그리스도 안
에서 살고 어떻게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
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1869년, 그는 진강(鎭江)에서 누님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
지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그 안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드디어 어느 날 빛과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안
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느꼈습니다! 즉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내 안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만 주 예수님이 포
도나무이심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뿌리요 줄기요 작은
가지이며, 잎사귀요 꽃이요 과실이며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를 도와 주었던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내 자신을 지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가지이고 그
분의 한 부분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
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그것을 읽었었지만 지금에서야 이
것이 살아 있는 실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래부터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에게 이것은 새로
운 노정에서 참된 체험이 되었다. 다시 그는 누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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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가 얼마나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별
로 신기하거나 특이한 것은 아니나 지금 나에게는 모두 새로운 것이 되
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에 나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도 이렇게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아, 이 진리를 보는 것이 어떠한 기쁨인지!
주님이 누님의 마음 눈을 밝히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
신 풍성을 얻고 누리기를 구합니다.”

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생
각해 보라. 만일 당신이 이미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주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
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계시를 얻었다면 간구 대신 찬미를 더 많
이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간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상해에 있을 때 어느 날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한 형제와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
이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부끄럽기만 합니다.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과 부활
의 생명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어떤 형제가 우리와 자리를 같이
했다. 우리 둘이서 거의 두 시간 가량을 소비하여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간구하는 것입니
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
데 어찌 달라고 간구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그분이 아직 저에게 주
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아직도 화를 내고 끊임없이 화를 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간구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우리는 묻기를, “당신이 구한 것 중 얻은 것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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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답변하기를, “저는 참 괴롭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처럼 성화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바로 그때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한 형제가 들어와 우리의 대화에 참
예했다. 상 위에 보온병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그 병을 들더니 그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보온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보온병이 기도할 줄 알아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사 나로 보온병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이런 기도
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답하기를, “제 생각에
보온병은 결코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
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온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보온병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당신도 죽었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도 부활했습니
다. 이제 당신은 ‘나는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부활 생명
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미 죽었고
이미 새 생명을 소유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간구는 마치
보온병의 기도처럼 어리석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 없
이 다만 눈을 떠서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원래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방법
을 생각해 낼 필요가 없고 죽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알고 그분을 찬미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어두움
을 드러내는 빛과 같이 이 말로 그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는 눈물을 흘
리면서,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포
함시켰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
시를 얻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오, 만일 이후로 그 형제를 만나 볼 수 있
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우리 문제의 근원을 만진 십자가

나는 당신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의 기
본 성질을 일깨워 주겠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지나치게 말했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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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만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겠다. 가령 우리 정부가 술 문제를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 금주령을 내렸다 하자. 내가 묻겠는데 이
런 결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가 각지로 가서 점포마다 수색하여 술병을 발견하는 즉시 깨뜨린다고 해
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각지
에 있는 술병 속의 술을 다 제거할 수 있지만 그 술병 뒤에는 술을 생산
하는 공장들이 있는 것이다. 만일 술병만 처리하고 술 공장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술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만일 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려면 전국에 있는 술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는 공장이고 우리의 행위는 생산품이다. 주 예
수님의 피는 생산품의 문제, 곧 우리의 범죄를 처리한다. 그리하여 우리
행함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겠는가?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죄의 행위는 우리 자신으로부
터 나온 것이다. 이 죄들은 이미 처리되었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하는가? 당신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를 깨끗이 씻으셨는
데 우리 스스로 범죄의 공장을 제거하라고 하신다고 믿는가? 그분이 산
출된 생산품만 가져 가시고 우리 스스로 생산품의 근원을 처리하라고 하
시겠는가?

이런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답이 되는 것 같다. 주님은
결코 일을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를 남겨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생산품
들을 제거하셨고 또한 생산품을 산출하는 공장도 깨끗이 청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역사는 실로 우리 문제의 근원을 만지고
처리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일을 절반만 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라고
말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는가? 만일 당
신이 그래도 모른다면 “알지 못하느뇨?”(롬 6:3)라는 말씀을 주의하라.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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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혼동이 되어오던 ‘여김’에 대해 보기로 하자. 먼
저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보기로 하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과거
형이다. 이 사건을 과거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이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더 이상 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이
자 영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옛사람이 영 단번에 못 박혔기 때
문에 우리는 우리가 못 박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 후에 무엇이 뒤따르는가? 성경을 더 읽도록 하
자. 다음 명령은 11절에 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 이 말씀이 6절에 이어지는 것임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서 읽어 보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
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체험의 순서도 이러하다. 우리가 우리 옛사
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 때 다음 단계는 함께 못 박힌 자로 여기
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진리를 말할 때 종종
이 진리의 두 번째 요점인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것을 기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중요시해야 할 기점은 우리 자
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여기는 것
이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준다. “알거니와 … 여길
지어다”. 이 순서는 중요하다. 우리의 여김은 앎에 근거해야 한다. 이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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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실을 얻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기초를 잃게 된다.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자연히 여길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말할 때 우리가 여기는 것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것
은 합당치 않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알기도 전에 여기려고 한다. 그들
은 이 사실에 대해 성령의 계시를 얻기도 전에 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
러 가지 어려움을 쉽게 당하게 된다. 시험이 임할 때 그들은 맹렬하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
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화를 내 버린다. 그러고서 그들은 “이 방법은
안 통한다. 로마서 6장 11절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6절
이 없다면 11절이 소용없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긴
다면, 여기면 여길수록 긴장하게 되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은 후 수년 동안 나는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왔
다. 나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여겨 왔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수록 나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
이 죽었다고 믿지 못했고 죽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에
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로마서 6장 11절을 읽으
라고 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1절을 읽고서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죽
었다는 사실은 내게서 더욱 멀어졌고 이런 여김은 나로 ‘죽음’을 얻게 하
지 못했다.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매우 감
상했다. 그러나 나는 여러 번의 여김이 왜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지
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번민했던 것을 시
인한다.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 만일 이 일을 분명히 해 주
지 않으시면, 내게 이 기본적인 일을 보여 주지 않으시면 나의 모든 일
을 멈출 것입니다. 다시는 전도하거나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갖게 하소서.” 수개월 동안 때로 나는 금식
까지 해 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그 아침을 나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한다―
위층의 책상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
서!”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보게 되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보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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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나의 죽음이 장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일이며, 그
분이 죽으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그분의 죽
으심과 같이 참되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모든 문제가 내게 알
려졌다. 이런 발견으로 나는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의자 위에서
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나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주방에서 돕는 한 형제를 만나 그를 붙잡고서,
“형제님, 내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십니까?”라고 말했다. 그 형제는 내 말
에 어리둥절해져서 “형제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이어서 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의 죽음이 그분의 죽
음처럼 참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말했다. 오, 나에게 이 일은
너무도 참되었다! 나는 정말 상해의 길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내가 발견
한 사실을 외치고 싶었다.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내 말은 이 일을 살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잠시 후 우
리는 함께 죽은 사실에 대해 볼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이 함께
죽은 것을 체험하는 우선적인 조건이다. 그렇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여김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계시이다. 우리에게
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계시가 필요하다(마 16:17, 엡 1:17, 18). 우
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더욱 눈이 열
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계시는 결코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다. 불확실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
해 죽으신 것을 본 날이 언제인지 기억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보는 데 있어서도 확실한 날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가 계속 전진하는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호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
는 내가 죽은 자라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끝
내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것이 정확한 계산 방법이다. 여기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죽음을 향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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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헬라어에서 여긴다는 말은 장부에 기록
한다는 뜻이다. 회계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다. 화가가 풍경화를 그릴 때 완전히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가? 역사 학
자가 모든 기록의 절대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가? 혹은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모든 지도의 절대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들은 대략적인
정도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매일 우리의 언행도 마음속으로야 진실하
게 말하고자 하지만 완전히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말
은 종종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다. 너무 많이 말하거나 너무 적게 말한
다. 오직 수학만이 절대 정확성과 진실성을 갖고 있다. 수학에는 과오가
용납되지 않는다. 의자 하나에 한 의자를 더할 때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런던에서나 상해에서나 동일하다. 당신이 서쪽으로 여행하여 뉴
욕까지 가든 동쪽으로 여행하여 싱가폴까지 가든 이것은 동일하다. 언
제 어디서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변함없이 둘이다. 하늘에서든 땅에서
든 심지어 지옥에서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시는가? 이는 우
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회계로 비유하겠다. 가령 내 호주
머니 속에 십오 실링이 있다 하자. 나는 어떻게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가? 나는 십사 실링 육 펜스라고 기록할 수 있는가? 또는 십오 실링 육
펜스라고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장부에다 내 호주머니
속의 실지 실링을 기록해야 한다. 회계는 사실적인 계산이지 공상적인
계산이 아니다. 같은 원칙으로, 내가 참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렇게 계산하라고 알려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것을 장부
에 기재하라고 하실 수 없다. 만일 내가 여전히 살아 있는 자라면 그분
은 결코 나에게 나를 죽은 자로 계산하라고 하실 수 없다. 이것은 계산
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오산(誤算)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여김은 허위적인 형식이 아니다. 만일 내가 내 호주머니 속에 십이 실
링밖에 없는데 십오 실링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장부에 십오 실링
으로 기록한다면 그 계산법은 차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게 십이 실링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내게 십오 실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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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게 십오 실링이 있다. 내게 십오 실링이 있다.”고 말한다 하자. 당
신은 이렇게 의지와 생각으로 자신을 설득시키는 것이 호주머니 속의 돈
의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긴다
고 해서 십이 실링을 십오 실링으로 만들 수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
실이 되게 할 수 없다. 다른 면에서, 만일 실지로 내 호주머니 속에 십오
실링이 있다면 나는 마음 놓고 장부에다 십오 실링이라고 기록할 수 있
다. 우리가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여김으로써 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도리어 우리가 죽은 자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시는 것
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라고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계시는 자연히 우리를 여기는 데로 이끈다. 우
리는 결코 우리에게 “너희도 … 여길지어다”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
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장부에다 기록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나는 이미 죽
었다”고 기록하고 그런 다음 그 사실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무엇 때문인
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사실로 간주한다. 나는 내
가 이미 그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간주하고 선포한다.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참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 오직 그리스
도 안에서만 언제나 참된 것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라
본다면 당신은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은 믿음의 문제이다.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돌이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지
를 알게 될 것이다. “주여,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 있는 사실을 의지합니
다.” 우리는 종일토록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믿음의 여김

로마서 앞 네 장 반은 거듭 믿음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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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롬 3:28, 5:1).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
아 의롭다 함과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지 않고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
나도 없다. 그러나 로마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믿음에 대해 별로 언급하
지 않는다. 얼핏 볼 때에 강조점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부분에서 비록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
김’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여김’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믿음은 항상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한다. 믿음은 장래 일을 믿
는 것이 아니다. 장래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은 장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
마 이 때문에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를 택했을 것이다. 이 단어는 과
거와 관계있다. 그 의미는 이미 완성된 일을 돌이켜 보는 것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에서 말한 그런 종류의 믿음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
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
은, 만일 당신이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물론 그리스도 안에
서이다)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믿음은 당신이 어떤 것을
받을지 모른다거나 능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요 심지어 장래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다. 여기의 믿음은 당신이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믿
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오직 과거와 관련된 것만이 여기서 말한 믿음
이다. 이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필히 …”, “하나님께서 장차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믿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
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관하여 어느 때가 내게 믿음이 있는
때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것이
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고 말하는
때가 아니다. 그때는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이미 그
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습니다.”라고 말하는 때이다.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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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보여 준다. 로마서 6장에서
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를 구원
하셨음을 보여 준다. 성령이 첫 번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우리는
믿고 의롭게 되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두 번째 사실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실행 면에서 두 번째 부분의 ‘여
김’은 첫 번째 부분의 ‘믿음’을 대치한 것이다.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 것
이 아니다. 거룩한 사실을 봄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
어가는 것과 같이 계속 진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거룩한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십자가이다. 

시험과 실패는 믿음의 시금석이다

역사상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처리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처리된 것이다. 시
험에 관하여는 어떤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또 믿었는데 이
제 옛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전에 지었던 죄에 빠질 때에는 어
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우리가 성질을 내거나 혹은 성질을 내는 것보다
더 나쁜 어떤 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로 인해
앞에서 말한 모든 사실들이 다 거짓되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마귀의 주된 목적이 항상 우리로 하나님의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창 3:4 참조).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실지
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보고, 또 자신을 죽은 자로 여
긴 후에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속에 활동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
은 어찌된 일이냐,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
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것은
결정적인 시금석이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여진 자연계 안의 만질 수 있
는 사실을 믿는가? 아니면 볼 수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영적
한계 안의 접하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가?

여기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과 붙잡지 말라는 것들을 상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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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뽑아버린
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다면 우
리는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장부에 기록을 잘못한 것과 같다. 그 사람은 호주머니 속에 십이 실링밖
에 없었지만 장부에는 십오 실링으로 기록하였다. 사실상 죄의 본성은
제해지지 않았다.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우리를 정복하여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시 범죄하
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혈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범죄를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로 인하여 그분은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된다. 그분은 죄의 본성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제하신다. 우
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전에 죄의 도구였
던 육신의 몸은 실직하게 되었다(롬 6:6 원문 참조). 비록 옛 주인인 죄
의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를 섬겼던 노예가 이미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없다. 도박꾼의 손이 실직
하고 맹세하는 자의 혀가 실직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지체들을 “의의 병
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6:13).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를 이김’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 성경적이다. 로마서 6장 7절과 11절이 말한 ‘죄
에서 벗어남’과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권세가 아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실재하는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는 것을 말해 준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로
부터 해방되는 길을 알고 또한 해방의 정도가 날로 증가한다. 

이 구원이 이렇게 참되기 때문에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요일 3:9)이라
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
못된 길로 인도된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다시는 우리의 역
사(歷史) 중에 출현하지 않거나 우리가 다시는 범죄치 않는다는 뜻이 아
니다. 그의 뜻은 범죄가 하나님께로서 난 본성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은 범죄치 않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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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종종 어떤 존재의 본성은 그것의 역사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안
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역사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하
여(적절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우리는 나무가 성질상 물
에 잠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나무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이
다. 그러나 만일 그 나무를 손으로 누른다면 잠기게 된다. 우리가 범죄
한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의 사실인 것같이 이 역사도 하나의 사실
이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본성도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오직
아담 안에 있는 자만이 범죄하게 되며 이런 사람에게 사탄은 기회가 있
을 때마다 그의 권세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의 의지로 삼고 생활의 수
단으로 취하는가에 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체험 중에서 접촉한 사실
을 택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더욱 강력한 사실을
택하는가? 그분의 부활 능력이 우리 쪽에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
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한다(롬 1:16).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성한 사
실을 우리 체험에서 실제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8). 나는 여러분들이 히브
리서 11장이 신약뿐 아니라 실지로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임을 알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정
의를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헬라어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
는 어떤 상태만을 뜻하지 않고 일종의 행동을 뜻한다. 수년 동안 나는 이
단어를 번역할 합당한 용어를 생각했었다. 영어 성경 중 다비의 번역판
은 이 단어를 매우 훌륭하게 번역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재화
요”(substantiating). 이 단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보
다 훨씬 낫다. 이는 ‘실재화’는 바라는 것들을 체험으로 화하는 행동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물을 ‘실재화’하는가? 사실상 우리는 매일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게 된다. 당신은
‘실상’과 ‘실재화’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가? 실상(實狀)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물체의 현상을 말하고 실재화는 그 물체를 우리에게 참이 되
게 하는 어떤 힘 혹은 기능을 가리킨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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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계 안의 것들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 예컨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세상에 있는 빛과 소리를 실재화시키는 두 가지 기능이다. 또
세상에 있는 홍색, 황색, 녹색, 자색 등 각종 색상들은 모두 참되다. 그
러나 눈을 감아 버릴 때 그 색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색상의 실재성
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시력이 있을 때 나에게는 색상을 실재화할
능력이 있게 된다. 시력을 통하여 황색은 내게 황색이 된다. 그러므로 황
색의 존재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황색을 실재화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어떤 물체를 내게 참된 것이 되게 하고 내 의식 속에 실재가 되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실재화의 의미이다. 

만일 내가 색맹이라면 색상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혹 내게 듣는 능
력이 결여되었다면 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과
색상은 모두 참된 것들이다. 그들의 실재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들이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
문에 참된 것들이다. 우리가 천연적인 감각으로 신성한 사물들을 실제
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라는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들을 실재화하는 능력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은 사실을 우리의 체
험에서 진실한 것이 되게 한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실재화시킨다.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로마서 6장 6절의,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읽어 보았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되나, 의심하거나 영적인 빛이 결여된 채 머리
로만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되지 않다. 

다시 말하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도록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
든 여전히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해도 이
것은 여전히 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실이 아무런 가치가 없
게 된다. 그 사실 자체는 결코 믿음에 의해 그 진실성이 더해지지 않는
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그것들을 만질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 체험에
서 참된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들을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로 여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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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일들 자체는 우리의 느낌에 상당히 실재일 수 있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 더 큰 사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선포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굴복되어야 한다. 내게 어떤 체험(세밀한 일들에까지 완전히 적용될
수는 없지만)이 있는데, 그 체험으로 이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수년 전
나는 병을 앓았는데 엿새 밤이나 열이 높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하
나님은 성경으로부터 나를 치료하시는 한 말씀을 주셨다. 이로 인해 나
는 모든 병세가 즉시 사라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나는 여
전히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전
보다 더욱 불안해졌다. 체온이 높아졌고 맥박도 더 빨리 뛰고 머리도 전
보다 더 심하게 아팠다. 마귀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올린 기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왔
다. 이 때문에 나는 미혹되어 다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
다. 그러나 나는 책망을 받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
리라면 이 증상은 다 무엇인가? 이 증상들은 다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
므로 나는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이 불면증은 거짓이다. 이 두통
도 거짓이며 고열도 거짓이다. 이 빠른 맥박도 거짓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 이 모든 증세는 너의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의 말씀만이 나에게 진리이다.” 오 분 내에 나는 잠이 들었고 이튿날 아
침 깨어날 때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은 특이한 개인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
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실에
있어서는 결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사탄의 변론이 얼마나 설득력
이 있든 간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노련한 거짓말쟁이는 말로만 아니라 또한 태도와 행동으로도 속인다.
그는 위조지폐를 사용하듯이 거짓말을 한다. 마귀는 노련한 거짓말쟁이
이기 때문에 결코 그자가 말로만 거짓말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
는 어떤 표시나 느낌, 혹은 체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의 믿음을 요동시키려고 한다.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육체
의 실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육체에 대해 더 많
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계시된 위치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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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탄은 최선을 다
하여 매일 우리 체험을 증거로 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지 않았고 도
리어 매우 활동적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
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밖
으로 나타난 상태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나의 이름은 ‘니’이다. 나는 내가 ‘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믿는 사실이다. 물론 나는 기억력을 상실함으로 내가 ‘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꿈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내
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이름은 깨어날 때도 ‘니’이고 잠잘 때에도 여전
히 ‘니’인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에도 내 이름은 ‘니’이고 잊고 있
을 때에도 내 이름은 여전히 ‘니’이다. 

만일 내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가장한다면 사정은 어려워질 것이다.
가령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왕’이라고 한다 하자. 그렇다면 나는 내 자
신에게, “나는 왕씨다. 이제 너는 왕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끊
임없이 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여길지라도 내가 유념
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대답할 가능성
은 매우 높다. 이것은 사실이 상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결정
적인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간주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내 이름이 ‘니’
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이
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내게 체험이 있든 없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
은 분명히 사실이다. 나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 모든 사
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후 5:14)고 말씀하
셨기 때문이다. 나의 체험이 이 사실을 확증하든 안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
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 그의 목적은 달성되
고 우리를 그의 능력 아래 둘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 의심치 않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혹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불의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

58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성장하는 길 — 여김

탄이 어떤 궤계를 사용하든 우리는 여전히 마귀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
다. 이것은 마치 누가 나에 대하여 내 성이 ‘니’가 아니라고 설득시키려
고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고후 5:7).
여러분은 아마도 사실에 관한 이런 비유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사실’과
‘믿음’과 ‘체험’은 담 꼭대기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세 사람과 같다. ‘사실’
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않고 곧게 전진하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
는다. ‘믿음’은 사실을 따라간다. 오직 ‘믿음’의 눈의 초점을 ‘사실’에 둘 때
만이 만사가 순조롭다. 그러나 만일 그가 체험을 관심하여 돌이켜 그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그는 즉시 담에서 떨어진다.
거기에 따라 가련한 ‘체험’도 이어서 떨어지게 된다. 

모든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시험은 우리의 눈을 주님 자신으로부터 보이는 것들로 돌아가게 한
다. 믿음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상태를 만나며 접촉하는 물질
적인 세계와의 뚜렷한 모순에 부딪친다. 그러나 실패한 사실이든 느낌
이든 혹은 암시적인 실패이든 이것들은 모두 믿음을 저지하는 산봉우리
들이다. 믿음과 산봉우리는 공존할 수 없고 그중 한 가지가 제해져야 한
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많은 때에 산봉우리만 남고 믿음을 잃는 데 있
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좇아 진리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의 체험과 일치된
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들을
거절하고 단순히 그분을 믿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기만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체험이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발
견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참되게 되시는 것
이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 공의인 것과 참 거룩인 것과 참
부활 생명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본래 우리가 보았던, 그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그러나 참되게 역사
하는 상태에 이를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
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표시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너
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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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를 하노니”(갈 4:19)가 바로 이런 뜻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을
실제화시킨다. 믿음은 항상 영원한 사실, 곧 영원히 참된 사실을 실제화
시킨다.

그분 안에 거함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한 가지를 더 말하겠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수차 언급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죽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죽은 사실을 발견하려고 할 때 모든 노
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우리 속’은 우리가 죽은 장소가 아
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에서 죽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그분 안
에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고 말
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매우 익숙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자. 먼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 몸부림과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
깨워 준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
리에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다. 이는 곧 우리가 놓여진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 자신
의 역사이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원칙을 세워 준다. 즉 하나님
께서 우리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
이다. 먼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밖에서’
완전하고도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는 장차 그리
스도인의 체험이 되며 그분 밖에서는 우리의 영적 체험이 없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한다(롬 6:6, 엡 2:5, 6, 골 2:10). 이런 일들은 우리가 완성하도록 남
겨둔 일이 아니다(물론 우리는 이런 체험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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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들은 이미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된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역사
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이 머리를 다루실 때 모
든 지체도 다루어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자신 안에서 단
독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체험하려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체험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체험을 줄 뜻이 조금도 없으시다. 또한 그분은 당신
을 위하여 그런 일을 완성할 뜻도 없으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체
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체험하
셨다. 소위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그분의 역사와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어떤 가지는 붉은색 포도를 맺으려 하
고 다른 가지는 녹색 포도를 맺으려 하고 또 다른 가지는 자색 포도를 맺
으려 한다 하자. 만일 모든 가지들이 포도나무를 상관치 않고 자기가 내
고 싶은 포도를 낸다면, 이것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이한 일
인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불가능하고 불가사이한 일이다. 가지의 성질
은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각종 체험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과 승천
을 각각 개별적인 일로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포함되었
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직 주님이 우리 눈을 열으사 그분이
만유이심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체험이 있게 된다. 모든 진실한 체
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분에게서 얻지 않은 체험들은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체험들이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나는 그리스
도 안에서 이미 그 체험을 발견했습니다. 그 체험은 이미 내 것이 되었
습니다! 주여, 내가 그 체험을 갖는 것은 그것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
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우리의 체험의 기초라는 것을 안
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본 원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로 어떤 일들을 거치게 함으로
써 결국 그것들을 우리 안에 두어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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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완성하사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지 않으
신다. 즉 “저는 삼월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혹은 “저는 1937년
1월 1일에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혹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구하는 어
떤 확실한 체험을 얻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은혜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체험 자체를 우리가 추구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사상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전기(轉機)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할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에서 참된 전기를 체험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뮬러 형제가 어느 날 땅에 엎드러져 “뮬러는 죽
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 말을 기억해 두라. 나는 우리가
통과한 영적 체험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전기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확실한 전기가 필요하다
고 강하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
께서 어느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체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모든
개인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
이다. 이것은 바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
도의 역사가 우리의 체험과 영적인 역사가 되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
서 단독적인 역사를 가질 수 없다. 우리에 대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다. 그리스
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역사 외에 따로 어느 개인에게 역사하지 않
으신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도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
었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 

이상 말한 것들의 요점은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참된
것이라면 나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이
런 믿음은 매우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 사탄은 자주 우리를 그리스도 안
에서 끌어내어 그리스도 밖에 있게 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여기도록 우리를 권하고 설득한다. 또한 유혹과 실패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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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그리고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확실히 느
끼게 한다. 이때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상태가
없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한
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저
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
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어떻
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럴 때 그분은 뛰어난 능력
─부활의 능력(롬 6:4, 9, 10)─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실을 점차적
으로 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사실들이 되게 할 기회를 얻게 되신다. 본래
는 “죄가 왕노릇하였으나”(롬 5:21) 이제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다(롬 6:6). 우리가 그리스도께
서 만유라는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
하심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
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옛사람
의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우리
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밖에서 자아가 죽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소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는 죽음이 그리스
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계속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면 죄를
향하여 우리는 십분 살아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앙
망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여기에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결국
새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될
것이다(롬 6:4, 11).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이중적인 내용이
담긴 말씀이다. 한 부분은 명령이고 다른 부분은 약속이다. 이것은 하나
님의 역사에 객관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주관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말
해 준다. 또 주관적인 면은 객관적인 면에 근거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
하리라”는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한 것의 결과이다. 우리는 일의 주관적
인 면을 지나치게 관심함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향
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객관적인 면―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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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라―을 붙잡고 주관적인 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주관적인 면
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행하신다. 

우리는 전등으로 이 일을 설명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집 안에 있
고 날이 점점 어두워졌다면 책을 읽기 위해 당신은 등을 켜야 할 것이다.
당신 옆의 탁자 위에 등이 하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
은 그 등에 기대를 걸고 그 등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고 지켜보겠는
가? 아니면 헝겊으로 전구를 닦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다른 쪽으로 가서 벽에 부착된 스위치를 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전기의 근원을 주의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행동을 취한다면 등은 즉시 켜
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초점을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시켜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은 그
사실들을 주관적인 진실로 만든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우리가 … 주의 영광을 보매 …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 주의 영
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같은 원칙으로 이것을 생명의 열매 맺
음에 적용할 수 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
실을 많이 맺나니”(요 15:5).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맺은 열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의 본분은 그분을 앙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
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
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
의 역사이다. 또한 그분은 이미 이것을 이루셨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당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다만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그분 안에서 당신을 보라. 그분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신다는 사실에 안식하라. 또한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라. 그분은 영광스
런 그분의 약속을 실현하신다―“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롬 6:14). 

64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제5장 

십자가의 경계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 안에
서 체계적인 체제인 그분이 창조한 우주, 곧 그 아들 그리스도를 머리(골
1:16-17) 삼은 우주를 갖고 계신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사용
하여 대적하는 체계를 세웠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 체계 아래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사탄 자신이 그 세상을 다스린다. 그
러므로 사실상 사탄은 ‘이 세상 임금’(요 12:31)이 되었다. 

두 창조 

이 때문에 첫 창조는 사탄의 손에 의해 이미 옛 창조가 되었다. 그러
므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첫 창조가 아닌 두 번째 창조에 있
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의 새 창조, 새 왕국, 새 세계를 가져오셨다. 이
새 창조 안으로는 옛 창조와 옛 왕국과 옛 세계 안의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이 대립되고 대적하는 두 왕국 중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하느냐에 대해 모호하게 말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
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골 1:12-
13)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왕국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셔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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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요 3:6).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
을 수 없고”(고전 15:50).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얼마나 교양이 있든
지 또는 얼마나 자신을 개선하든지 간에 육체는 여전히 육체이다. 우리
가 새 왕국에 적합한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느 창조에 속하느냐에 달
려 있다.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하는가, 아니면 새 창조에 속하는가? 우리
는 육체로 난 자들인가 아니면 영으로 난 자들인가? 우리가 새 왕국에
적합한가는 결국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선하고
악한가에 있지 않고 육체냐 영이냐에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
신은 결단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옛 창조에 속한 어떤 것도 결코 새 창
조 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임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옛 창조의 어떤 것으로 새 창조에 공헌하지 않
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우리를 얻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
분은 원래의 낡은 우리들을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이끄실 수 없다. 그러므
로 먼저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제하시고 그런 다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기능
을 지니고 새로운 왕국, 새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다. 그분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한쪽으로 제쳐 놓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부활로 말미
암아 그 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부정(否定)은 십자가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
미암아 그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일소하셨다. 그 반면에 우
주 가운데서 가장 큰 긍정은 바로 부활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신 모든 것을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끄셨다. 그러므로 부활
은 새 창조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첫 왕국에 속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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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끝내는 십자가와 두 번째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부활을
보는 것은 복된 일이다. 부활 이전에 시작된 모든 일은 반드시 제거되어
야 한다. 이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앞에 두 세계가 있다. 하나는 낡은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것이다. 낡은 세상 안에서 사탄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옛 창
조 안에서 당신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옛 창조에 속해 있
을 때 당신은 사망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는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중 새 창조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십자
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 중 십자가 이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
지도 없고 모두 저편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볼수록 좋
다.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옛 창조에서 벗어
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들에게 돌리셨다. 그런 다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러므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미 그분 안에서 제거되었다. 하나님
은 온 우주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듯하다. “나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한쪽에 제쳐 놓았다. 옛 창조에
속한 너희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혔다!” 우리 중 이런 판결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점은 우리를 침례의 문제로 이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
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롬 6:3, 4).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
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성경에서 침례는 구원과 관계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비록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침례를 통한 거듭
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침례를 통한 구원’을 말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는 말은 무엇인가? 구원은 죄나 죄의 권세와 무관하며 이 세상 체계와
관계된다. 우리는 사탄에 속한 세상 체계 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구원받는 것은 사탄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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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
니라”(갈 6:14). 베드로는 여덟 사람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벧
전 3:20)고 말한다. 이 예표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준
다. 노아와 그의 일가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 패괴한 옛 세상으로부
터 나와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그들이 이로 인하여 익사
를 면한 것에 중점이 있지 않고 그들이 패괴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데 중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어서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고 말한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침례로 표명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을 구
원하신다. 또한 당신의 침례로 말미암아 이 점을 확증하셨다. 침례의 한
방면은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고” 옛 창조를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침
례의 다른 방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새 창조 안으로 들
어가는 것이다(롬 6:3). 당신이 물속에 들어갈 때 당신의 세상도 함께 물
속에 들어간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질 때 당신의 세상
은 이미 잠겨 버린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그들은 간수
와 그의 일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와 그에게 속한 사람
들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행 16:31-34).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
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영적인 권세 앞에서 심판받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
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침례는 단지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문제만이 아니다.
침례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된 매우 중대한 일이다. 또한 두
세계와도 관련된다. 무릇 이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 사역해 본 사람은
침례로 야기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것이다. 

장사는 바로 끝냄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침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대답하는) 것이라”(벧전 3:21)고 말한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묻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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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무어라고 말씀하
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십자가로 말
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와 세상과 옛 창조 그리고 옛 왕국에 대한
심판을 알려 주셨다. 십자가는 단지 그리스도 개인에게 속한 ‘개인적인’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만유를 포함한 십자가요 당신과 나를 포함
한 공동의 십자가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아들 안
에 두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마지막 아담 안에
서 그분은 이미 첫 아담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완전히 일소하셨다. 

나는 옛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침례를 요청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침례는 곧 장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우
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 자체는 죽음이나 부활이 아니다. 그러나 침례가 장사이기 때문에
침례는 죽음과 부활과 서로 연관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장사될 자격이 있
는가? 당연히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침례 받기를 요청한다는 것
은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무덤에 들어가기에만 합당하다
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장사를 죽음의 방법으로 취한다. 그
들은 장사를 통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내가 강하게 말하거니와,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장
사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침례 받을 권리가 없다. 우리가 물
속에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시
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간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간
단하고도 명백하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고 또 내가 너를 그의
안에 포함시켰다. 이 사실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말하느냐?”고 말씀하
신다. 나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나는 “주여, 당신께서 이미 십자가에
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죽음과 장사에 넣으신
것에 대해 나는 예라고 말할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분이 이미
나를 죽음과 무덤에 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청하는 것은 이 사실
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어떤 여인이 그녀의 남편을 잃었다. 그 여자는 비통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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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미쳐서 남편의 장사를 거절하였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
나도록 그의 시체를 집 안에 두었다. 그 여자는 “그이는 죽지 않았어요.
매일 나는 그이와 대화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했다. 이 가련한 여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을 장사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장사하기 원하는
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이다. 만일 그들에게 최소
한의 소망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장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언제 침례를 청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의
완전성과 내가 죽어 마땅한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을 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다
는 것을 완전히 믿을 때 나는 침례를 청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이미 나를 죽
이셨으므로 이제 저를 장사하소서!”

중국에 긴급 구조 기관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적십자사’이고 다른
하나는 ‘청십자사’이다. ‘적십자’의 일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청십자사’의 일은 기근이
나 수해 혹은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을 장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다루심은 적십자의 일보다 더욱 철
저한 것이다. 그분은 옛 창조를 보충하고 완전하게 하려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심지어 살아 있는 사람을 못 박고 장사하심으로써 그들
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우
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청십자사’의 일에 복종해야 하며 장사로 죽
은 사실을 확증해야 한다. 

오늘날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있는데 이 두 세상 사이에는 무덤이 있
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못 박으셨지만, 나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동
의해야 한다. 나의 침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내
게 주신 판결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미 옛 세상과 갈라졌고 지
금은 새 세상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단호하고 의식적인 구
분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한 바이다. “죄에 대하
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의 뜻은 “만일 너희가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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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계속 머물기 원한다면 왜 침례를 받는가? 만일 너희들이 옛 세상
에서 계속 살아가기 원한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
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옛 창조를 장사 지내는 것에 동
의함으로써 새 창조를 위한 토대를 닦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도 역시 침례 받은 사람(3절)에 대해 말한 것이
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있
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긴밀한 연합을 성취하신
것을 시인함을 말한다. 하루는 내가 한 형제에게 이 진리를 강조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나는 내 찻잔에다
설탕을 한 덩어리 넣고 저었다. 몇 분 후에 나는 그에게, “지금 설탕이 어
디에 있고 차가 어디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두 가지를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간단한 예화이지만
그로 하여금 우리가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친밀하고도 결
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우리를 거기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
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逆轉)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이 연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침례 뒤
에 있는 그 참된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적
인 죽음 안으로 잠기고 결국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된다는 것
이다. 우리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과 이같이 친밀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이 역사적
인 ‘잠김’, 곧 하나님이 완성하신 바 그분과의 연합을 시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대중 앞에서 한 간증은 바로 이천 년 전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하고 능력 있는 죽음임을 시인하는 것이
다. 그분의 능력 있고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하고 끝내셨다. 

부활로 인해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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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활의 상징은 죽음의 상징과는 차이가 있게 되었는데 이는 새
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부활에 들어간 것은 침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
니다. 주님을 찬미하자!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어 새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 주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부활에 관하여도 물론 내가 그분 안
에 있지만,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
도께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어떻게 이 새 생명을 얻는가? 바울은 ‘그와 연합하여’라는 용어로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헬라어에서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접붙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설명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제공한다. 

복건(福建)에 있을 때, 나는 용안(이 과일의 원산지는 중국 남쪽 지방
인데 크기는 살구만 하다. 맛이 달아 먹기도 하고 약으로도 쓴다.) 과수
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사오천 평이나 되
는 대지에 삼백 그루의 용안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나무에 접붙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당신은
내가 접붙이지 않은 과수를 심고서 내 땅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까? 접붙여지지 않은 원래 나뭇가지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를 바라겠습
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접붙이는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는 기
뻐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한 나무가 일정한 높이로 자랄 때 나는 윗부
분을 잘라 내고 거기에다 접붙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 그루의 특별
한 나무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나무가 보이십니까? 나는 그
나무를 아비나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접붙이는 데 사용되는 모든 가지
를 그 나무로부터 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나무들을 제멋대로 자
라게 둔다면 그 과실은 매실처럼 작고 껍질은 두껍고 씨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나무의 과실은 매실보다 크고 껍질은 아주 얇고 씨가 매
우 작습니다. 이 나뭇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나무도 그 나무와 똑같은 과
실을 맺습니다.” 내가 다시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까, 그는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한 나무의 성질을 다른 나무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런 다음 거기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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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가지를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잘 묶어서 그냥 자라게 둡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또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는
“나도 잘 모르지만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또 다른 한 그루의 나무를 지적하면서, 그 나무의 접붙여진 부위
밑의 원 가지에는 나쁜 과실이 맺혀 있고 그 윗부분인 새 가지에는 좋은
과실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양쪽의
차이점을 보여 주려고 이 나쁜 과실을 맺는 가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당신은 접붙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은 내가 왜 접붙여진 나무만을 기르는지 알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오직 접붙임 곧 좋은 나무
의 생명을 연결시켜 접붙임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 나무
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일 수 있을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욱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연결시킬 수 없으시겠는가?

한 중국 여인이 팔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상
처에 딱지가 생길 때 발생할 심한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난 부위에
새 살을 이식시켜야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너무 나이가 들었었고 또 영
양 부족이어서 그의 살을 이식시키지 못하고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
았다. 나중에 한 외국 간호원이 그 여인에게 피부를 제공하여 수술은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살과 원래의 살을 같이 꿰맴으로써 그 여
인은 팔이 완전히 나아 퇴원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황색 팔에 흰 피
부가 일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만
일 당신이 나에게, 다른 사람의 피부가 그 여인의 팔에서 자라는 것은 어
떤 영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다만 아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 땅의 외과 의사가 한 사람의 몸에서 피부 일부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시킬 수 있다면, 더욱 큰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접붙일 수 없으시겠는가?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
하니라”(요 3:8).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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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세상에 천만 인의 생명 안
에 접붙여진 열매 맺는 유일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새 생명’
이라고 부른다. 새 생명이란 전에 사람에게 없었던 생명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생명,
곧 전혀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창조를 제하셨는데,
그 목적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의 새 창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다. 그분은 이미 흑암의 권세로 향하는 낡은 문을 닫아버리고 그의 사
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나의 영광은 바로 이미 완성된 사
실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
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다(갈
6:14). 나의 침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개적 간증이다. 이것은 입을 열어
서 하는 간증이 나의 구원을 위함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입으로 시인하
여 구원하여 이르느니라”(롬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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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성장하는 길 —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앞 장들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헌신의 참된 성질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앞에는 로마서 6장 후반부, 곧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있다. 6
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
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두 구절 말씀
안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드림’이다. 13절, 16절, 19절에서 도
합 다섯 번 사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드리다’라는 단어를 헌신의 의미로만 생각하고 그 내
용을 자세히 연구해 보지 않는다. 물론 ‘드림’에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
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과 그 기능과 지혜－천연적인 지혜－와 힘과 기타 재
능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13절을 읽을 때 이 점이 즉시 분명해질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산 자같이’라는 용어를 주의하라.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
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헌신의
기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왜냐하면 여기서 헌신은 옛 창조 안의 어
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죽음과 부활을 거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드림’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 결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알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
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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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참으로 알았을 때, 나는 자
연히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된다(6, 11절). 또 내가 죽음에서 그
와 함께 부활한 것을 알 때, 나는 자연히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게 된다”(11절). 이것은 십자가의 두 방면―죽음과 부활―이 모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도달할 때 뒤따라오는 것
은 바로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
이시다. 실지로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
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소유를 그분께 드리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게 된다. 이것
은 그분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 드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죽음이 다 제하였으며, 오
직 부활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게 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는 말은 오늘 이후로 나의 온 생명을 주님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셋째 단계 :‘자신을 드림’ 

우리는 이 ‘드림’이 우리 몸의 지체들과 관계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
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을 더 이상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함을
보았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 하나
님께 드리라”(롬 6:13, 19)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체와 능력
이 완전히 그분께 속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하신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그분께 속함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다. 만일 호주머니 속에 내 소유로 십 실링이 있다면 나는 그 돈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만일 그 돈이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다른 사
람이 나에게 보관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고 감히 잃어버리지도 못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것
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 자신에 대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또 우리의 시간과 금전 혹은 재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자기 뜻대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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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속하기 때문
에 돈 한 푼, 한 시간 혹은 우리의 지혜와 체력을 다른 데 함부로 쓰지 말
아야 한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은 한 중국인 형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가 있는
객실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 셋이 카드 놀이를 즐기려고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들은 그 형제에게 같이 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여러
분들을 실망시킬 생각은 없지만 저는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
은 사람들은 놀라며 그에게, “당신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내 이 두 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들
에게, 생명 안에서 그의 주권이 양도된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 형제는
그의 모든 지체가 완전히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참된 거
룩함이다. 

바울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고 말
한다. 실제적인 활동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거룩히 분별되어 주님께 드림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
해 버리면 거룩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을 통하여 거룩게 된다. 구약 시대에는 하
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
고 거룩게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분별된 사람으
로 여겨졌다. 심지어 생물이나 물질적인 것들, 예컨대 어린양이나 성전
안의 금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거룩게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룩게 되
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제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서 사용하시도록 완전히 그분을 위해 예비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거룩함은 분별된 것을 가리킨다. 참다운 거룩은 ‘여호와
께’ 거룩인 것이다(출 28:36).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것이 바로 거룩이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완전히 그분의 소유임을 시
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김과 같이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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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우리 일생 중에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넘
기는 날이 필요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분께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
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것
은 그들이 참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드린 것’(그들이 말하는 헌신)
은 다른 어떤 것, 곧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천연적인 능력이다. 이것으
로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다. 그러
면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가? 기독교의 일을 위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하
기 위해서이다.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 왕이 그들에게 지시한 직책에 따
라 장군 된 자도 있었고 문지기 된 자도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의 분깃의 일을 해야 한다. 장군이든 문지기이든
우리 스스로 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
님께서 당신에게 정한 길이 있는 것이다. 곧,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바울을 위하
여 그가 달려갈 길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길을 알
아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응당 주님께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 정하신 길을 알고 그 안에
서 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말해
야 한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다. 만일 우리 일생의 종착지에서 바울과 같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
은 사람인가! 나는 일생의 종착지에 이르러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
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것
을 원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는 것이 당신의 갈망인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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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다”(롬 12:2)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이다. 우리의 강인하고 고집 센 의지는 반
드시 십자가로 보내야 하고 우리 자신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천을 재봉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기를 바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건축 재료를 건
축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기를 바
랄 수 없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 안에
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는 아무런 보류
나 다툼이 없이 그분께 자신을 드려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내가 다
시 말하거니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종인가 노예인가 

만일 우리가 아무런 보류함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가정에
서나 일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의 견해에 있
어서 많은 조절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보
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손가락은 한 가지 한 가지 그분
의 것이 아닌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이것들을 제해 버리라.”고 말씀하
실 것이다. 기꺼이 이렇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분께 순복하는 자가 지혜롭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우
리는 종종 다른 것을 원한다. 많은 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
릴까 봐 무엇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담력을 갖지 못한다. 비록 우
리가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된다.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다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우리
를 다루시도록 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종종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세상에서 이것
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이런 느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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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를 느끼게 하며 그 이유가 매우 분명하다. 만일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께 점유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내 몸에서 그분의 주권이 일단 세워지면, 나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담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분의 전적인 소유이
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 6:16). 여기서 말
한 종은 사실상 노예이다. 6장 후반부에서 이 단어가 수차 언급되었다.
종과 노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길지라도 그가
섬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만일 그가 자
기 주인을 좋아하면 그를 섬길 수 있고 싫어하면 다른 주인을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않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종일 뿐 아니라 또
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분 편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신 것으로 말미암고 내 편에서
는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린 것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
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려
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
시는 바에 대한 충분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데 있다. 그들은 쉽게 “주
여, 무엇이든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이 언제나 좋아했던 이상
(理想)과 강한 의지와 소중한 관계와 좋은 일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
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지 않았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
리지 말라. 당신이 헌신을 엄숙한 것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당신에 대해
하나님은 진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릴리의 소년이 주님께 떡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떡을 어떻게 처리
하셨는가? 그분은 그것을 떼셨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드린 것을 항상 파
쇄하신다. 그분이 받으신 것들에 대해 그분은 파쇄하신다. 그러나 그분
은 그것을 파쇄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
신다.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후에 그분은 당신이 그분에게 드린 것
을 파쇄하기 원하신다. 이때에 모든 것이 뜻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따지고 원망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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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문다면 당신은 파괴된 그릇이 된다. 즉 세상에 대해 당신은 무용지물
이 된다. 이는 당신이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세상은 당신을 쓸 수 없게 되
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도 당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당신이 미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기 때문이다. 당
신은 세상에서는 이탈되고 하나님과는 다툼이 있게 된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다. 

우리는 한 차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초기의
기본적인 행동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
하시든지 그분을 찬미하고 받아들이며 육체와 상반된 인도에 대하여도
원망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헌신해야 한다. 

나는 주님께 속하므로 더 이상 나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범
사에 그분의 권리와 주권을 시인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나는 선교사나
전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뜻
을 행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내가 학교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혹은 주방에 있든 나는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 이는 그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에게만 가장 좋은 것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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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가 말한 바 있듯이,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계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 또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왜 앞의 절차들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런 절차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적 체험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
라운 목표를 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또 무엇인
가? 우리는 로마서 첫 부분의 두 단락에서 각각 한 마디를 빼내어 그 내
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롬 3:23)
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롬 8:21)이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본래 영광
이었다. 그러나 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하여 결국 하나님
의 목적을 좌절시켰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죄에 따
른 심판과 정죄를 지옥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사람의 관념은 항상 내가
죄를 범하면 내게 형벌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
지 않다. 그분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영광을 잃었다고 생각하신다. 범죄
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속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얻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 영광,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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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심 

이제 우리는 이와 관계된 부분인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29절, 30
절을 먼저 보기로 하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
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
다”(8:16-18),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
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
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라”(8:29-30)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
로 모두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분은 어떻게 이 목
적을 실현하시는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에 포함된 의미
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
기로 하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에
게 말해 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
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그분 외에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 없다는 말이다. 그분은 영원 안에
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독생
자로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시지 않고 그분을 맏아들로 세우고자 하심
을 말한다. 독생자는 어떻게 해야 맏아들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답
변은 매우 간단하다.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더 있으면 된다. 만일 당신에
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는 독생자이다. 그러나 나중에 당신이 아
들 몇을 더 낳았다면 독생자는 자연히 맏아들이 되는 것이다. 

창조와 구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
이다.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없다면 그분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얼마 전에 나는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란 책의 저자인 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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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Mr. George Cutting)을 만나 보러 갔었다. 내가 93세의 나이 든 형
제의 면전으로 안내되었을 때 그는 내 손을 붙잡고서 조용하고 사려 깊
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은 내게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는 것을 아십니까? 또 당신은 그분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
십니까?”라고 말했다. 그가 고령이었으므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다른 것
을 말할 수는 없었고 단 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만남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반복했던 두 마디 때문이었다. 즉
“형제여, 당신은 내게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당신
은 그분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대개 탕자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만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탕자가 거친 곤경
뿐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비유의 요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가 이 이야
기의 중심이다. 문제는 아들이 무슨 고통을 당했는가에 있지 않고 아버
지가 무엇을 잃었는가에 있다. 이 아비 된 자야말로 고통을 당한 자요 잃
어버린 자이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것은 누구의 손실인가?
당연히 손실을 입은 자는 목자이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을 때, 누구의
손실인가? 물론 여인의 손실이다.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의 손실
인가? 아버지의 손실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바이다. 

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분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분의 독생자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
여금 많은 형제들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전체 이야
기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또 이로써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안
에 들어가게 하는”(히 2:10)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온전히 이루고자 하
는 목적도 완성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보고 히브리서 2장 10절
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본다. 주 예수님의 측면에서 말하면 많은 형제들
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면 많은 아들들이다. 이 두 용어는
성경에 근거한 용어이고 모두 성숙의 의미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얻
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히 성장한 아들들이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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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아들들이 곡간이나 차고(車庫)나 들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분의 집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설명하는 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
니라”이다. 아들의 명분－그분의 아들의 충만한 표현－이 많은 아들들
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분은 어떻게 이 목적에 이르시는가? 먼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분은
아들들이 성숙하여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정하셨다. 그분은 하
늘 전체가 영광을 얻은 아들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분의 구속의 목적이다. 

한 알의 밀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떻게 그분의 맏아들이 되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 방법을 설명해 준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밀알은 누구인가? 주 예수님이시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께는 두 번째
밀알이 없고 오직 하나의 밀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시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게 했던 유일한 밀알은 첫 번째 밀알이 되었고 그
밀알로부터 많은 밀알이 산출되었다. 

그분의 신성으로 말할 때 주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
다. 그러나 부활로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또한 맏아들이시다. 이는 그때
로부터 그분의 생명이 많은 형제들 안에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성령으로 난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 1:4)가 되
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5, 16). 주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능하게 하
셨다.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만족되셨다. 

요한복음 1장과 20장은 이 방면에서 가장 귀중한 장들이다.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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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작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끝부분은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
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다. “너는 내 형제들에
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
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 본래 주님은 자주 ‘아버지’ 혹은 ‘내 아
버지’라고 하셨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앞에 한마디를 추가하
여 ‘또한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다. 이것은 맏아들, 곧 먼저 나신 분이 하
신 말씀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집으
로 이끌려졌다. 그러므로 같은 구절에서 그분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
고 부르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한 바 “형제라 부르시기
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이다.

아담이 당면한 선택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으셨는데 ‘동산 가운데’─특별히
드러난 장소─에 그분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피조되었을 때 아담은 순진하여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
다. 생각해 보라. 가령 삼십 세 된 한 성인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다 하자! 당신은 이런 사람이 미성숙되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아담도 처음에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동산 가운데로 이
끄셨을 때 사실상 그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
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이 나무 근처에 생명나무라
는 다른 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두 나무는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피조된 아담이 도덕성에 있어서 중립적―죄가 있는 것
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닌 무죄 상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에 두사 그로 자유로이 택하게 하셨다. 그는 생
명나무를 택할 수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택할 수 있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셨
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자체에는 틀린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지식이 없다면 아담은 자신을 위하여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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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께만 있었으므로 아담이 어떤 문제에 당면할 때 그의 유일한 방법
은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임을 본다. 그러므로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상징하고 있다. 생명나무는 하
나님 자신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곧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가장
높은 생명의 형태이시고 생명의 근원과 목적이시다. 과실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은 나무는 먹을 수 없지만
과실은 먹을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영접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과실은 나무에서 먹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히 말하지만, 주 예
수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형태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아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연합되
었더라면,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끊임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아
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천연적인 성향에 따라 자기의 인성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가 이 방면
에서 고봉에 이를 때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안에 단독
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앞에 놓인 하나의 선택이었다. 만일 그가 성령
의 길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하
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 반대로 만일 그가 천연적인 길을 택했
다면, 그는 자기를 발전시키며 단독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밖에서 판
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이다. 

아담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으므로 그는 독립된 입장을 취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사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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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이 되었다. 그는 어떤 지혜를 사
용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행
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 그때로부터 그는 ‘지혜롭게’ 되었다(창 3:6). 그
러나 그의 결말은 사망이었고 생명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은 사탄과의
동역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떨어진 것
이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나무를 가까이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두 종류의 생명이 아담 앞에 놓여져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
는 거룩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 속
한 생명이다. 아담이 후자를 택한 것이 죄였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선
택은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항하여 서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그는 자기의 인성을 개발하는 길을 택했지만―비록 그가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의 표준에 따라 ‘완전한’ 사람이 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바로 사
망이다. 이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룩한 생
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기꺼이 원수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사망
의 법 아래 매여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거치실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참된 헌신―죄에 대하여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자기를 산 자로 여기며, 죽은 자 가운
데서 부활한 자같이 자기를 그분께 드리는 것―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자아 생명은 죄의 법 아래 복종하
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한다. 아
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자아의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 아담 안의 모든 것을 한 데 묶어서 제거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 우리
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마지막 아
담인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제거되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셨다. 여전히 그분은 몸
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계셨다. “마
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원문 참조). 지금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영적인 몸, 영광스런 몸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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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육신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영이 되셨으므로 지금 그분은 사람
들에게 영접될 수 있으시다.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
하여 살리라”(요 6:57)고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이런 사상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는 그분이 아직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영접하는 자 … 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 13).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개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상은
우리의 생명을 개선된 단계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
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잘못된 생명을 영광 안으로 이끄
실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 곧 새사람을 필요로 하신
다. 거듭남과 의롭다 함은 병행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사람의 생명은 낮은 단계에 속한 동물
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사이에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단계나 낮
은 단계에 속한 생명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격리하는 큰 도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우리와 낮은 단계에 속한 동
물의 생명과의 간격보다 더욱 큰 것이다.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나는 침상에 누워 있는 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갔었다. 편의상 그를 왕 선생이라고 부르겠다(그의 진짜 성은 왕
이 아니다). 그는 매우 학식 있는 철학 박사였다. 그의 도덕성은 중국 전
역에서 존경받았고 그가 기독교 사업에 종사한 지도 수년이 되었다. 그
러나 그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믿지 않고 다만 사랑과 선행의 사회 복음
만을 선창했다. 

내가 이 왕 선생을 보러 갔을 때, 그가 기르던 개가 그의 침상 옆에 있
었다. 나는 그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
사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후에, 그 개를 가리키면서 이 개 이름이 무엇
이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바둑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어서 또 나는 그
에게, “이것이 개의 이름입니까? 성입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다만 개의 이름이오.”라고 말했다. “개의 이름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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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개를 왕바둑이라고 불러도 좋습니까?” 그는 매우 강하게, “그럴
수는 없지요!”라고 답했다 나는 이 개가 선생님 집에서 사는데 왜 왕바
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의 두 딸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딸들을 왕 양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당신의 개를 왕바둑이라고 부를 수 없나
요?” 그때 그 박사는 웃어 버렸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뜻을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집에서 난 자들로서 당
신과 같은 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
니다. 당신 집의 이 개가 영리하고 말도 잘 듣고 참 좋은 소중한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가 좋은가 나쁜가에 있지 않고 한 마리의 개
라는 데 있습니다. 이 개가 당신 집안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은 개
가 나쁜 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한 마리의 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사람인 것에 있습니다. 만
일 당신의 생명의 단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단계보다 낮다면 결코 하나
님의 집에 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생 전도하시는 목적은 악한 사람
을 선한 사람으로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
님과 결코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
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박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담 안에서 잃은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아담은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하
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수준 안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
접한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대
표된 하나님의 생명도 얻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이 얻지 못
한 것을 얻었다. 우리는 아담이 놓친 것을 얻은 것이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안에서 함께 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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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이런 목적에 이르시는가? 이
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 보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
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
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두 방면이 언급되었다. 곧, ‘많은 아들들’과 그들을 ‘구원할
주’이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쪽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고 다른 한
쪽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편이 하나에
서 나왔다고 말씀하신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
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의 새 생명도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마 1:20), 우리도 성령으
로 태어났다(요 3:5, 1:13).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
다고 말씀하신다. 맏아들과 아들들은 다 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다. 오
늘날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아는가? 그분이 이 땅
에 계실 때 우리에게 분배하신 생명은 바로 하늘에서 그분이 소유하신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롬 6:23)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변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다
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생각할 때 모든 죄의 문제가 연기같
이 사라짐을 주의한 적이 있는가? 죄에게는 더 이상 지위가 없다.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죄가 처리된 후, 우리는 아담의 원래의 위
치로 이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목적－우리를 생명나무
를 가까이하도록 회복하심－과 관계를 맺을 때, 구속은 아담 안에서 우
리가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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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우리 몸에서 그
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동기이자 이유이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한 그
리스도인의 체험의 각종 단계들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주제를 떠나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대해 말해 보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체험에서 우
리의 생명과 봉사를 효과 있게 하는 데 결여되어서는 안 될 힘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두 단락에서 두 구절을 인용할 것이다. 한 곳은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에 부은 바 됨이니”이다. 다른 곳은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이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엉뚱하게나 임의로 주지 않
으신다. 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지라도, 하
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
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엡 1:3)을 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취하는 근
거를 알아야만 한다. 

성령의 은혜에 관해서는 두 방면에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이는 곧 성령의 옮겨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지금 우리의 목
적은 어떤 기초에서 성령의 이중적인 은사가 우리 것이 되는가를 보는
데 있다. 나는 그분의 역사를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표현으로 나누는 것
이 옳다고 믿는다.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이런 구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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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서의 성령의 역사가 훨씬 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
은 밖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
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부어짐의 은혜를 우리보다 더욱 감상하
였다. 그들 당시에 이 은혜는 택함 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졌었다. 주로 제
사장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의 모든 자녀들은 다 이런 은사를 얻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자격
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벗 모세와 사랑받은 다윗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옮겨 부음을 입을 수 있다니! 성령의 옮겨 부음의
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대열
에 끼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옮겨 부음을 얻고, 영적인 은사로 장비되며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의 옮겨 부음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을 읽어 보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로다(32).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
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
느니라(33)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34)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
으니(35)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
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
니라(36)”.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삽입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한

94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성령

쪽에 제쳐 놓고 먼저 33절과 36절을 생각해 보자. 만일 우리가 먼저 인
용한 두 구절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33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신
것에 대해 말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
버지께 받으셨다.” 이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순절이 임하였다! 그분
이 높여진 결과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이다. 

그러면 성령을 먼저 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성령을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 주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분이 하늘
로 높이 올려지심에 근거한다. 이 구절의 말씀은 주 예수님이 높이 올려
지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다. 성
령의 옮겨 부으심은 당신과 나의 공로와는 무관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공로와 관계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어
떠하심에 달려 있다. 그분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것
이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
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올려지셨기에 내가 성령의 옮겨 부으심
을 얻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것이다. 죄
사함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근
거한다. 거듭남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로 인한 것
이다. 성령을 주심은 사람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높이 올
려지심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당신과 내게 부어졌다는 것
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36절을 보기로 하자. 이 구절 안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즉’이다.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단어는 어떤 말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한 말을 잇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미 언급된 어떤 일
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암시한다. 이 ‘그런즉’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과 관계 있는가? 이것들이 34, 35절과는 무관하고 33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매우 현저한 사실이다. 베드로는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성
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 말했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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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니라”. 또 그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
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
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다. “너희 보고 듣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데 있다”. 성령이 이 땅 위에 부어진 것
은 하늘에서 발생한 일―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
셨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요셉이라는 청년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였다. 야곱은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 수년 동안 마음이
아팠었다. 그러나 요셉은 무덤에 있지 않고 영광과 권세 있는 위치에 있
었다. 야곱은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수년 동안 애통해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아직 살아 있고 애굽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누
가 그에게 알려 주었다. 처음에 야곱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좋은 소
식이 그에게는 사실 같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높여졌
다고 한 말은 참이었다. 그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야곱이 나가서 요
셉이 애굽으로부터 보내어 준 수레를 보고서야 그 말을 믿었다. 

여기서 수레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물론 성령을 나타낸다. 성령은 하
나님의 아들이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로서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
니라 더욱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거의 이천 년 전, 행
악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영광 안에와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어떻게 확
실히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을 아는 것은 그
분의 영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님의 높이 올려지심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의 근거이다. 주님
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는데 당신은 아직 성령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
은 가능한 일인가? 당신이 죄 사함을 얻은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당
신의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한두 번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인가? 당신이 자주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인가? 당신의 공로
때문인가? 아니다! 천만 번 아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에 근거하여 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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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받았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사함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피 흘림이다. 보혈이 흘려졌으므로 당신의 죄는 이
미 사해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 주심과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원칙상 완전히 동일
하다. 주님이 이미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
님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하나님
의 아들이 이미 그분의 피를 흘리셨는데 당신의 죄가 아직 사함받지 않
을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는데 당신이 아직 성령을 얻지 못할 수 있는가? 이것
이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동의하나 자신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자만하며 내가 모든 것을 소유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객관적인 사실로 만
족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주관적인 체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하나
님의 사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체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의 체험의 근거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칭의의 문제로 돌아가자. 당신은 어떻게 의롭다 함
을 얻었는가?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행한 것에 있지 않
고 주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데 있다. 당신이 성령을 얻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과 방법에 있어서 완
전히 동일하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이
루신 것을 믿음으로써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결여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침
례는 높이 올려지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라는 영원한 사실을 하
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그분께 구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이 점을 보
았다면 우리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찬미로 간구를 대신할 것이
다.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같
은 원칙으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얻기 위해 더 이상 스스
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일하는 이유는 우리
가 그리스도의 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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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보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아날 것이다. 믿을 때 우
리에게 체험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 복음을 매우 반대하다가 후에 구원을 얻은 한 청년이 있었
다. 그가 구원받은 지 다섯 주가 안 되었을 때 내게 일련의 메시지를 듣
기 위해 상해에 왔었다. 마지막 날 내가 말한 것은 성령의 옮겨 부음이
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참으로 성
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미 영화롭게 되셨는데 왜 지금 곧 당
신의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얼마 후 그는 “주여, 완
전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기도를 정정했다. “주 예
수여, 나와 당신은 생명을 같이한 동반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두
가지, 곧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과 내가 성령의 옮겨 부음을 얻을 것
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만일 내가 아직
성령을 얻지 못했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 주여, 당신
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고 나도 성령을 이미 얻었습
니다.” 그날부터 그는 성령의 능력이 그의 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감
지하였다. 

비결도 역시 믿음이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과 성령을 얻는 것도 모두 믿음에 달렸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알게 되고, 주 예수님이 보좌 위에 계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얻는 근거는 우
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이 들리우심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몇몇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다림을 강조하고 ‘기다리는 집회’를 사모하
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어떠하
심에 근거한다. 성령의 부어지심은 우리의 선함과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
스도께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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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받고자 하는 뜻을 표명한 한 불신자가 있다 하자. 당신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와 기도할 때, 그가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위
해 이미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내 모든 죄를 씻어 내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이 나를 용서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
고 기도했다 하자. 당신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언제 그가 이미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그가,
“주여, 당신이 장래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아
니라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이미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위
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이미 깨끗이 씻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이
다. 사람의 기도가 간구에서 찬미로 바뀔 때,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다. 이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
하지 않고, 어린양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사
하셨다는 것을 찬미할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당신은 성령을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간구하고 기다렸
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을 얻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고 도리어 믿는 마음으로 그분
을 찬미하면서 주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부어졌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미하자! 성령을 얻기 위해 애쓰거나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
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장차 주가 되실 분이 아니라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장래 성령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믿음의 문
제이다. 또 믿음은 계시로부터 온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얻으신 고로 성령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
음속의 간구는 자연히 찬미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확실한 기초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들일 때에는 우리 편에서 영접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만 한
다. 성경 말씀에는 부어지신 성령을 받는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다. “너희
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
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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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은 네 가지를 말한다. 즉 회개와 침례와 죄 사함과 성령
이다. 앞의 두 가지는 조건이고 나중 두 가지는 은혜이다. 만일 우리가
죄 사함을 얻으려 한다면 어떤 조건을 수행해야 하는가?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그 조건은 두 가지, 곧 회개와 침례이다. 

첫 번째 조건인 회개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다. 전에는 범죄가 일종
의 즐거운 일이었으나 이제 이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전에 나
는 세상을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좋은 것을 알게 되
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제는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다. 전에는 즐겁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천하게 여겨지고, 전에는 아무 가치 없게 여겨지던 일들
이 이제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바
꾸는 회개이다. 만일 사람의 생각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의 생명에는
참된 변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침례이다. 침례는 내적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다.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또
함께 부활한 것을 믿었다면, 나는 침례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로써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믿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침례는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함의 조건은 두 가지 즉, 회개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당신은 회개하였는가?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을 간증하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
미 죄 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얻었는가? 당신은, 첫 번째 은혜만 얻고 두
번째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친구여, 만일 당신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왜
당신은 한 가지만 원하는가? 두 번째 것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가?

가령 내가 한 서점에 들어가서 가격이 십 실링인 상·하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택했다 하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점에서 나올 때 부주의로
그중 한 권을 서점 계산대에 두고 집에 와서야 그것을 알았다면, 나는 어
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즉시 서점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그 책을 가져올 것이다. 그 책값을 다시 지불하려는 생각은 합당치
않다. 나는 서점 주인에게 설명하고 두 권의 책값을 드렸으니 나머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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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달라고만 하면 된다. 나는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즐겁게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당신은 이렇
게 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바로 이런 상황하에 있다. 만일 당신이 이미 조건을 충족시켰
다면, 당신은 마땅히 두 가지 선물을 다 얻어야지 한 가지만 얻을 수 없
다. 당신이 한 가지를 이미 얻었다면 왜 즉시 두 번째 것을 얻으려고 하
지 않는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라. “주여, 저는 당신께서 죄 사함과 성
령을 주시는 조건을 충족시키셨으나 내 어리석음 때문에 전자만 얻었을
뿐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당신께 나아와 성령의 은사를 취합니다. 이것
을 주심을 인하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체험상의 차이

혹 당신은 “성령이 내 몸에 강림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
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될지를 말할 수는 없으나, 당신은 그것
을 안다. 성경은 오순절 날 제자들 각 사람의 느낌과 정서가 어떠했는지
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당시 그들의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없
지만, 느낌과 행동에서 그들이 다소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이
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위에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는 언제나 세상 사
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 법이다. 비록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느낌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느낌에 따라 불가
사의한 초월의 능력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옮겨 부음에 어떤 특
별한 밖의 표현이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옮겨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이 그
들 위에 임한 것을 안다는 것이다. 

오순절 날 당시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매우 특
별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에
게 설명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
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
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다. 그럼 그날 베드로가 예언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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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날 베드로가 요엘이 말한 예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백이십 명이 예언을 하거나 이상을 보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꿈을 꾸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
는가? 그들은 생각이 매우 청명하지 않았는가? 베드로가 사실에 부합되
지 않는 말씀을 인용했단 말인가? 대체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말(욜 2:28-29)은 예언을 말하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꿈꾸는
것이 성령의 옮겨 부어짐에 따라 오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
들은 오순절 날에는 분명 보이지 않았었다. 

다른 면에서 요엘은 성령의 옮겨 부음을 받을 때의 광경을 예언하면
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니”, 또는 “불 같은 혀가 나타나니”라고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작은 다락방에서 발생했다. 당신은
그들이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한 요엘의 말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럼
에도 오순절 날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였다. 

그럼 베드로가 요엘의 말을 인용한 것은 무슨 뜻에서였는가? 생각해
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오순절 날의 체험이 바로 요엘
이 말한 성령의 옮겨 부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요
엘이 말한 그 증거들은 오순절 날 한 가지도 출현하지 않았다! 요엘서에
서 말한 것을 제자들은 소유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소유한 것은 요엘서
에 언급되지 않았다.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은 그의 논점을 증명하는 것
이 아니라 반박하는 것 같다. 이 비밀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그날 베드로가 성령의 통제하에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가 임의로 한 말이나 합당치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베드로
가, “너희의 보고 들은 바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라고 말
하지 않았음을 주의하라. 그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행 2:16)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체험한 것일 뿐이다. ‘이는 곧’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은 예
언된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뜻이다. 만일 이것이 성취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체험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예언도, 환상도, 꿈꾸는 것도 있
어야 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는 곧’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체험상의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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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설명하였다. 밖의 표현들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표
현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바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지라도
성령은 오직 한 분이고 그분은 주이시다(고전 12:4-6). 

토레이(R. A. Torrey)가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한 후 성령이 그의 몸에
강림하였는데, 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가 한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자. 

“나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장소를 정확히 기억한다. …
주위는 매우 조용했다. 나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체험한 적
이 없었다 …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
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네 것이다. 이제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에
서 그분이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나 당시 나는 성경에 대
하여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
지함을 긍휼히 여기사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다. … 그래서
나는 가서 전파하였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새로운 사역자
가 되었다. … 이 체험 후(얼마 후인지는 알지 못한다.) 어느 날
내가 집 안에 앉아 있을 때 … 갑자기 … 나는 내 자신이 다음
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어려서부터 나는 큰
소리로 외쳐 본 적이 없다. 내 성품상 큰 소리 지르는 것을 좋
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나는 웨슬레 교인들처럼 큰 소리
를 지르기 시작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영광을 하나님
께 돌리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나는 멈출 수 없었다. …
그러나 나는 그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
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 성
령 침례를 받았다.”(토레이의 ‘성령은 누구이시며 그분은 무엇
을 하시는가?’ 198-199쪽). 

토레이에게 성령이 옮겨 부어졌을 때 밖에 나타난 것은 요엘 혹은 베
드로가 말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
씀하신 것이니”. 비록 그것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것이다. 

성령이 무디(D. L. Moody)에게 임할 때 그는 어떻게 느꼈고 또 무엇
을 했는가? 

“나는 자주 하나님께 그분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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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구하였다. 어느 날 뉴욕시에서－아, 그것은 얼마나 기억
할 만한 날이었던가! 나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또 나는 그
것에 대해 언급한 적도 별로 없다. 이는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십사 년 후에야 말한 체험이 있었다. 내
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
여 나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는 그분의 손을 멈추시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로
나는 계속 전도하러 다녔다. 내가 전파한 것은 달라진 것이 없
었다. 나는 새로운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이 회
개하고 주님을 믿었다. 당신이 온 세상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복된 체험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복
된 체험과 비교할 때 온 세상은 저울 위의 작은 먼지 같을 뿐이
다(무디의 아들 W. R. Moody가 지은 ‘무디의 생애’ 149쪽).

무디가 체험할 때 밖으로 나타난 것은 요엘이 말한 것이나 베드로가
말한 것이나 토레이가 말한 것과 다 다르다. 그러나 누가 무디의 체험이
오순절 날 제자들이 가진 체험임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들의 체
험에서 밖으로 나타난 것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동일하다. 

성령의 능력이 찰스 피니(Charles Finney)에게 임했을 때 그의 체험
은 어떠했는가? 

“성령의 능력의 침례를 받기 전에 나는 이 일에 대해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런 일을 체험하리라
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 나는 누구에게서 이 일에 관해 들
어 본 적도 없었다. 성령이 내 몸에 임할 때 그분은 영광으로 내
몸을 투시하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부어진 기묘한 사랑을 말
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피니의 자서전’ 제2장).

피니의 체험은 오순절의 복사판이 아니요 토레이가 체험한 것의 복사
판도 아니다. 그리고 무디가 체험한 것의 복사판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체험이 오순절의 체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의 체험은 종종 크게 다르다. 어떤 이는 환상을 보
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 새로운 해방을 얻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큰 능력을 얻는다. 또 어떤 이들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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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의 기쁨과 넘치는 찬미로 충만해진다. 어떤 종류의 광경이든 그들이
체험한 것들은 바로 오순절의 체험인 것이다. 모든 새로운 체험이 다 그
리스도의 높이 올리우심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것’
이 ‘그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완전히 동
일하게 다루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히 차단된 방
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성령 강림의 증거로서 (방언과 같은)
특별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표현이 있음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
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사하시고 그분의 역사 안에서 그분
의 기뻐하심을 따라 증거를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양보해 드려야만 한
다. 그분은 주이시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대신하여 무엇을 결정할 권한
이 없다. 

예수께서 이미 보좌 위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한 영광을 얻
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인해 그분을 찬미하
자.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
리의 체험 가운데서 “이는 곧 그것”(행 2:16)임을 확실히 알고 담대히 선
포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두 번째 방면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
겠다. 로마서 8장에 이를 때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할 것이
다. 이는 로마서 8장의 주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롬 8:9),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롬 8:11) 등이다. 

만일 우리가 체험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
려 한다면 여기에는 성령의 옮겨 부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곧 그분이 하늘 보좌로 높이 올리우
심―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에 능력으로 임한 것을
체험할 것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곧 우리의 생
명 안에서 그분이 능력 있는 통치자가 되심―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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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안에서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이지 않음에 대하여 바울이 제시

한 해결 방안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계시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 고린도
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선입관을 품고 있었고 성령이 옮겨 부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주의하고 방언과 기적을 높였지만 그들의 체험 속에는
모순이 가득하고 결국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이 성령을 얻은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성숙하지 않은 갓난아이
같았다.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치료책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치료책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
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
말했다. 에베소 성도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무언
가를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엡 1:18). 거룩한 사실을 아
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의 필요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필요이기도 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
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
와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
라 복된 실제인 것이다. 혹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
실히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인격이 있는 분
임을 아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임
을 아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리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들
은 성령을 어떤 영향력─의심할 바 없이 사람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영
향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성
령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성령도 그들
을 질책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준다고 말
한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몰랐다. 그
러므로 바울은 편지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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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이지 못함에 대한 치료책이었다. 즉 그들로 하
여금 누가 그들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게 한 것이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다만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 있
는 분이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
하시다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칠 것만 같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임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복
된 일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나는 다
만 반복하여,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격이 있는 분이
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 친구여,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격이 있는 분임을 백 번이라도 반복하여 말하겠다.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 질그릇 안에 비할 데 없는 보배인 영광
의 하나님을 담았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열려서 그들 안의 감추인 보배가 이렇
게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
을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풍성한 자원이 당신이 당한 어떤 환경의 필
요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에게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를 움
직일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에게 이 우주를 흔들
만한 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오, 내가 가장 경건한 말로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얻은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
신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안에 담은 보배의 위대함을 안다면, 그
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십 실링
밖에 없다면 길거리를 다닐 때 당신의 몸은 매우 가벼울 것이다. 당신은
가볍게 말하면서 당신의 지팡이를 휘두를 것이다. 당신이 부주의하여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이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몸에 천 파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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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전체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기뻐도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발걸음을 늦추고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당신
의 보화를 만져 볼 것이다. 그러고는 신사답고도 유쾌한 심정으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수천 개의 장막이 있었다. 그중
다른 모든 장막과 다른 한 장막이 있었다. 보통 장막 안에서는 원하는 대
로 행동할 수 있었다. 혹 음식을 먹거나 금식하거나, 일하거나 쉬거나,
기뻐하거나 엄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조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장
막에 대하여는 공경하고 경외해야만 했다. 보통 장막 안에서는 마음대
로 출입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며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장막에 가까이할 때에는 조용히 걸어야 했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에는 장중해지고 엄숙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을 만지고서도 형벌을 받
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만일 사람이나 생축이 그것을 만진다면 정녕 죽
게 된다. 왜 이 장막은 이렇게 특별한가?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 때문이었다. 장막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 장막에 사용된 재
료도 보통 것과 같았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그분
의 거처로 택하셨다.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는가? 하나
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곳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구
약 시대에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 안에 거하셨다. 오늘 그분은 살아 있
는 믿는 이들로 건축된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미 우리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을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
의 일생은 얼마나 경건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영
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경솔함과 얕음과 자만은 다
종식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가
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가? 당신은 성경이나 하나님께 속한 많은 선
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참으
로 알아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경건함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건함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이 인격을 가진 성
령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령은 그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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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
은 이기는 생활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실패하는 생활을 하
는가? 그들의 차이점은 성령의 임재 여부에 있지 않고(이는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데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
는 이 사실에 대한 참된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크게 변혁시
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
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이제 이 두 구절은 우리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하
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께 완전히 순복시키는 데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헌신이 계
시에 뒤따라오는 것이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의 차이점은 성령이 있고 없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데 있다. 결국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그들의 주로 삼
는다. 

계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첫걸음이고 헌신은 두 번째 걸음이다. 우리
의 일생 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예
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헌신의
진실성을 시험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안 하
시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재산, 사
업, 우리의 시간─을 아무 보류함 없이 다 주님께 맡기는 날이 필요하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은 다 그분의 것이 되고 완전히
그분이 지배하시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
니라 다만 청지기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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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 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인 참된 역사를 하
실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완전히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스리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효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이끄실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
게 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결코 그
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게 된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
문이다.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는가?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실제적인 것을 묻
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당신은 보류하지는 않는
가? 당신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없는가? 만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고 성령께 충분한 주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이상 주실 수 없다. 

지금 이미 주님께로 간 미국인 친구가 있었다. 편의상 폴이라고 부르
겠다. 어려서부터 그는 폴 박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는 대학에 들어가 석사 학위를 얻고 나중에는 박사
학위도 취득할 것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즐거운 그날이 임하여 모든 사
람이 그를 폴 박사라 칭하기를 기다렸다. 

그후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또한 전도하도록 그를 보내셨다. 얼마
후에 그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때 그는 이미 석사 학위를 얻
었고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학업에 진보가 있었
고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
인이 었으나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었다. 그의 안에는 성령
이 있었지만 아직 그는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
였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와 교
회 목사로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알려 주
나 내 자신은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만 내 자신은 아직도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
다. 나는 그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지만 내 생활은 거
룩하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나는
겉으로는 세상을 피하고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근심이 생겨서 주님께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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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는 수개월 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그의 생활 속에 장애물
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였다. 오래되지 않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다.” 나는 네가 나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
었지만, 한 가지 스스로 보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박사 학위
이다.” 누가 우리를 폴씨라고 하든 폴 박사라고 하든 우리는 아마 개의
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칭호는 그의 생명이었다. 그
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날 박사가 될 꿈을 꾸었다. 청년기 전체를 통해
그는 이것을 위하여 온갖 힘을 쏟았다. 이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 거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짧은 이 개월만 더 지나면 그는 박사
가 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내가 철학 박사가 되는 것이
내게 무슨 해가 됩니까? 폴 박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폴씨로 복음 전
하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았다. 폴씨의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 그가 이것
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는 동일한 응답을 얻었다. 그는 하나님과 변론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조건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나
님이 그로 박사 학위를 얻게 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도 가고 어떤 일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바꾸지 않으
셨다. 그러는 동안 폴은 점점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기말 시험 이틀 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폴은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보았으나 그는 전할 메시지를 찾아
내지 못했다. 이제 그는 일생의 포부를 실현할 시점에 당면하였다. 그러
나 하나님은 그에게, 박사 학위에서 오는 영향력과 그의 생명에 영향을
줄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는 굴복하였다. 무릎을 꿇고서 그는 주님께, “주여, 내 일생토
록 평범한 폴로 족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
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서 월요일 시험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사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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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시험관에게 보냈다. 그러고는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는 별 특
별한 체험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그는 참석한 회중에게,
육 년 이래 처음으로 제목 없이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그 이
유를 알려 주었다. 하나님은 과거에 준비해서 전한 메시지보다 그날 그
의 간증을 더욱 축복하셨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
으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얻으셨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세상과의 분별
을 더 이상 밖의 사물로부터만이 아닌 더 깊은 내적인 실제로서 알게 되
었다. 이후로 매일의 생활에서 그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축복
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의 모든 다툼을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다. 폴 선생에게 있어서 다투는 문제는 그의 박사 학위이나 우리에게 있
어서의 문제는 아마도 완전히 다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관건은 항상 어느 특정한 일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
을 요구하신다. 그분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
리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한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쓴 자서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즉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
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의 국가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한다.” 만일
기꺼이 자기 나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것을 얻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단 말
인가? “주여,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치 않지만 당신을 위하여
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고 당신의 뜻 외
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노예의 위치를 취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 몸에서 주인이 되실 수 없다. 그분은 그
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항
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어떤 일
도 할 수 있는가?

나에게는 폴 선생과 같이 주님과 다투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주님을
믿기 전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구원받은 후 그는 즉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주님 앞으로 이끌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하여 그녀는 아무런 취미가 없었다. 주님은 그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그는 너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회피하면서 계속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위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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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원하러 다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성결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 느낌은 그로 흑암의 나날을 보내게 하였다. 그는 거룩한
생활을 할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의 간구를 계속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가 전한 것은
시편 73편 25절 말씀이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한 자매가 똑같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읽
었다. 이 자매는 그가 조금 전에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한 것을 몰랐다. 성
경을 다 읽고 나서 그녀는 이어서, 우리가 참으로 “땅에서는 주밖에 사
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늘이나 땅 위에 주님 외에 달리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로써 그는 그의
모든 일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에게는 너무 심각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주여, 만일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티벳이라도 가서 주의 일을 하겠습
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티벳으로 가는 것을 관심하시지
않고 오직 그와 그 여자와의 관계를 관심하시는 듯했다. 그가 어떻게 이
유를 대어도 주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조금도 바꾸시게 할 수 없는 듯 했
다. 이런 다툼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위
해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 한 가지 일을 지적하셨다. 그
러나 어느 날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청년은 고개를 들어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그날 그는 새 생명의 시작을 갖게 되었다. 

사함을 받은 죄인과 그냥 죄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그리스도인과 일반 그리스도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주님께
서 다루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확실한 위치로 이끌어 주시
기를!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하고 내주하
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달라고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특별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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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 혹은 초자연적인 나타남을 바랄 필요 없이 다만 단순히 그분을 앙망
하고 찬미하면 뭔가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
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분의 전을 충만케 하셨음을 인해 감사하게 될 것
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
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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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가치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자. 6장 끝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련된 제목을
다루기 위해 잠시 멈춘 적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
기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성령이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보기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장을 불필요한 장으로 생
각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옛 창조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
자가에 의해 제해졌고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창조
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면 로마서 7장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
다. 만일 우리가 진정 이것을 ‘알고’ 또 이 일에 근거하여 이것을 ‘여기며’
이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로마서 7장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그들은 이
장을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6장에
이를 때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탄케 되었는데 어찌 또 “나는 곤고한 자
로다!”라는 실패의 신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찌 용두사미 같
은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은 거듭나기 전 바울의 체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
가 묘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체험임을 시인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로마서 6장이 다루는 문제가 죄를 향한 자유함인 반면에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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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율법을 향한 자유함을 다룬다는 것을 안다. 6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한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
리의 필요임을 말함으로 결론짓는다. 이제 7장은 다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부족하고 또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우
리에게 가르친다. 만일 우리가 아직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죄
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가 전자의 가치를 알면 되지 왜 또 후자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
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면 먼저 반드시 율법과 율법의 기
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육체와 사람의 연약함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과를 가르쳐 준다. 바울은 내가 “육
체에 속하고”(롬 7:5), 또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14절), “내 속 곧 내 육
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18절)라고 말한다. 이것
은 죄의 문제를 훨씬 능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각양의 죄가 아
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나 전자보다 진보적
이다. 이는 후자가 육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능한 사람인 것
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 8:8)는 사
실을 발견하는 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발
견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는 율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많은 사람의 체험을 말해 보기로 하자. 어
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매여 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죄의 권세 아래 생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죄가 계속 그
를 괴롭히고 거듭하여 그 죄들을 범하게 한다는 뜻이다. 어느 날, 그는
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죄인
인 우리까지도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
리 죄만 처리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처리하였다는 완전한 복음을 듣고
서 눈이 열려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된다. 이 계시에 따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자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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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에게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
는 것이다. 그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찬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으며 내 자신을 영원히 그분께 드렸다. 그가 나
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
를 해야겠다.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행해야겠
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헌신한 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그분
께 순복하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예상 외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이 자주 하나님의 뜻을 기
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시도해
볼 때에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문하게 된다. “내가
정말 알았는가? 그렇다! 내가 참으로 여겼는가? 그렇다! 내가 확실하게
내 자신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렇다! 내가 내 헌신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
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
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그가 얻은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
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갈망과 능력을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시인하고 다음에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또 이미
실패한 자가 된다. 그는 승리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실패하였다고 느낀
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아마도 나의 최종 결정이 확고하지 못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에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의지의 힘을 다하여 행한다. 그러나 결국은
더 심한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바울이 말을 되풀이
하게 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
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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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롬 7:18-19). 그
는 절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율법의 용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돌연히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서고는 그들에
게 왜 그런 체험이 필요했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의 체험으로
이미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을 깨닫고서 이후로 다시는
실패의 문제에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들이 로마서 7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크게 놀란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것이 모
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6장은 오직 한 가지
즉, 그 죽음에 대한 설명과 그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말
하지 않았을 뿐이다. 로마서 7장의 진리를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심을 의미하는 반면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
리에게 거룩과 공의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율법에
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요구하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이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다. 나(여기의 ‘나’는 7장 14절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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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기 시작한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7장

의 체험을 갖게 한 장본인이 율법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7:12)라고 말한
다. 율법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율법의 요구는
의로우나 율법의 요구를 받는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문제는 율법의
요구가 부당한 데 있지 않고 내가 그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
다. 이것은 마치 정부가 나에게 백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
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 내게 세금 낼 돈이 십 실링밖에 없다면 잘못이 전
부 나에게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이미 죄에게 팔린 사람이다(7:14). 죄가 내 몸에서 주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나는 아주 선한 사람 같
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나의 죄는 드러나게 된다. 만
일 손발이 둔한 어떤 종이 있다 하자.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손발이 둔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게, “일어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한다면, 즉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의자를 넘어뜨리고 몇 걸음을 더 걸을 때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진다. 귀
한 그릇과 접시들을 꺼낼 때 몇 개를 깨뜨린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아
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손발이 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
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요구할 때 그의 둔함이 즉시 사람에
게 발견된다. 요구는 옳지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다. 움직이지 않고 앉
아있을 때에나 일을 할 때에나 그는 똑같이 손발이 둔한 사람이다. 그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본질상 그는 언제나 손발이 둔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분부할 때 비로소 그의 둔한 것이
드러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
도 요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무언가
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대대적으로 우리 죄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 만일 당신이 내게 가만히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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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면, 난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망칠 것이다. 만일 당
신이 나에게 두 번째 일을 맡기면 나는 또 일을 망치게 된다. 거룩한 율
법을 죄인에게 적용할 때 그의 죄는 완전히 표현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신다. 그분은 머리부터 끝까지 내
가 죄로 충만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약함의 화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이 점을 모르는 데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다. 그
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구제 불능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극도로 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셔야만 한다. 비록 우리가 말은 이렇
게 하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 불능임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무언가 하시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율
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모른다. 바울은 실로 이런
경지에 이끌렸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해 준
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다른 부분에 대한 그의 체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열 번째 계명은 바로 “…
탐내지 말라”이다. 이것은 그의 죄를 드러내었다. 이 점에서 그는 그의
모든 실패와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약함이 더 드러나고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더 깊이 빠져 버린다. 이런 체험은 우리가 구제 불
능일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지속된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것을 아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
도록 고통스런 체험을 주지 않으실 수 없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더 이
상 다툴 것이 없을 정도로 확증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을 지
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신약에서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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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도리어 율법의 용도가 범죄를 드
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롬 5:20).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죄
인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
었도다”(롬 7:7-9).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참된 성질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
다는 것이 안타깝다. 결국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
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극히
타락한 죄인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은 우리가 준수하기를 바래서가 아니었다. 하나
님은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가 범할 것을 아셨다. 율법을 범할 때 비로
소 우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때 율법
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갈 3:24).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
가를 보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
는가를 본다. 6장은 주인과 종의 그림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
에게 알려 주고, 7장은 두 남편과 한 아내의 그림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죄와 죄인의 관계는 바로 주인
과 종의 관계인 반면에 율법과 죄인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하여 율법에서 벗
어나는 그림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에게 두 남편이 있음
을 주의해야 한다. 그 여인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아내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자는 마음
이 내키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와 결혼한 남편은 좋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전히 맞지 않은 데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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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엄격한 사람이고 호리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는 정반대로
범사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은 범사
에 매우 정확한 반면 아내는 경솔하게 일한다. 그는 모든 일을 다 단호
하고 분명하게 하는 반면에 그녀는 대충 해 버린다. 이런 가정이 어찌 즐
거울 수 있겠는가?

그 남편은 너무나 정확하며 자기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어느
누구도 그의 흠을 말할 수 없다. 또 그는 그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녀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권한이 있다. 더욱이 그의 모든 요구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남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의 요
구도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
는 데 있다. 두 사람은 전혀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의 성품은 조금도 비슷
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런 남편과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말
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틀리게 된다! 그녀에게 또 무슨 희망
이 있겠는가? 만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모든 면에서 좋을 것
이다. 그 남자는 그녀의 본래 남편보다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그
러나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
하나 단지 그의 남편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
이다. 남편이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녀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된다”.
남편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합법적으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린 것이다. 첫 남편은 율
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당신은 바로 그 여인이다. 율
법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이루는 데에 조금도 도
움을 주지 못한다. 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많다. 심지어 율법이 요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마 5:21-48).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
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만 하고 이행할 능력을 주지 않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지만 친히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요구하신 것을
이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첫 남편을 떠나 다른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녀가 해방받기 위해서 유
일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남편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남편
은 끈질기게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
가 죽는 것에 대해 호리라도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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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라”(마 5:18). 

율법은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만일 율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는가? 만일 나의 첫 남편이
죽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가? 오직
방법은 하나이다. 즉 그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죽으면 된다. 만
일 내가 죽는다면 혼인의 관계는 끊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로마서 7장의 이 단락에서 가장 중
요한 점은 바로 3절에서 4절로 바뀌는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마땅
히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4절은 사실상 죽은
쪽은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율법이 죽지 않고 내가 죽은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영원까지 존
재한다. 내가 아직 살아 있는 한, 나는 반드시 그 요구들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죽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
다. 율법은 무덤을 넘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원칙상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내가 죽었어도 나의 옛 주인(죄)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러나 나를 노예
삼는 그 권세는 무덤까지 밖에 미치지 못한다. 더 이상은 미치지 못한다.
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는 옛 주인인 죄는 나에게 백 가지 천 가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죽어 버리면 그는 다시 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나는 영원히 그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율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녀는 남편의 속박을 받
아야 했다. 그러나 일단 그녀가 죽게 되면 혼인 관계는 청산되고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여전하지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가 남았다. 우리 주님의 역사의
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롬 7:4).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몸
이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에(고전 1:30)
나도 갈라진 것이다.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못 박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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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에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예증이 있다.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격리시키는 휘장 위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
는 것이다(출 26:31, 대하 3:14). 에스겔 1장 10절과 10장 14절은 그룹들
의 얼굴 중 하나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람은
천연적인 옛 창조물(시 8:4-8) 전체의 머리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휘장 안에 거하셨고 사람은 휘장 밖에 거하였다. 사람은 휘장 밖은 볼 수
있었지만 휘장 안은 볼 수 없었다.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를 상징
한다(히 10:20).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밖의 모습
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마 16:16-17)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
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 안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지게 하셨다(마 27:51).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을 우
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다(고전 2:7-10).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휘장이 갈라질 때 그룹이 어떻게 되었느
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룹들이
휘장 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룹들은 휘장 위에 있었고 휘장과 하
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휘장만 찢어지고 그룹이 온전할 리가 없
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룹들도 함께 찢어졌다. 하나님의 눈에 주 예수
님이 죽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죽은 것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
임을 당하였으니”. 그 여인의 남편이 아주 건장하고 강건할지 모르나 만
일 그 여자가 죽었다면 그 남편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많은 것
을 요구해도 그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죽음은 이미 그녀를 남
편의 모든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그
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그분의 죽음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으셨다. 사흘
되던 날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
하였다. 주 예수님의 몸은 그분의 죽음을 말해 줄 뿐 아니라 또한 그분
의 부활을 말해 준다. 이는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
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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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목적에는 소극적인 면
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에게 가는”(롬 7:4) 영광스런 방면이
있다. 죽음으로 옛 혼인의 관계는 해소되었다. 이전 남편은 쉽지 않고 그
녀에게 요구만 하며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돕지 않아
절망에 떨어졌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유하여져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분이 그녀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그 여인
안에 계셔서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는 능력이 되신다. 

이 새로운 연합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롬 7:4)이다. 어리석고 죄 있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그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그녀는 그분의 부활
과도 연합되었으며,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주님의 승천의 능력은 그녀 안에서 능력을 주어 그
녀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에 응하게 했
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
이는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
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분의 생명은 영원히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얻
은 생명이다. 

여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녀는 더 이상 자기의 성(姓)을 갖
지 않고 남편의 성을 사용하게 된다. 그녀는 남편의 성에 참여할 뿐 아
니라 또한 남편의 재산에도 참여하게 된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일단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
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풍성을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교리적인 면을 해결하였다. 이제 우리는 실제
적인 방면을 보기로 하자. 적극적인 면은 다음 장에서 다시 말하기로 하
고 먼저 소극적인 방면을 보기로 하자. 매일의 생활 안에서 율법으로부
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후로 다시는 하
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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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
은 결코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즉시 내 자
신을 율법 아래 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
법은 내게 사형을 선포할 것이다. 이 사형은 이미 집행되어졌고 이제 육
체에 속한 나(롬 7:14)는 죽음으로써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벗어
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실상 이제는 새로
운 율법이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옛날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이 있
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자! 이제 그 요구들을 이행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은 이미 만족되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 (율법)을 완전케 하
려 함이로라”(마 5:17)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초 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
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
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2, 13).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
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법도 하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반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심지어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완전히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내 고향에서 본 일로 이 일을 설명하겠다. 중국에는 짐꾼 중 120근의
소금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250근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0근밖에 질 수 없는데 여기에 250근 되는 소
금 한 가마가 있다 하자. 그는 자신이 그것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만
일 그가 총명하다면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
러나 사람의 본성 안에서는 시도해 보자는 유혹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 어렸을 때 나
는 자주 자신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
을 보았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질 수 있는 사람
에게 길을 비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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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 일을 독점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는 것을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만일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로 감당케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923년 나는 캐나다의 유명한 한 전도자를 만났다. 그날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다.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로마서 7장을 말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운데 오
늘 다시 한번 들어 보니 참 좋군요. 제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
을 보았던 날 저는 참으로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구
원받은 후 수년 동안 저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
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힘을 쓸수록 더욱 실패하였습니
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작은 요구도 나 스스로는 이행할 수 없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는데 갑자기 저
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같이 율법에
서도 해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 뛰면서 ‘주여, 당신은 참으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런 요구들에
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미하자. 보좌 위에서 그분
은 입법자이시고 내 속에서 그분은 준법자이시다. 그분이 법을 세우시
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신다. 그분은 요구하시고 또한 친히 그 요구를 만
족게 하신다. 나의 그 친구는 다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
았을 때 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이
외칠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한, 그분
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의 실망과 낙심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몸부림침으로 승리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한 형제가 있었다. 그는 나
에게, “제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렇게 답변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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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지만 모든 일을 포기할 정도로 약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력한
데까지 낮아져서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
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해져야
한다. 

한번은 중국에서 스무 명의 형제들과 함께 거했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충분한 목욕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강가로 가서 목
욕을 해야만 했다. 한번은 한 형제의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
가 얼마 안 되어서 곧 물속에 잠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수영을 잘하
는 형제에게 손짓하여 속히 그를 구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를 놀라
게 한 것은 그 형제가 꼼짝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급하여 어쩔 줄
몰라서 큰 소리로, “당신은 그 형제가 곧 익사하게 될 것이 보이지 않습
니까?”라고 말했다. 다른 형제들도 나와 같이 격동하여 큰 소리를 질렀
다. 그러나 수영에 능한 그 형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침착했고 원래 서 있던 곳에 가만히 있었다. 마치 내키지 않는 일이라서
미루고 있는 것 같았다. 동시에 곧 익사할 것만 같은 그 불쌍한 형제의
목소리는 갈수록 미약해지고 그의 힘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었다. 나
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하다! 한 형제가 눈 앞에서 익사하
는 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다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수영에 능한 그 형제는 빠
른 속도로 그에게 가까이 가더니 두 사람 다 무사히 연안에 올라왔다. 나
는 구출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잡아 내 의견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
신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
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금 덜 돌아보고 남을 좀 더 관심한
다면 그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지 않고 구출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영에 능숙한 그 형제는 이 일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조금 일찍 그에게 갔다면 그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다 강 속에 잠기
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온 몸에 힘이 빠져서 자기를 스스로 구할
힘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구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128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가치

이제 당신은 깨달았는가? 우리가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
하신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힘이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는 스스로 무엇
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옛 창조에 속한 모
든 것을 이미 정죄하셨고 이것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무익하다. 만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죽
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다
면, 우리는 마땅히 행동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 행
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달리 취할
것이 없다는 십자가의 선포를 부인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노력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오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의
근원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비록 율법 자체는 옳을지라도 틀린 사람에게 적용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7장의 그 ‘곤고한 사람’은 자
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게 하려고 하였다. 그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이 장에서 거듭 사용된 ‘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한 실마리를 보여 준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
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7:19). 이 사람 속에 한 가지 기본
적으로 잘못된 관념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
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행한 것들은 하
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을 다루고, 7장은 ‘사망의 몸’을 다룬다(6:6,
7:24). 6장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죄의 문제이고, 7장의 문제는 사
망이다. 그러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죄(즉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에 관하여 나에게는 죄의 몸―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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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하는 몸―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율법은 하나님의 뜻
을 전달한다.) 나에게 사망의 몸이 있다. 죄와 관련된 활동은 나의 몸을
죄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실패하는 것은 나의 몸을 사
망의 몸이 되게 한다. 사악한 것들에 관하여 나의 성품은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다. 이 면에서 나는 완전히 적극적이다. 그러나 성결과 하늘
에 속한 일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소극적이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였는가? 만일 당신이 로
마서 6장과 7장에서만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
이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몸을 끌고 다닌
다는 것을 발견하였는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아무
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말해야 할 때 당신은 한
마디도 말해 내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려고 할 때 당신은 졸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은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것
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 외의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것이 있다.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고린도
전서의 한 말씀이 있다. 곧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
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전 11:30), 죽음은 극도로 약해지는 것
이다. 약함에서 질병으로,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사
망은 극도의 약함이다. 즉, 더 이상 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단계에 이
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
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극도로 약하여 구
제 불능의 정도로 약하다는 뜻이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외쳤다. 만일 누가 바
울처럼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이다. 이것은 사람의 외침 중 가장 신령하고 성경적
인 소리이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뜻
을 세울 결심조차도 포기할 때 비로소 이렇게 외친다. 이러한 경지에 이
르기 전에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배나 더 의지
의 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결심이 무익하다는 것
을 발견하고 절망 중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
게 된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자신이 불타고 있는 집 안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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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한 것처럼 구조를 요청하며 외치게 된다. 이는 그가 이미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이미 절망하였는가? 혹 당신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
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기
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
경 읽기와 기도를 우리의 승리의 비결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다. 우리의 도움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
고 기도하는 목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도 그 ‘곤고한 사람’은 그의 곤경을 호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좋은 질문
을 하였다. 즉, “누가 나를 … 건져내랴?”이다. ‘누가?’ 전에 그는 무언가
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소망은 그를 건져 내실 한 분에게 있
다. 전에 그는 자기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 밖
에서 한 분 구주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쓰지 않으며 이제
그의 모든 희망을 다 그분에게 둔다.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가? 성경 읽기, 기도, 구제 등으로인
가? 아니다. 십자가를 앙망하고 주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
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도 이 원칙에 근거한다. 우리가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여전히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십
자가 위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계
신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얻
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 두 번째 것
을 얻게 된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만유가 되시기 때
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살인자는 매우 특별하고 무시무시한 방법
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 방법은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와 죄수의 몸을 손
은 손과 발은 발과 함께 묶어 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인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을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 묶어 놓는다. 죄수는 자
기의 원대로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죽은 사람의 시
체를 끌고 다녀야 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겠는가? 바울은
바로 이런 형벌을 예증으로 삼았다. 그는 죽은 시체에 묶인 사람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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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이 없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이 무서운 짐의 속박을 받았다.
결국에 그는 참지 못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 건져 내랴”고 외쳤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깨어나서 절망 가운데
서의 부르짖음이 찬송의 시가로 변해 버렸다. 그는 이미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야만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 자신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성과가 없을
까 봐 두려워한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무언가 하려는’ 낡은 습관이 우
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신
선하게 말씀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
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
방받도록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일 모두 그분이 역사하
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로부터 해방받는 사람의 첫 마디는 매우 귀하다. 그는 “하나님께 감
사하리로다”(원문 참조)라고 했다. 만일 누가 당신에게 물 한 컵을 준다
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였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만일 바울 스스로 해
방받았다면 아마 ‘바울에게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를 만족
게 하실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
든 역사를 이루셔야 한다. 만일 우리도 무언가를 했다면 약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다 그분에게 돌아가
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종 모든 것을 이루신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문다면,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다 소극적
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앉아 있기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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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가치

일이 발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물론 사실은
전혀 이렇지 않다. 참으로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그
리스도께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살아 있는 믿음임을 안다. 또 그들은 완
전히 새로운 생명의 원칙 아래 사는데, 이 원칙은 바로 생명의 영의 법
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원칙의 효능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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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길 — 영을 좇아 행함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왔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의 중심인 5장 12
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중심을 두 마디로 간략히 설명하겠다. 이 두 마
디는 한 가지 대조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한 방면
을 지적해 준다. 이 두 마디는 다음과 같다.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 5:12-6:23.
‘육체 안에서’와 ‘영 안에서’ ─ 7:1-8:39.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관계들을 깨달아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객관적

인 것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말한다. 그중 첫 번째 것은 원래 천연적으로
믿은 우리의 위치이고 두 번째 것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위치이다.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행함과 관계된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체험에 속한 것
들이다. 성경은 앞의 두 가지가 전체의 일부분만을 언급한 것이고 나중
두 가지가 있어야 온전하다는 것을 말한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행해야(롬 8:9)함을 알았다. 로마서 8장 앞 부분에서는 거듭 영에 대하
여 말한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 공과를 얼마
나 중요시하는가를 보여 준다. 

육체와 영

육체는 아담과 연관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관된다. 이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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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
었다 치고 잠시 이 문제를 한쪽에 제쳐 놓고 우리 자신이 육체 안에 사
는가 아니면 영 안에 사는가를 물어보자.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힘은 아담에게서 이어받은 옛 창조의 천
연적인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험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 있는 모든
자본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매우 효과
적인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러하다. 만일 우리가 체험
에 있어서 그분이 체험한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을 좇
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심”(엡 1:3)은
현재의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
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과 완전히 상반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몸에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낡은 성질이
여전히 나타나는 사실에 직면할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진리를 붙잡을
뿐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 안에 살 때에만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화한다. 내가 그
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다. 사람의 몸이 물
속에서는 생활하거나 일할 수 없고 공기 중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
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육신을 좇아’ 생활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허공에 뜬 것 같
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비록 사실에 따르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만,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곧, 내 힘으로 내 주장대로 행
한다면―체험에 있어서 나는 당황하게도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몸
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체험으로 알려 한다면 반드시 영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한다. 

영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은 내 자신을 의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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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에 당면할 때마
다, 나는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도록 그분
을 앙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도해 보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신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분투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분
안에 안식하라고 하신다. 만일 내가 난폭한 성품이나 부정한 생각, 예리
한 혀와 비평하는 영을 가졌다면 자신을 고치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이 모든 일을 향하여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순결함과 겸손과 온유를 산출해 내시도
록 앙망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의 뜻이다.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하리라고 믿
는다. 즉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한 친구를 심방하러 가자고 할 때 당신
은 그 친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를
돌보러 갈 것이다. 출발하기 전 당신은 주님께, 자신으로 말미암으면 실
패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은 비록 그 친구가 조심성 없고 남
과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그에 대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은 것에 놀랄 것이다. 집에 돌아올 때 당신은 이 체험을 회상해 보면
서 당신이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 놀란다. 당신은 다음에
도 그렇게 잠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없다. 당신은 당신이 어
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이상히 여기며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당신으로 통과하게 한 것임을 기억하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이런 체험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체험이어야 한다. 성령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
시기 때문에 당신은 긴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자기를 잘
통제하면 영광스런 승리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승
리는 육체의 힘을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영광스럽게 어
떤 것을 넘어가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항상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중일 전쟁의 첫 삼 일 동안 우리는 많은 탱크를 잃었고 일본의
탱크를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군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
었다. 즉, 돌격대 한 사람을 매복시켜서 일본 탱크를 향해 총을 한 방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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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얼마 후 두 번째로 총을 쏘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다른 사
람으로 총을 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적 탱크의 조종사가 급히 공격 지
점을 찾기 위해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두루 살필 때 즉시 돌격대원은 총
으로 그 조종사를 쏘아버렸던 것이다. 

만일 그가 탱크 안에 숨어 있었다면 절대로 안전했을 것이다. 모든 계
획은 그로 고개를 내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
리를 유혹한다. 처음에 그는 우리를 범죄케 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힘으
로 무엇을 하도록 격동시킨다. 일단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버릴
때 사탄은 이미 우리를 이긴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고 육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승리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
지 않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것은 우리가 활동할 때 위험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천연적인 경향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 보자. “육체의 소욕
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바꾸어 말해서
육체는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다. 이는 ‘이 둘이 서
로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짓밟고 처리하는 것은 그분이
지 우리가 아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
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주 이 구절의 하반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기로 하자. 천연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
리는 우리 천성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동하기를 좋
아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하기를 거절한다면, 성
령은 자연히 우리 안의 육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는 우
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연적인 경향에 따라 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각기 제 길
로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
러므로 우리에게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는 원칙이 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행한다면, 우리는 한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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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능히 성령으로 매일 우리의 육체를 이기시게 할 수 있다. 성령은 이
일을 책임지도록 이미 우리에게 보내지셨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고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새 갈망을 따라 우리 육체
의 정욕을 이기는 데 달려 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
루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은 구원을 나타내도록 주어지셨다. 그리스도
의 부활과 승천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
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이 부르짖음은 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말한 것과 똑같
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한 문제의 해답이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라는 단어가 매우 현저히 나타났고 또 이 ‘나’는
결국 답답한 부르짖음, 곧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로 끝난다
는 것을 안다. 그 뒤에 우리는 그의 해방받은 환호의 외침을 들을 수 있
다. “주 예수 …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매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우
리가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리스도인의 생명을 개선된 생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치하는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본
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다른 생명, 곧 그리스도로 대치하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 우리 안에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재생산’이 ‘거듭남’이상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
은 많지 않다. 거듭남은 우리가 새로 출생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
명을 우리 안에 심는 것이다. ‘재생산’은 더 나아가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서까지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인들에게 바
울이 말한 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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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예화로 이 점을 설명해 보겠다. 한번은 미국에서 주님을
믿는 부부의 가정에 갔었다. 그들은 내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
해 왔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이
렇게 말했다. “오, 니 형제님, 최근 저희의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저희
는 너무 쉽게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과거 몇 주 동안 저희 두 사람
은 거의 매일 수차 화를 내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이런 일
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당신의 뜻은, 저희
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꺼려하신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아닙니다. 내 뜻은 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이 자주 이렇게 간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
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는 당신들에
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 없다구요? 저희는 매
일 화를 냅니다. 당신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
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답했다. 

하나님은 결코 겸손, 인내, 성결, 사랑의 은혜를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소매상처럼 은혜를 한 가지씩 우리에게 주지 않
으신다. 즉, 인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인내를, 사랑이 없는 사람
에게는 약간의 사랑을, 혹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겸손을 주지 않
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간씩을 우리에게 자본으로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족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는 바
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내고자 그분을 앙망할 때, 그분은 나의 겸손과 인내와 사랑이 되신
다. 또한 내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이 되신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우
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
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이 없느니라”(요일 5:11-12)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우리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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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
는 영생이니라”(롬 6:23)고 말한다.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와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 즉 온유
와 그리스도, 인애와 그리스도, 사랑과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
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되었나니”. 통상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사람의 관점은 생활의 모든 방
면이 거룩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함 자체가 아
닌 거룩함의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거룩함은 그리스도 자신임을 기억
하라.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다. 기타 사랑, 겸손, 능력, 절제 등도 이와 같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내이시다! 내일 우리에게 필
요한 것은 거룩함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시다! 그분
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시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그 열매가 단수요, 하나의 열매요,
별개의 여러 열매들이 아닌 이유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성령을 우
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사랑이 결여되었을 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
랑이고, 우리에게 희락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이다. 이것
은 정확하다. 당신 개인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일지라도 당신에게 백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충족한 답변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 수 있는
가?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
안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혀 자라지를 못
한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임을 말한 바 있다. 비록 우리 안
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오직 새로운 필요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이끌어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며 이 점(필
요)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살아 나타나시게 할 수 있다. 분량이 클수록 하
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자신을 부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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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성장의 비결
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시도함과 믿고 의지함에 대해 말한 바 있고 또한 이들의 차이
점을 본 바 있다. 이것들의 차이는 마치 천당과 지옥 같다. 믿고 의지하
는 것은 말뿐인 좋은 사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주님께, “주
여,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하
라. 많은 사람은 이 점에서 실패하였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손을 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
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는 그분이 시작하신 역사 안으로 완전히 즐겁게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피동적인 생활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생활이
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흡수하
고 그분을 생명 삼으며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다. 

생명의 영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적극적인 면을 상세히 우
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는 시작에서 “이제 …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한다. 얼핏 보기에 이 말씀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왜
냐하면 정죄함은 확실히 피에 의해 해결되었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
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였기 때문이다(롬 5:1, 9). 그
러나 정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와 내 자신 안
에서의 정죄이다(이것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말한 두 종류의 평안과 같
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종류의 정죄가 첫 번째 종류의
정죄보다 훨씬 무섭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게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
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
는 여전히 실패를 체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내 속의 정죄의 느낌
이 아주 참된 것일 가능성도 큰 것이다. 그럴지라도 만일 내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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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 생명으로 취하여 산다면 나는 승리의 비결을 배운 것이다. 그러므
로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제는 …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를 체
험하게 된다. 이는 내가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 마
음에 평안이 있기에 더 이상 정죄받은 느낌이 없고 도리어 그분이 나를
한 번씩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찬미하게 된다. 

무엇이 나에게 정죄의 느낌을 주는가? 실패한 체험과 무능한 느낌에
서 온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나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정말 나로 하여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범사에 무능함을 느끼게 한다. 자주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저 일을 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다. 노력해 보
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롬 8:8)는 것을 발견한다. 그
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없다. 이제 나는 “내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 

바울은 어떻게 이같이 담대할 수 있는가? 그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제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
는가? 다음 말씀이 그의 답변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이는 …’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
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이유는 바로 하나의 법
에 있다. 바울이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법
이 다른 법인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법
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운행하는가? 죄와 죄의 법 사이에는 어떤 차이
가 있는가?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 엄격히 말해서 법은 검증을 거친 법
칙으로서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간단한 말로 표현한
다면, 법이란 어떤 일이 거듭 발생할 때마다 변함없이 동일한 그것이다.
어떤 법칙을 제정하는 것과 자연 법칙으로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가
령 이 지방에서 우측 통행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 순경이 나를 제재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이곳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당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때 제재를 받게 된다. 왜 그런가? 이는 당신도 내가
제제를 받은 동일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법은 예외가 없는 것이다. 이

143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런 일들은 발생할 때마다 변함이 없고 또 거듭 발생한다. 우리는 만유인
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지금 나는 런던에 있다. 여기서 내
손수건을 던질 때 손수건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이것은 만유인력이 있
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뉴욕이나 홍콩에서 내 손수건을 던진다 해도 결
과는 똑같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손수건을 던질 때마다 만유인력은 역
사한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동일한 조
건에 있기만 하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가령 누가 내게 대하여 좋지 않
은 비평을 할 때 내 속에서는 즉시 뭔가 불쾌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우
리는 그것이 법이 아닌 죄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만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비평을 할 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서 동일하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나는 항상 변함없는 만유인력과 같은 한 법―죄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죄의 법도 이와 같다. 우리
는 사망을 극점에 이른 약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의 약함은 나의 할
수 없음이다. 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 또 나의
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한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을 본다. 내 속에 죄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죄의 법이 있다. 내 속에 사
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망의 법이 있다. 

이 법은 만유인력과 같이 불변하고 어떤 예외도 없다. 이것은 토론을
거쳐 제정한 법칙인 교통 법규와 달리 사람은 제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
칙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수건은 내 도움 없이도
자연히 땅에 떨어질 수 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울이 발견한 법도
이와 같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선함에 반대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좌절시킨다. 사람은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따라 자연
히 죄를 범한다. 그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안에 있
는 법은 잔인하며 사람의 의지는 결코 이 법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
로 나는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다. 나는 죄뿐 아니라 더욱 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
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끊임없는 약
함과 실패에서 해방받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더 들
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과거 중국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되던 이금세(세금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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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 이 법은 청나라 때 제정되어 중화민국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국내의 화물 통관세로서 전국에 많은 세관
이 세워졌다.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의 권한은 매우 컸다. 한 가지 화물
을 여러 도를 거쳐서 운송해야 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매우 막중하다. 그
러나 수년 전 다른 법이 이금법을 대치하였다. 한번 상상해 보라. 옛날
법 밑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기쁨과 위로를 느꼈겠
는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간구할 필요
조차도 없다. 이는 새 법이 제정되어 옛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
이다. 만일 내일 이금 징수원을 만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방법이 이렇고 자연의 법도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유
인력의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또다시 내 손수건을 예로 든다면,
만유인력의 법은 손수건에 역사하여 그것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
러나 내 손을 손수건 밑에 둔다면 손수건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
왜 그런가? 법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나는 만유인력의 법을 제거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 법을 제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손수건은 땅에 떨어
지지 않는가? 이는 손수건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법이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 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이 운행하여 그 법을 정복한다. 만유인력이 할 수 있는대로
힘껏 역사할 수 있지만 손수건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다
른 법이 운행하여 만유인력을 대항하여 손수건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
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포장 석판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
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씨가 점점 자랄 때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아주 무거운 석판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바
법이 법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다른 법을 이끌어 옴으로써 원래의 법
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
은 이미 다른 법―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
사하게 하신다. 이 법의 강도(强度)는 족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기
억하라. 이 법은 부활한 생명으로서 이미 그분 안에서 각종 사망을 처리
하였고 이미 사망을 이겼다(엡 1:19, 20).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우

145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리 안에 거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으로 하
여금 우리 안에 임의로 행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옛 법에서 우리
를 해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보호하심이 우
리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벧전 1:5). 

생명의 법의 표현

이 점을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오래된 그리스도인도 의지가
그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직 모른다. 이
것 또한 로마서 7장의 어려움 중 일부이다. 그의 원함은 선한 것이나 그
의 모든 행함은 그의 원함과 상반된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큰 결심을 하든 그의 원함은 그로 더 큰 어두움을 거치게 할 뿐
이다. 그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
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름이
없는 자동차같이 누가 밀어 주어야 간다. 언제든지 누가 밀지 않을 때에
는 즉시 멈추고 만다. 그들은 의지로 자신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인의 생활을 아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기 때문에 자기도 억
지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들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을 시인한다. 그들은 자기답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강요한다. 이
것은 물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이는 의지가 도
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원함이기 때문이다(마 26:41). 

만일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님을 말해
줄 뿐이다. 우리가 모국어를 말할 때는 힘이 들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
는 우리 천성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뜻을 세울 수 있으나 결국은 죄와 사
망의 법에 의해 패배당할 것이다. 아마 우리는 “원함이 내게 있어서 내
가 이 주 동안 선을 행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뜻을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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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하려고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왜 사람이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거듭나지도 않았
기 때문에 취할 새 생명이 없거나 혹은 이미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하였
으나 그 생명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였
기 때문에 결국 거듭거듭 실패하고 범죄하며 자신들이 더 좋아질 것이
라는 믿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약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주신 생활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과 의지함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
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한다. 로
마서 8장 2절은 새로운 은사를 말하지 않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언급된
그 생명을 말했을 따름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라는 뜻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얻은 새로
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새롭게 열어 주는 것이
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에 사용된 시제가 과거시제이기 때문
이다. 만일 내가 참으로 이 점을 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로마서 7
장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재현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체험들이나 행위
들은 참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 의지의 힘을 사용할 필요
도 없게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법인 생명의 영의 법 아래
떨어지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주지 않으시고
또한 생명의 법도 주셨기 때문이다. 만유인력이 사람이 만든 법의 결과
가 아닌 자연계의 법칙이듯이 생명의 법도 자연의 법칙으로서 원칙상 우
리 심장이 뛰는 것이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깜박이는 것과 동
일하다. 우리가 우리 눈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눈에 대해 항상
생각하거나 의지로 결심하지 않아도 눈꺼풀은 자동적으로 감겼다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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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기는 커녕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 있기만 하면 눈꺼풀은 자연히 움직인다. 우리의 의지는 생
명의 법을 저지할 뿐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 사실을 발견하
였다. 

전에 나는 불면증을 앓은 적이 있었다. 한번은 며칠 밤 온 잠을 이루
지 못하였다. 이를 위하여 나는 여러모로 기도하였다. 나는 온갖 방법을
써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저
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분의 답변은 “자연 법칙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다. 수면은 굶주림과 같이 다 하나의 법이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비록 내가 굶주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았으나 항
상 수면에 대해 염려하였었다. 나는 자연 법칙을 도우려고 하였다. 이것
이 많은 불면증 환자의 주된 문제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잘 이
룬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당연히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
리의 영적인 생명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성
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사모하는 새로운 법
이 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삼십 분간 읽는 것이 억지로 다섯 시간 동
안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 이와 같이 구제하고 전도하며 간
증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냉정하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억지로 전도할 때 결국 찬 심장으로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결과
를 낳게 된다. 

만일 우리가 새 법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옛 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옛 법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
리도 더 이상 그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 들의 백합화를 … 생각하라”고 말씀하셨
다. 만일 우리가 나는 새들에게 만유인력을 무서워하느냐고 물어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리는 뉴턴(Newton)이라는 이름
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 법칙을 조금도 모른다. 우리가 날 수 있
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로 날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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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나는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생명 안에는 항상 그들로 자
연스럽게 만유인력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 그러나 만유인력
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날씨가 몹시 춥고 땅에 눈이 쌓인 어
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참새 한 마리가 정원에 죽어 있는 것을 보
았다면, 당신은 즉시 그 법의 항구성과 불변성을 상기할 것이다. 그러나
새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들이 만유인력을 정복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
명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분은 이미 이 영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생명의 문제이다. 당신은 인내할 수 없는 그
리스도인에게 인내하라는 것이 그에게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주의한
적이 있는가? 그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족히 그를 억압하여 병들게
한다. 하나님은 염려로 우리 영적 키를 더하게 하려는 노력과 같은 자연
스럽지 않은 일들을 결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염려는 사람의
영적 키를 줄어들게 만들 뿐 절대로 조금도 크게 하지 못한다. 주님은 우
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새 법을 주의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있
기를!

이것은 얼마나 귀한 발견인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이는 이 법이 작은 일에서도 큰일에서처럼 운행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책
을 꺼내 본다면, 이 법은 허락을 얻기 전에는 꺼내 볼 권리가 없다고 우
리를 일깨우고 저지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한번은 어느 그리스도인 친구와 대화를 가졌는데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아십니까? 만일 사람이 생명의 영의 법을 의지해 산
다면 참으로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말
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이는 그 법이
사람을 완전한 신사(紳士)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
신은 그들의 행동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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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참된 문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그 생명은 그들에
게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웃는 것은 틀렸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렇게 비평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해 줄 것입
니다. 성령은 범사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상세히 알려 줄 것
입니다. 이로써 진실된 고상함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에는 이런 본질적
인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이런 말을 한 친구 자신이 교육자였다! 

이것은 참된 것이다. 말이 많은 것을 예로 들어 보자. 당신은 말이 많
은 사람은 아닌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 “나는 어떻
게 행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
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특별히 조금만 말
하여 내 자신을 통제해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당신이 한두 시
간은 자신을 잘 제어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이유로 자제력을 잃고 얼
마 못 가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수다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두자. 만
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에서 의지를 사용하라고 권한다면 나는 당신
에게 이 세상의 허무한 종교를 제공한 것일 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수다쟁이가 온종일
말하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이다. 이는 수다스러
움의 자연 법칙이 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루의 복숭아나무
가 복숭아를 맺든 안 맺든 여전히 복숭아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
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새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법은 다른 모든 법보다 강하고 이미 우리를 수다스런 법에서 해방하
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새 법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
법은 어느 때에 말을 멈추어야 하고 어느 때 말하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또한 이 법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준다. 만일 이 기초 위에서 생활한다면 당신은 친구 집에 가서 두
세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심지어 이삼 일 동안 거하여도 말이 많은 어
려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말을 많이 한 것
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새 법으로 인하여 하나
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자발적인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다. 사랑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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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어떤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천연적으로 그들
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다―이 법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 법은 주님이 그 형제 안에서 보시는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고 그를 사랑하
십니다. 이제 또한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소서!”라고 말한다. 이러므
로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 법은 그 자체를 표현하게 된다. 즉, 참된 도덕
적 행위를 통해 그 자체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인 생활 중에 위선이 너무 많고 가식도 너무 많다. 가식만큼 그리스도인
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없다. 이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가식
을 꿰뚫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
을 믿고 의지한다면 ‘가식’은 ‘실제’에게 굴복될 것이다. 

넷째 단계 :‘영을 좇아 행함’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
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
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 4).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서 두 가지 일을 발견
할 것이다. 첫째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고, 둘째는 성
령이 장차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다. 육신이 약한 고로 결국 율법의 의
는 육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여기서도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문제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절차를 취하셨다. 첫째로는 우리 문제
의 핵심을 다루기 위해 그분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분은 죄를 위하여 죽
고 “육신에 죄를 정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
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 창조
에 속한 모든 것을 사지로 이끄신 것을 말한다. 이 옛 창조를 ‘우리 옛사
람’ 혹은 ‘육체’, ‘육신에 속한 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
신 목적은 우리의 약함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근
절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첫째 단계이다. 

그러나 율법의 의는 여전히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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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다. 성령은 우리 속의 사정
을 돌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기만 하면”
그는 능히 이렇게 돌보실 수 있다. 

영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두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이것은 일이 아니라 좇는 문제이다.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나는 헛된 노력 아래 묶이게 된다. 그러
나 이제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골
1:29) 평안히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비시켰다(갈 5:19, 22). 

둘째로, 좇는 것 안에는 순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육신을 좇는
것은 육신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육신을 좇은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 준다. 영을
좇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순종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영을 좇아 행할 때
그는 결코 그분을 향하여 독립할 수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성령께 순복해야 한다. 나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에게
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그분께 순복할 때 나는 비로소 생명의 영의 법
의 충분한 운행하심과 율법의 의(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들)가 만
족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의 말씀에 매우 익숙해 있을 것
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
이시고, 주 예수의 은혜는 신령한 부요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며, 성
령의 교통하심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는, 사랑은 하
나님 마음속에 감취어진 것이고, 은혜는 이 사랑이 아들 안에서 표현되
고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교통은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사람에게 분
배되는 것임을 안다. 무릇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아들 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고 이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
통해 주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확보
해 놓으신 것들을 새로이 발견할 때, 그것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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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성령께
순복하여 발견한 그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 충
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분은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
에서 실현시키신다. 

중국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시킬 때 철저하게 그를 도와야 한다
는 공과를 배웠다. 이는 그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새 신자들에게, 그
가 주님께 그의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하고 주님이 그의 생명으로 들어오
시도록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주님의 산 거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
해 주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그의 안에서 그에게 성경을 열어 주고,
그로 하여금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
며, 그의 생활을 통제하고 또한 주님의 인격을 그의 안에서 나타내신다
는 것을 알려 주었다. 

나는 어느 늦여름에 장기 휴양을 위해 어느 고원에 간 적이 있었다. 거
기서는 침식을 겸하여 제공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불
편하게 잠자는 것과 식사를 각각 다른 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
가 식사를 하던 곳은 어느 직공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그는 아내와 함
께 거했었다. 내가 그곳에 간 후 이 주 동안 식사하기 전에 축도하는 것
외에는 집주인에게 복음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들
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듣기를 좋아했
고 또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하였으며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
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거듭났고 그들의
생명 안에 새로운 빛과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발생한 일을 소상히 알려 주었다. 얼
마 후 기후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떠나 상해로 돌아오게 되
었다. 

추운 겨울 동안 그 직공은 식사 때마다 술을 약간 마시는 습관이 있었
는데 마실 때마다 과음하기가 매우 쉬웠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식탁에 또 술을 올려놓았다. 그날 그는 전과 같이 식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두 번 시도
를 해 보아도 말이 나오지 않자 그는 아내에게, “뭐가 잘못되었지?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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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기도를 할 수 없을까? 빨리 성경을 가져와 보오. 그 안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무어라고 말했는지 봅시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남겨 두었었다. 그의 아내는 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
두워서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한 성경의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어떻
게 성경을 상고해야 할 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 문의할 수도 없었
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아주 먼 곳에 있었고 그들은 몇 개
월 후에야 나를 볼 수 있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먼저 마시고 보지요.
다음에 니 형제님을 만나거든 그때 물어보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
러나 그는 여전히 술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술
을 치우시오!”라고 말했다. 그녀가 술을 치운 후에 그들은 감사하고 음
식을 먹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상해로 와서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아
주 적절한 말로 나에게 말하기를, “니 형제님, 내 속의 주인 어른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아주 좋습니다. 형
제님, 당신 속에 계신 주인 어른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행위에 별 영향
을 주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
있다. 우리는 그분이 주인 어른이신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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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의 한 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해 온 것을 한번 복습해 보고 또한 간략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하겠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체험들
을 간략히 설명하려고 시도했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나치게 간소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심각
한 혼란에 떨어지게 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전적으로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는 체험까지
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피는 끊임없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매우 정확
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룩함은 사실
상 사람을 그의 과거로부터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주님이 흘
린 피에 근거하여 모든 죄가 도말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
별하여 그분에게 돌아가게 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해하는 거룩함은
여기까지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
로 그들은 그분의 완전한 예비하심을 소홀히 한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
점의 부족함을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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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심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시어 그들의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써 죄와
율법의 묶임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빌
3:3) 확실히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안
에서 무언가를 건축할 수 있는 분명한 터전을 찾으신 것이다. 어떤 사람
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정확한 의미로 이 용
어를 사용함)은 아무 보류함 없이 그들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누린 다
른 방면의 체험들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체험이 귀한 진리의 일
부이지만 어떤 한 가지 체험도 그 자체가 진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체
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은 십자
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의 열매인 것이다. 우리는 그중의 어
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관문을 통과함과 길을 걸음

우리는 믿는 이들의 생명이 그 체험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시
인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보
자. 이 체험들이 항상 일률적으로 고정된 순서대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양상들에는 고정된 절차 또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다. 이 절차들은 대
체 무엇인가? 첫째는 계시이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계시는 언제
나 믿음과 체험 이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으사 그의 아들에 관한 사실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진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 

Ⅰ. 계시(객관적인 것) 
Ⅱ. 체험(주관적인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 항상 관문을 통과하는 것

과 길을 걷는 것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점에 관
하여 만일 우리가 죤 번연(John Bunyan)이 말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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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한다면 더 분명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좁은 문’을 통과
하고 그다음 ‘좁은 길’을 간다고 말했다. 우리 주님도 영생에 이르는 문
과 길을 말씀하셨다(마 7:14).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Ⅰ. 계시
Ⅱ. 체험 :  (a) 좁은 문(관문을 통과함)
               (b) 좁은 길(길을 걸음)  
이 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제목들을 보기로

하자. 먼저 의롭다 함과 거듭남에 대해 보겠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를 얻
어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일을 완성하신 것
을 봄으로 시작하여 회개와 믿음의 관문(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으로 계속된다(엡 2:13). 이 문은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주
님과 교통하는 길(좁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매일 주님을 가까이하는
근거는 여전히 보혈인 것이다(히 10:19, 22).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할 때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성령의 계시는 우리로 알게 하고(롬 6:6), 그다
음 믿음의 관문인 여김(롬 6:11)이 있으며,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며 자
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롬 6:1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속적인 헌신의
길이 있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이 점도 역시 주 예수
님이 보좌로 높이 올려지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서 시작된다. 결과
적으로는 성령의 옮겨 부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중 체험을 갖게 된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육체―사람의 자아 생명 전체―에 대한 십자가의 평가를 보
기 위해 성령의 빛 비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으로 이
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즉시 ‘좁은 문’의 체험(롬 7:25)에 들어서게 된
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
행하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요구
를 만족게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성령께 순복
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롬 8:4). 

실제적인 과정은 이러한 그림과 그렇게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어떤 고정된 틀을 정하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체험이라도 그 과정은 앞에서 말한 것
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항상 먼저 우리 눈이 열려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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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신 역사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갖게 되고 그런 다음 믿음의 문에 들
어서게 되며 새로운 길로 이끌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체
험을 여러 단계, 곧 의롭다 함과 거듭남과 성령의 은사와 해방과 거룩게
됨 등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체험에
들어설 때 이 단계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
실상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시작부터 우리 앞에 놓여졌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부터, 그런 체험에 대한 이해는 장래에 갖게 될지
라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오, 각처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다 이
런 것이기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가 항상 믿음 앞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
게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갖게 되는데, 이러므로 믿음은 자
연히 이것을 뒤따른다. 계시는 항상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성
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 주심으로 모든 진리 안
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요 16:13). 성령이 이것을 위해 오셨
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당신이 빛과 믿음이 부
족한 어려움에 처할 때 당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직고하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나로 이 새로운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
이다. 

십자가의 사중(四重)의 역사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한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라 분
석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네 방면을 아는 것은 우리에
게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일
이 아닌 한 가지 거룩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천 년 전에 주 예수님
은 유대 땅에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 오
른손으로 … 높이셨다”(행 2:33). 이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더 추가될 수도 없다. 

십자가의 네 방면 중에 세 방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당히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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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었다. 마지막 방면은 다음 두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것들을 먼저 요약해 보겠다. 

1.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범죄와 과오)을 처리하였다. 
2.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본성과 육체와 천연적인 것을 처리하

였다. 
3.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게 하

고 사람을 능력 있게 하였다. 
4. 죽음이 천연적인 사람 안에 역사하여 내주하는 생명이 점점 표현

되게 한다. 
앞의 두 방면은 보완적인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사람의 죄를 제

하기 위한 것이다. 뒤의 두 방면은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
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처음 두 방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
여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나중 두 방면은 아담이 들어가
지 못했던 것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아담이 얻지 못한 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 온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지 사람을 구속
하는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했음을 보여 준다. 

앞 장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두 방면, 곧 죄의 행위를 처리한
피와 죄의 본성과 육체를 처리한 십자가를 자세히 본 바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논의할 때에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신 그리스도로 설명
한 세 번째 방면을 간략하게 본 바 있다. 지난 장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
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 밀알의 실제적인 나타남을 보았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방면(나는 이것을 ‘십자가를 짊’이라 칭하겠다)을 언급하기 전에
세 번째 방면, 곧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에게 봉사할 능력을 주기 위하
여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는 것에 관해 조금 더 말해 보
기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이 목적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으로써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한 족속을 얻고자 하셨다. 이 족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
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대적의 모든 가능한 궤계를 파하고, 원수의 모든
악한 역사를 제하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온전케 한다. 이것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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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대한 계획인 것이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주 예
수님의 죽음은 능력 있는 죽음이고, 적극적이며, 목적이 있는 죽음으로
써 잃었던 위치를 되찾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 결과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또한
무한한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우리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 보자. 한 곳은 창세기 2장이고
또 한 곳은 에베소서 5장이다. 이 두 군데 성경은 이 제목에 매우 중요
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
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창 2:21-23).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
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5-27). 

에베소서 5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설명한 곳이
다. 만일 우리가 이 장을 자세히 상고한다면 이 장이 우리가 주의할 만
한 장임을 느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라는 말씀 속
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는 자신을 구속이 필요한 죄인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수년 동안 이 가르침은 우리 안에 주입되어 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미하자. 그
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 에베소서 5장은 하
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종종 우리는 교
회를 구원받은 많은 죄인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 면에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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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슷한 것으로 보고 교
회가 은혜 받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다. 구원받은 죄인을 언급할 때 우리는 즉시 죄와 타락의 전체적인 배경
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아들 안에 있
는 신성한 창조인 것이다. 은혜 받은 죄인은 주로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
는 단체적인 것이다. 전자는 소극적인 것이고 과거에 속한 것이다. 후자
는 적극적인 것이며 장래를 조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취어
졌던 것이다. 이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생명을 표
현할 한 몸을 얻도록 정하셨다. 이 관점―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죄를 초월한 것이고 전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분명하게 볼 수 없었던 주 예수의 죽
으심의 한 방면을 에베소서에서 본다. 로마서의 관점은 사람의 타락으
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며 원수이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을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시작한다(롬 5장). 그러고는 우리를 점차적으
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이끈다(롬 8:35). 다른 면에서 에베소서의 관
점은 ‘창세로부터’(엡 1:4)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며 복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엡 5:25)인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 메
시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롬 5:8) 반면에, 에베소서는 ‘그리
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여기서 말한 사랑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와 무관한 것이다. 이 구
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속죄가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죽음의 한 방면은 완전히 적극적인 것으로서,
이는 특별히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그분의 죽
으심은 죄와 죄인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사람 속에 깊이 새겨 주기 위하여 바울은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예로 들
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밀들 중의 한 가지이므로, 우
리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가죽 옷을 지은 것에서부터 아벨이 제사를 드리
는 것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 안에 주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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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셨다는 것을 말한 예표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예
표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예
표를 인용하였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하며 창세기 3장에 와서야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에 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예표가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타락
이후에 있지 않고 타락 이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예표는 창세기 2장에
있다. 우리는 이 예표를 조금 보기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유가 하와가 엄중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하와는 아직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달리 관여된 문제도 전혀 없었다. 하나님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은 그에게서 다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무엇
인가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아담이 잠든 것은 하와의 죄 때문
이 아니라 그녀를 산출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설
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와를 산출하기 위한 아담의 이런 체험은 그분
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얻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 남자를 잠들게 하여 그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했
으며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다. 그런 다음 그녀를 그 남자에게 이끄셨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 예수님의 죽음의 다른 면
을 예표하는 한 폭의 그림인 것이다. 이 방면의 죽음은 주로 속죄를 위
한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의 아담이 잠드는 것에 상응하는 죽음이다. 

결코 주님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오해하지
말라. 그 반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이 속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해 하
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고
창세기 2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에베소서는 사람이 타락
한 후에 쓰여진 것이고 타락의 결과로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
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가 피조될 때의 목적이 있을 뿐 아니
라 또한 타락의 흉터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언급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아직 이 땅 위에 있고 또한 타락이 역사
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씻음이 필요한 것이다(엡 1:7). 

우리는 반드시 구속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한 노선에 큰 문
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삽입된 것, 곧 하나의 ‘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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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보아야 한다. 구속은 우리 마음속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할 정도
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사람이
구속을 위해 피조된 것처럼 구속을 최고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타락은
진실로 하나의 비극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의 노선에서 급
격히 하락하게 만들었다. 그런 반면에 속죄는 확실히 복된 회복인 것이
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구속이 이루어진 후, 또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가 아담이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잊
어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담은 생명나무로 예표된 하나님의 생
명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이 한 가지 일임을 거듭 강조한다.)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은 해방되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
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아담이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그
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주님을 믿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죽음을
말할 때에는 그 뒤에 정죄가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
에 들어옴으로써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담이
잠든 것은 그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므로 여기의 예표는 구약의 다른 예
표와 같지 않다. 죄와 속죄에 관하여는 항상 양이나 암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나 여기서 아담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깨어났다. 그러므로 그가 예표한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
라 부활 안에서 증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하와가 개별
적인 창조로 인하여 아담과 동등한 어떤 독립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아담이 잠듦으로써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산출하신다. 하나님
의 ‘둘째 사람’은 이미 그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셨고, 그분의 교회는 그
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조성되었으며,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
었고, 부활한 생명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 곧 그분의 독생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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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생자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그분의 독생자에게 많은 형
제들이 있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한 아들만이 아니라 많
은 아들들을 갖게 되신다.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밀알을 맺은 것
이다. 첫 밀알은 본래 유일한 밀알이었으나 이제 많은 밀알 중에서 첫 밀
알이 된 것이다. 주 예수님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
명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상 우리가 인용한 성경의 예표들
은 이 진리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본 하와의 예표에서 단수가 복수를 대
치하였다. 십자가의 수확은 오직 한 사람, 곧 하나님 아들의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의 산 제물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 준 그리스도
의 죽음의 방면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
실상 이 방면은 우리가 연구하는 로마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구속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노선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서신이 우리를 이 방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많은 아들들(14절) 중에 맏아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
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여기서는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영광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
에서 표현된다. 즉,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
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목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 사랑
은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제목이다. 8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
았던 것이 12장에 가서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12장의 주제는 바로 그리
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전반부 여덟 장을 보았다. 이 여덟 장 다음은 삽

164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그리스도 안의 한 몸

입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에 대해 말한
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 장을 건너뛰고
12장을 계속해서 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 장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5장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6장은 우리가 그
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며, 7장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 구제
불능임을 말하고, 8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2장은 구속의 결과,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 말해 볼 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과이며 모든 말씀의 결론과도 같다. 

로마서 12장에 이어지는 각 장들은 우리의 생활과 행실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교훈들도 역시 거듭 헌신을 강조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오직 너
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12장 1절에서의 바울의 강조
점은 조금 다른 듯하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한다. 이 헌신
의 새로운 부르심은 ‘형제’ 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8장 29절의 ‘많은 형제’를 상기하게 한다. 우리를 부르사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는 절차는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은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
는 것은 온 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림은 개별적인 것이고 제사
는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는 바로 단체적인 봉사이다. 결코 우리의 드림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
각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드림이 전체적인 봉사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롬 12:2)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
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고 말하고, 신
성하고 새로운 사실에 따라 “너희 중 각 사람”(롬 12:3)을 권한다고 말한
다. 그 뒤로 나오는 실제적인 교훈들도 다 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165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시대 안에서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은 단
독적인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지만(롬 12:3) 사람들과 격리된 개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반드시 완전한 몸으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볼 수 있
기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사람의 몸이라는 표징
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몸이 아니라 몸의 지체일 뿐이다. 사람의 몸에 많
은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귀는 자신이 눈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귀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스스로는 무엇
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온 몸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한다면, 내게 듣는 은사밖에 없을지라도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혹 나는 걷는 은사를 가진 발로서 일하는 손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공통적인 태도는 바로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알
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해도 상관 없는 것이
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들을 아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강하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단지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상
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안에서의 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서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살아 나갈 수 없다.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기도는
몸의 도움을 이끌어 오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나 개인이 단독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
다. 나는 몸과 하나된 기초 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
다. 왜냐하면 몸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
문이다. 봉사의 방면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단독적으
로 섬긴다면 나는 좋은 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주님은 수고를 무릅쓰
고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은 내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
하듯 몸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많은 일들을 막바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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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의 한 몸

르게 하시고 사방의 문을 잠궈 버리시며 벽에 부딪히는 것을 허락하신
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
에게 주신 은사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몸은 비유가 아닌 하나의 사실이다. 성경은 교회가 몸과 같다고 말하
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지체가 연결되는 것이 바
로 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것은 또한 그분이 각 지체 가운데 분산되어 있는 것과 같다. 한번은 중
국계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어느 주일
주님의 상에서 떡을 뗄 때에 나는 그들에게 떡을 떼기 전에 그 떡을 자
세히 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떡이 이미 그들 개개인 안으로 들어
갔지만 떡은 여러 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떡
은 나누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서 여전히 한 영이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천연적인 상태와는 정반대이다. 아담 안에서 나는 아
담의 생명을 가졌고 본성에 있어서 그 생명은 단독적인 것이다. 죄 안에
서는 연결과 교통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돌보고 남을 조금도 신뢰하
지 않는다. 주님과 계속 동행할 때 나는 나의 죄와 천연적인 능력이 처
리받아야 할 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명도 처리받아야 함을 보게 된
다. 이 생명은 자만하고 자족하며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몸과 연결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나는 죄와 육체의 문제는 해결하였으
나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개인주의자일 것이다. 내
가 거룩함과 승리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동기는 매우 단순할지라
도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이런 태도는 하나
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그분의 처리를 받을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분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
다. 하나님은 나 개인은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나의 개인주의는 책망하
신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밖의 분열된 각종 종파가 아
닌 우리 안의 개인주의적인 마음이다. 

그렇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단독적인 낡은 생명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부활 안에서 단독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167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더욱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순간순간 상기하기 위해 십자가의 역
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극히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볼 때
나는 즉시 단독적이기를 포기하고 교통을 추구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 안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혹되어 나로 더
이상 개인적인 노선을 갈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시
기나 다툼이 없게 되고,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해(利害)와 개인적인
야망과 사랑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그 일을 하
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성장하는가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점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
의 몸이 중대하고 신성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 안에서 “우
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이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
에게는 하늘에 속한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이것의 모
든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과 일에
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항상 타락에까지만 거슬러 올라간다. 그
러나 하나님은 최초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보신다. 타락 전에 하나님은
하나의 갈망을 갖고 계셨는데 이 갈망은 장차 오는 시대에서 완전히 실
현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속을 예비하
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교회에 대해 계시한 그분의 큰 갈망 안에
는 죄 문제가 전혀 없다. 그분은 구속의 역사 전체를 뛰어넘어 장래 영
원 안에서의 교회를 보시는 듯하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장래 역사는
완전히 죄와 무관하다. 이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
문이다. 교회는 영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타락한 사
람을 표현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신 인자의 영광을 표현한다. 이것은 하
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통치권을 얻은 교회에 이르게 한다. 

에베소서 5장에서 비록 우리가 구속의 역사 안에 서 있을지라도, 은
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
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
광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질 교회로 예비되기 위하여(이미 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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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명수와 씻는 말씀이 필요하다
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완되어야 할 결함과 치료
되어야 할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가 ‘흠이 없는 것’
이라고 말씀한 것은 죄의 상처와 죄의 해를 입은 역사가 이제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완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티도 없다’는 것은 사탄, 마귀, 사
람들도 교회에게서 책망할 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얼
마나 귀한지! 이 말씀 안에 어떠한 은혜가 감취어져 있는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이다. 이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사탄
의 권세가 오늘날처럼 격렬한 적은 없었다. 우리의 씨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권세들과 능력에 대한 것이다(롬 8:38, 엡 6:12). 이들은 우
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파괴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한다. 우리 개인은 결코 그들의 적수
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할 수 있다.
죄악과 자신을 신뢰함과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공격하기 위해 사람
의 마음속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최상의 무기이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폐하셨다. 우리가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
수 그리스도”―을 신뢰할 때(롬 8:33-34)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방어막
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교회로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라”(롬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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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십자가와 혼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십자
가 안에서 또한 그 영원한 계획을 더 이상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견고한
것이 되게 하신다. 이 계획은 바로 바울이 말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
하신 하나님 안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에 선포하시는 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
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엡 3:9-11)이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한 방면으
로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시어 내주하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
아 우리 안에 무언가를 전달한다. 다른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와 주님과의 동역이요, 그분의 죽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날 출구를 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로 말미
암아 ‘천연적인 사람’이 점차적으로 성령을 순종하는 합당한 위치에 이
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한 가지 일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인 것이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전진하는가에 대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제
까지 우리가 논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생
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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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생활, 특히 하나님의 종 된 자들이 받아야 할 훈련
을 주의 깊게 보기로 하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주 예수님
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
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보
기로 하자.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
이고, 그분의 목적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상고해 보자. 이러한 상고
는 우리에게 어떤 원칙들을 알려 주고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이르게 한다. 

타락의 참된 성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계시가 있다면 우리
는 자주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이다.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만물 가운데 하나
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우
리에게 알려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은 피조된
아담 안에 산 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으며
밖으로는 물질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려 준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사람에
게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담은 그의 영으
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었고 그의 몸으로는 물질적인 자
연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두 면의 창조를 한 몸에 담은 한 개체
이며 자유로이 선택하고 혼자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세상에 존재
하는 한 실체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 ‘산 혼’이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피조된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뜻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불완전한 곳이 없다는 말이다. 그
러나 그는 아직 성장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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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앞에 아직 많은 장래가 남아 있으나 지금 잠시 중지된 상태인 것 같다.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
가고 계신다. 이 목적은 사람 자신을 위하는 것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주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과 살아 있는 연합을 갖고 그분과 동역
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같은 혈통의 족속을 얻으셔
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족속을 얻으셔야
한다. 이러한 족속은 장차 사탄을 전복시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
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담은 피조될 때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보기로
하자.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신으
로서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만일
그가 원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는 그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게서
그분의 생명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 신성한 생명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
무로 예표되었고 나무에 맺힌 실과는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만일 피조
된 중립적인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나무(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대표함)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
과 연합되게 하실 수 있고 ‘아들의 명분’도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 반대
로 만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돌이킨다면 자기 뜻을 따
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바로 사탄과 공모(共謀)하는 것이므
로 아담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람의 혼 

우리들은 누구나 아담이 택한 길을 알 것이다. 두 나무 사이에서 그는
사탄에게 굴복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 행동은
그가 발전할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때부터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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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만질 수 있는 요
점이 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첫 사람의 혼을 발
전시켰다는 것이다. 보암직한 그 실과가 그로 ‘갈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충동되었다. 또 그 실과는 사람으로 ‘지혜’를 얻게 하기 때
문에 그의 생각과 이해력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 그의 의지도 강화되었
다. 이렇게 하여 그는 이후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한 것이다. 그 실
과는 그의 혼을 증강시켜 충분히 개발되게 하였다. 이 일 후 사람은 다
만 산 혼이 아닌 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부터 사람은
단순히 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혼이 영을 대치했고 자유롭게 선
택하는 독립된 능력은 그의 생활의 힘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
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혼
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신다. 사실상 그분은 이렇게 정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바로잡고자 하신다. 오늘
사람의 문제는 사람 속에 혼이 있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이 혼으로 말
미암아 사는 데 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함으로써 가져온 것이
다. 사탄은 사람이 자기 혼을 개발하는 길을 취하도록 사람을 속이고
해하였다. 이러므로 사람으로 자기의 혼을 생명의 근원으로 취하게 하
였다. 

그러나 내 말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혼을 완전히 제
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주의하라.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다. 오늘
참으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우둔하고 무감각하고 정
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하
나님께 참되게 순복하는 혼의 도구로서와 기능으로서의 방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의 경계(境界),
곧 당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의 경계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이 경계를 벗어나는가에 있다. 

지금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가지 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혼 안에 제한 없는 어떤 발전과 합당치 않은 어떤 성장은 반드시
억제되고 처리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들을 제거하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두 가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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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사는 지
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분이 계속 우
리 안에 역사하여 지식의 나무로 인하여 생긴 천연적인 힘을 제거하시
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시게 하는 반면에 혼생
명을 제재하고 죽음에 넘기는 두 가지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의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아들의 생명이 장성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정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혼을 아담의 처음 상태로 이끄신다. 그러
므로 바울은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4:11)고 말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는 임의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자족하거나 자신의 뜻을 붙
잡지 않는다. 또는 내게 능력 있다고 결코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내 속에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사탄을 돕는 이용물이 되었다. 주님을 알 때 당신은 일하는 능력을 상실
하게 된다. 주님이 그것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 무
엇을 시작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당신은 다른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취해야만 한다.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
지 않다. 때로 우리는 공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저
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더
라도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분
을 떠나서 혼자 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면서 자기의 힘을 사
용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발전된 혼을 갖고 있다. 우
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너무 크게 자랐다. 우리는 이미 혼이 비대한 사
람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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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는 혼적인 힘과 혼의 능력을 갖고 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
은 사람은 혼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거절한다. 그들은 혼을 의지
하여 살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혼이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혼이
하나님의 일에 원동력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혼을 의지하고 이용한다. 그들은 혼
을 그들의 유일한 능력으로 삼는다.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설명을 가하겠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다음과 같이 생각했
을 것이다. 만일 여기에 천성이 좋고 사리가 분명하며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우리는 마
음속으로, “만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교회에 어떠한
재산이겠는가! 만일 그가 주님께 속한다면 그분의 뜻에 큰 공헌을 할 텐
데!”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좋은 천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예리한 판단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들은 분
명 새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래 우리가 육체로 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 즉 육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육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
게만 돌린다. 이 말은 사람의 귀에 따갑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혼적인 능력 또는 천연적인 힘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천연적인
힘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자신의 어떠
함과 내가 물려받은 타고난 재능과 지혜가 바로 나의 천연적인 능력이
다. 우리 중에 혼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
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생각을 예로 들겠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자. 거듭나기 전에, 나는 이런 생각을 지니고 태어났고 나의 출
생과 함께 이것은 발전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나중에 내
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내 영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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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영들의 아버지와 실제적인 연합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내 안에는
두 종류의 상태가 있게 된다. 한 면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
람이 되었는데 이 연합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여
전히 내가 출생에 의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연적인 경향은 항상 이렇다. 전에 나는 내 생각을 사용하여 역사,
문학, 시, 음악, 혹은 과학, 경제 그리고 세상 문제를 연구했었다. 나는
나의 예리한 지성으로 이 안의 정수들을 취하려고 연구했었다. 이제 나
의 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
에 사용한다. 나의 관심사는 바뀌었지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일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았다. 전체 문제의 중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의 관
심사가 완전히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
미하자). 그러나 지금 나는 과거에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던 똑같은 능력
으로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연구한다. 그 능력은 새 창조에 속한 것
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관심사가 바뀐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
신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용
도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아직 바뀌지 않은 데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봉사에 이런 천연적인 것들이 계
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구변으로 말한다면, 어떤 이들
은 웅변에 능하고 타고난 연설가이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쉽게 굴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주 영적인 것
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로 그들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설교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대상은 바뀌었으나 그
들이 사용하는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
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하는 능력의 가치가 아니
라 근원 즉,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 행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느냐이다. 이 능
력의 근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우리는 거의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만을 주의한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목적 달
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이 아님을 잊어버렸다. 

다음의 가상적인 예화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177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도움을 줄 것이다. A라는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주제
을 주든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유창한 연설을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남보다 좀 못하다고 하자.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자기 뜻을 전하는 데 능하지 못하고 항상 논점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러
나 그는 일을 처리하는 데 유능한 사람이고 모든 사무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자. 이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매우 열렬한 그리스
도인이 되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가령, 내가 그들에게 집회 중에
서 말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수락했다면 일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두 사람에게 같은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겠는가?
의심할 것이 없이 B라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이는 그가 말할 줄 모르
고 의지할 만한 자기의 구변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주여, 만일 당신이
이 일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
고 기도할 것이다. 물론 A라는 사람도 기도하겠지만 그의 기도는 B라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것이다. 이는 구변에 있어서 그가 의지할 만한 천연
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른 가정을 해 보자. 만일 내가 그들에게 집회에서 말하라고 하
는 대신, 집회의 실질적인 사무를 맡으라고 한다면 상황은 또 어떻게 되
겠는가? 당연히 상황은 정반대가 될 것이다. 이제 A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차례가 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조직력이 없다는 것
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B라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도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사무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천연적인 재능과 영적 은사의 차이점을 알겠는가? 우리가 기
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육체
로 오염된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보아
야만 한다. 내 말은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타고난 재능과 재간이 결
여된 사람만이 기도하기에 적합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요점은, 그
들에게 천연적인 재능이 있든 없든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것들은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겨져서 그들이 온전히 부활의 하나님을 의
지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뛰어난 타
고난 재능이 있는 것을 질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재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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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일할 때 그것은 장애가 되기 쉽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시골에 전도하러 내려간 적이 있었다.
나는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비록 그들 가운데 글을 모르는 부인
들이 많았지만 여러 번의 심방을 거치고 나서 나는 그들이 문맹일지라
도 주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내가 알
고 있는 성경은 그들이 읽기에 극히 어려웠지만 그들은 성경 안에서 말
하는 그분을 알았다. 나는 육신 안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교
사들이 그 당시의 나와 같이 남을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 그들은 육신 안
에서 그들이 장비한 능력을 의지한다. 

한번은 어느 젊은 형제를 만났는데 비록 그의 나이로 볼 때에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주님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주님은 그로 많
은 고난을 거치게 하여 주님 자신을 알게 하셨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나
는 그에게, “형제님은 요즘 주님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어서 그에게, “형제님
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
게 답변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나의 문젯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형제님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에게, “그럼 형제님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
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답변은 이러했다. “주
님은 저에게,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
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 제가
행한 모든 것은 다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평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우
리는 집회를 인도할 수 있고 집회소를 건축할 수도 있다. 또한 땅끝까지
가서 선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
신 말씀을 기억하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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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것이니”(마 15:13).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창조
자이시다(창 1:1). 만일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당신에게서 유발된 것이 육
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지
라도 결과적으로 그 일은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일이
여러 해 동안 유지되고 여러모로 개선됨으로 더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
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은 영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의 종말은 완전히 그 일의 근원에 달려 있다. 만일 어떤 일의
근원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리 ‘개선’한다 하여도 그 일은 결코 영
적인 일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육에서 난 것은 영원히 육이고 결코 다
른 것으로 변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족히 붙들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 대한 하나
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아야 한다. 주님은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위로부터 온 것만이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들은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분이 보신 것들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천연적인
것이다. 이 일의 근원은 옛 창조이다. 이것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
다. 이것은 항상 남아 있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동
의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
에 동의할 수 있고 심지어 이런 가르침을 좋아할 수도 있으나 참으로 자
신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날이 임하여야 한다. 우리가 특
별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계시를 얻은 사람같이, “주여, 저는 보
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요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
이다. ‘순결함’이라는 단어는 복된 단어이다. 나는 항상 이 단어와 성령
을 연결시킨다. 순결은 완전히 성령에서 나온 것이다. 불순함은 섞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에서 결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교리를 감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자신 속에 있는 불순한 것을 미워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하
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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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겠지만 시간을 약간 들여서 ‘계
시’에 대해 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빛 비춤과 인식

만일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는 빛 비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들과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빛 비춤의 필요
성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빛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 영에서 나온 것과 혼에서 나온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이고 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빛이 필요
하다. 그리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알기 위하여, 영
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
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상상을 좇아 행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
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갈망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
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빛 비춤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젊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
들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영을 좇는지를 알 수 있느
냐, 또는 내 속에 재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의 그들의
질문은 이런 부류이고 비교적 진보된 질문도 있다. 그들은 자기 속을 들
여다봄으로써 구분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떨어질 뿐이다. 이런 상태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위
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분석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히 내적인 인식을 갖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스스로 살펴야 한
다고 말씀하신 곳이 없다.주 (註) 2 자기 반성은 우리를 정함이 없고 요
동하며 절망하는 경지로 이끌 뿐이다. 물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내적 상태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잘못을 범하고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거나 자신의 고집만 주장하면서 자신이 하나
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181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자신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느
낌과 동기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육체를 좇아 행하
는지 아니면 영을 좇아 행하는가를 선포하려고 하는 데에서 온 것이 아
님을 알아야 한다. 

시편에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빛을 주는 여러 구절들이 있다. 첫
구절은 시편 36편 9절이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나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 안
에 두 가지 빛이 있다. 먼저는 ‘주의 광명’이 있고, 우리가 그 광명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광명’을 보게 된다. 

이 두 가지 빛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첫 번째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비췬 하나님의 빛이고, 두 번째의 것은 이 빛이 우리에게 준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것으로 인하
여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고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해질 것이다. 우
리는 이 빛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 반성을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분명한 경
지로 이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빛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 준다. 

나는 이것이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얼
굴이 깨끗한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손으로 자세히 얼
굴을 만져 보아야 하는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거울
을 찾아 빛 가운데로 가져가서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느
낌과 분석은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 줄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온 빛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 준다. 빛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기 때
문에 더 이상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시편 139편 23절이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자. 시편 기자는, “하나
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라고 말했다. ‘나를 살피사’는 무
슨 뜻인가?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살핀다는 말이 아니다. 시를 쓴 사람
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라고 말했다. 내 스스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살피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빛을 얻는 방법
이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참된 상태를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행할 수 있
다는 뜻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자기 검토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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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것들을 얼마나 발견했든 간에 이런 살핌은 언제나 극히 피상
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은 우리가 자신을 살
피는 데서 오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마 당신은 실지로 빛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들어가
느냐고 물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느냐고 물
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다른 도움을 주고 있다. “주
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영적인 일에서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필
요하다. 우리 자신의 참된 천성을 아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
나님의 말씀은 이런 데서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 점
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말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
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다. 오직 하나님
의 말씀, 곧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진리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동기를 비추시고 우리
에게 그 동기의 진정한 근원이 혼인가 아니면 영인가를 분별해 준다. 

이 점에 관하여 나는 원칙적인 면으로부터 실제적인 면으로 방향을
돌리고자 한다. 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주 안에 성장하며 자신에게 어떤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생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곧 “주의 말씀을 열므로 … 비취
게”된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말
씀을 만지게 하신다. 이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전에 우리가 기억해 두었던
성경 말씀 또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우
리에게 힘있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을 보게 된다. 이때 우리는 비춤을 얻고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
를 알게 되며, 주님께 “주여! 이 점에서 제가 불순하고 섞임이 있음을 보
았습니다. 이 수년 동안 저는 과오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몰랐
습니다. 오,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요!”라고 자백할 것이다. 빛이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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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빛 안
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 때마다
항상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항상 성경으로 말미암아야 빛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대화를 가질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비춰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한다. 나
는 이미 주님께 간 한 자매님을 알고 있다. 이 자매님은 실로 ‘빛나는’ 그
리스도인이었다.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즉시 하나님께
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나이가 어렸고 구원받은 지 이
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많은 계
획과 아름다운 꿈과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많은 계획이 있었다. 나는 실
현된다면 경탄스럽기 짝이 없을 수백 가지의 일을 갖고 있었다. 나는 이
일들을 갖고서 그 자매님을 설득시키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주려고 했다. 

내가 입을 벌려 내 계획을 그녀에게 설명하기도 전에 그녀가 한 몇 마
디 일반적인 말로 인해 내게 빛이 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였
다. 나의 ‘역사’는 이렇게 천연적이고 사람의 성분으로 가득하다니! 빛이
들어올 때 뒤따라 어떤 일이 발생한다. 나는 주님께, “주여, 나의 생각은
육체적인 활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은 이런 것
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로
이끄셨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동기와 갈망만을 가졌다. 그녀
의 성경 첫 페이지에는 다음 글이 씌여 있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아무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
다. 언제든지 사람이 이렇게 살 때 그는 빛으로 적셔지고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간증이다. 

빛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을 비추는 법칙을 갖고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우리는 빛을 우리 밖에 둘 수 있다. 빛은 이
것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께 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우리 마음을 닫아 놓고 자신이 옳다고 자랑하는 데 있다. 우리의 실
패는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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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잘못이 천연적인 능력의 문제라면 잘못을 모르는 것은 빛이 결여
된 문제인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천연적인 능력을 볼 수 있
는데도 그들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오! 우리는 성실하고 겸
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 드려야 한다! 오직 자신을 연 사람만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빛
을 발하지 않을 수 없다. 시편 기자와 함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어 나를 인도하사”(시 43:3)라고 말하자.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보다 더욱 죄 문제를 주의하는 것으
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한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열려서
낱낱의 죄를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
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해방과 승리를
추구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과 참된 성결 안으로 향하는 행동은 다
주님께 찬미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우
리가 사람의 죄를 만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만져야만 한다. 사람의 개성과 혼적 능력이야말로 문제의 핵심
인 것이다. 죄를 모든 문제로 보는 것은 여전히 표면적인 관점이다. 만
일 당신이 죄 문제만 관심한다면 그 거룩함은 외면적인 것이고 얕은 것
이다. 당신은 아직 죄의 근본을 만지지 못한 것이다. 

아담은 살인으로 인해 죄를 세상에 가져온 것이 아니다. 살인은 나중
에 발생한 일이다. 아담은 자기의 혼을 발전시키는 길을 택하여 하나님
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죄를 세상에 가져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얻
고자 하시는 족속, 곧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주 가운데서의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는 족속은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이고, 그들의 생
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나무’인 백성이다. 

나 개인에게 필요한 것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
하지만, 우리 속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혼인가 영인가?’하고 자
문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두움에 빠지게 할 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성경은 성도들이 자신을 아는 경
지로 이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 또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은 모두 주님의 빛 비춤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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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빛이 비췰 때 계시와 책망을 가져온다(사 6:5, 겔 1:28, 단 10:8,
눅 22:61, 62, 행 9:3-5, 계 1:17).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죄의 가증함과 자아의
가증함을 볼 수 없다. 내 말은 그것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와 자아를 계시해 준다는 말이다. 이것
은 결코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그분은 살아 있는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계시를 가져다 준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이 빛 비춤은 반드시 돌연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빛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
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점차적으로 강화되
고 점차적으로 분명해지며 철저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빛은 이 세상에
서 가장 순수한 것이다. 빛은 정결케 하는 기능과 소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빛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죽인다. 그분의 빛 비춤 아래 “관절과 골
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의 가르침
이 아닌 사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성의 부패함과 우리 자신의 가증함
과 절제가 없는 우리의 혼생명과 혼적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해
가 되는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렵고 떨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얼마나 강한 다룸이 필요한지를 현재처럼 분
명하게 본 적이 없었다. 동시에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
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가장 넓은 의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역사의 다른 면인 사람의 혼을 처리하는 문
제를 보겠다. 우리가 십자가를 철저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
지하는 위치, 곧 주 예수님이 자원하여 서 계셨던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 5:30)고 하셨다

186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제13장 

성장하는 길 — 십자가를 짐 

앞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수차 다루었다. 하나
님께서 사람의 혼생명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준비
해 놓으신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봉사를 지배하는 원칙을
보는 것은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일하
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들을 위배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의 기
초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봉사의 조건
도 이와 똑같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되
는 근거인 것과 같이 죽음과 부활의 원칙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의 기초이다. 

모든 참된 사역의 기초

우리가 죽음의 원칙과 부활의 원칙을 모를 때 우리는 결코 참된 하나님
의 종이 될 수 없다. 주 예수님 자신도 이 기초 위에서 섬기셨다. 마태복음
3장은 우리 주님이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여 준다. 그분은 무슨 죄나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침
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침례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설명해 준
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 주님이 침례로 말미암아 기꺼이 죽음과 부활의 위치에 서 계셨
기 때문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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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
임을 알 것이다. 그분 외에 이 땅에서 행했던 사람 중 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분도 사람이므로 그분의 아버지와는 다
른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셨다. 우리는 주님의 이 점을 다룰 때 매우 조
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
신 이의 뜻을 행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의
미인가? 분명히 이것은 주님에게 그분 개인의 뜻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
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은 개인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도 인자
이므로 자기의 뜻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
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분이 아버지
와 다른 점은 바로 그분에게 사람의 혼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모
양이 되셨을 때” 그분은 혼을 취하신 것이다. 당신이나 내게 혼과 몸이
있는 것같이 주님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혼과 몸을 갖고 계셨다. 그러므
로 그분도 혼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즉,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침
례를 받자마자 사탄이 그분을 시험하러 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
탄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듦으로써 그분의 필요를 만족시키라는 것이
었고 또한 성전에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즉시 존경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또한 원래 그분이 다스리도록 되
어 있는 세상 왕권을 즉시 취하라는 것이었다. 아마 당신은 사탄이 왜 그
분을 시험하여 이런 괴상한 일을 하라고 했는가를 이상히 여길 것이다.
아마 당신은 사탄이 왜 그분이 범죄하도록 그분을 더 철저하게 유혹하
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달리 시험해서는 소용없
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
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증명
해 보이라.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칭하는 것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 물을 것이다. 왜 당신은 지금 나와서 증명해 보이지 않는가? 왜 일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사탄의 전체 궤계는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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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혼으로 말미암아 일하라는 말이다. 그러
나 주 예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다. 아담 안에서 사람은 하나
님을 떠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에서의 비극이다. 오늘날 동일한 상황하에서 인자는 다른 입장을 취하
셨다. 그 후에 그분은 이것이 그분이 생활하는 기본 원칙임을 설명하셨
다. “아들이 …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9). 혼생명을 절대
적으로 부인하는 이것이 그분의 모든 사역을 지배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님께서 실지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전 골고
다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의 원칙을 기초
로 삼으셨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이 원칙
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사역을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거쳐
야 한다면 우리가 (예표와 원칙에 있어서) 어찌 제외될 수 있겠는가? 무
릇 이 원칙이 그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분을 섬기
지 못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분은 이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
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다. 성령의 능력, 곧 그분이 말
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분
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이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은 주님의 죽음
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가치를 안에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이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는 이것들의 모
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수 없
는 이유이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비로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
도록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가 없으면 그들의 간증은 공허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민수기 17장이다.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사역에 대해 쟁론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에 대해 문제 삼
았다. 그들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고 의심하며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그분의 종이고 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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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증명하러 나오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를 취하여 열두 개를 지성소 증거궤 앞에
하루저녁 두라고 하셨다. 이튿날 주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
이 피게 하시며 아론이 그분의 택한 자임을 증명하셨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믿는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부활을 말한다. 죽음에서 부활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역
의 표시인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그가 참된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오직 죽음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을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인정하신다.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와 효능을 보았었다. 우
리는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였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을 얻은 것은 그분의 보혈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에서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죄의 권세를 처
리했는가를 본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앎으
로 우리는 다시 죄에게 왕노릇하여 그를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님
을 찬미하자. 이 방면에서도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더 나아
가서 우리는 또한 자유의지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헌
신할 필요성은 매우 자명하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
여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하게 된다. 여기에 이
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구성하는 출발점을 만지기 시작한다. 그러
나 이것도 역시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
리는 여전히 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다른 면인 생활의 성화 문제―실제적인 생활
에서의 개인의 성화―를 보여 준다. 거기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
람이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율법 아래 떨어
진 것과 율법에 의해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는 내 안의 성령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십자가로 이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중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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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거쳐서 이 공과를 배우고 이 면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죽음의 가치를 발견했으리라고 믿는다. 

로마서 7장에서 생활의 성화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육신’과 하나
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혼생명의 천연적인 능력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
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알고 체
험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 방면에서 주님의 죽음을 체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그분에게 참으로 유용하게 될 수
없다. 만일 우리 속에 이런 단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상에서 말한 체
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전히 그
분에게 합당치 않을 것이다. 오, 참으로 그분에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
이 얼마나 있는지! 중국 속담에 있는 것같이 그들은 열두 자나 되는 벽
을 쌓았으나 열다섯 자를 헐어 버렸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
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헐어 버리고 심지어는 다
른 사람의 일까지도 파괴하였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직 십자가의 처
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혼을 처리하시는지를 보
기로 하자. 그런 다음 이 일이 어떻게 그분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되는지
를 보기로 하자.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의 구절들을 여러분 앞에 두겠다. 그것은 마태
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4절,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이다. 이 네 군데 성
경 말씀은 여러 공통점들을 갖고 있다. 모든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 혼의
활동에 대해 말씀했고 또 모든 구절은 혼생명의 다른 방면, 혹은 혼생명
의 다른 표현을 다루었다. 이 성경 구절들에서 주님은, 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좇는 것임을 아주 명
백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주의하는 혼생명 혹은 천연적인 생
명은 우리가 본 옛사람이나 육체에 관한 구절들보다 훨씬 전진된 것이
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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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단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임을 분명
히 알아야 한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사도가 세 차례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언급한 것을 본다. 로마서 6장 6절도 매우
분명하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원문에 사용된 동사는 과거형이다.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 이러하다. “우
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최종적이고도 영원히 못 박힌 것은”.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십자가의 또 다른 면, 곧 ‘날마다 십자가를 짊’이라는 말씀이 가
리키는 면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을 보기로 하자. 십자가가 나를 짊
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또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은 내적인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한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이다. 이 체
험은 날마다, 한 단계씩 그분을 좇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혼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한 가지 일이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옛사람
을 처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혼 자체
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성경은 십자가가 우리의 타고
난 재주와 재능 및 우리의 인격과 개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하지 않
았다. 만일 이렇게 했다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우리의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벧전 1:9, 눅 21:19)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
되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혼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실은 우리 개인의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혼과 혼의 천연적인 재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추가되어 천연적인 재능을 죽음에 넘기우게 하고―그것들로 주님의 죽
음의 인을 지니게 함―그런 다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바울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는 그의 갈망
을 토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한다. 그는 항상 죽음의 표시를
혼에 두었고, 혼으로 하여금 다시는 독립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
하지 않으며 항상 성령에 속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였다. 오직 십자가의
역사만이 바울같이 재간 있는 사람(빌립보서 3장에서 대강 언급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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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으로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나
중에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
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
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2-5). 

혼은 감정의 대본영(大本營)으로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거의 감정
의 영향을 받는다! 비록 감정 자체가 악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여 결국 우리의 행동
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아비나 어
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
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7-38).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이고 유일한 길
임을 알아야 한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하다.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
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 원문
참조).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감정의 미묘한 행
동 안에 한 가지 감추인 위험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사람의 혼
이다. 십자가는 이것을 처리한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혼을 잃
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 가운데 혼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다. 우리가 혼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것
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혼의 요
구를 거절할 때 고통을 거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많은 때 우
리는 어떤 현저한 죄가 아닌 것이 끝까지 주님을 좇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은밀한 사랑과 천연적인 감정에 의해 우리
의 길을 돌이키게 된다. 그렇다. 감정은 우리의 생활에서 극히 큰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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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복음 8장을 참고해 보기로 하자.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
씀이라고 생각한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
신 후에 그분이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으로 그분을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
을 아끼시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
람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을 책망하듯 베드로를 책망하셨
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는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
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
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
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 8:34-35)고 하셨다. 

모든 문제의 초점은 다시 혼에 집중되었다. 또 여기서는 특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망을 가진 혼을 말한다. 혼은 매우 교묘하게 역사한다. 혼
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리라. 어쨌든 나는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 혼은 구원을 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십자
가에 올라가 못 박힌다고? 오,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너 자신을 불쌍
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네가 정말 자신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
느냐?”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전진하려면 많은 때 우리 혼의 음성―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서 나
온 음성―을 거스려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부르짖음을 십자가가 멈추
게 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
었던 그 자매님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가?”라고 물었다. 이것은 극히 큰 질문이다. 그
녀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가?”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가?”라고 물었었다. 이 질문은 다른 질
문보다 더욱 우리의 존재를 만진다. 한번은 어떤 일에서 그녀와 주님 사
이에 다툼이 생긴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았고 또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실로 그것을 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
기란 매우 어려웠다. 나는 그녀가, “주여,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주여,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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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다리시면 제가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
다. 그녀는 주님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녀에 대한 주님
의 요구를 감소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다른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가 선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들―심지어 때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일지라도―을 버려야 할 때가 얼
마나 많은지!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관심했지만, 그는 천연적인 사랑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담대히 책망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많았다고 느낄 것이다. 오직 강한 사랑만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 말은 이럴지라도 만일 당신 속의 영이 단순하고 혼
의 섞임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베드로의 과실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당신 마음
이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육체를 위하여 동정
의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십자가는 깊은 것을
만진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가 어떻게 혼을 처리하는지를
본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또 혼의 일을 처리하시는데, 이것은 특히
그분의 재림과 관계된다. 그분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인자의
나타나는 날”과 비교하셨다(29-30절). 그다음 그분은 들림받는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셨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34-35절). 이 양자 사이에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31-32절). 왜 롯의 처를 생각해야 하는
가? 그 이유는 이렇다. “무릇 자기 혼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33절). 

만일 내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이 단락의 신약 성경 말씀은 휴거의 부
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려 준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
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자동적으
로 휴거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
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 두 부분의 말씀
을 조화시키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의 이 단락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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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것은 우리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것
에 근거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라는 가장 긴급한 권고를 하고 계
신다(마 24:42 비교). 

여기에는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부르심은
결코 과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
여 우리 속에서 마지막 순간의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마음의 참된 보물인지를 발견할 것이다.
만일 보물이 주님 자신이라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최후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하
나님의 은사를 더 사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한마디 추가하거니와, 심
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욱 사모한다! 

하나의 예를 들겠다. 지금 나는 책 한 권을 쓰고 있다. 이미 여덟 장을
완성하였고 앞으로 아홉 장을 더 써야 한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 심히 염려스럽다. 만일 주님이 “내게로 올라오라.”고 나를 부르실 때
“그럼 나의 책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응한다면 주님은 “좋다. 땅에
남아서 마저 쓰거라!”고 반응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집 안에서
하고 있는 소중한 일들이 우리를 묶을 수 있고 우리를 땅에 굳게 뿌리 박
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혼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영으로 말미암아 사느냐의 문
제이다. 누가복음 이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는 혼생명이 어떻게 땅에 속
한 일―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라―에 종
사하는지를 보았다. 주님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과 심고 먹고 마시며
사고 파는 것들―이것들은 다 합법적인 활동으로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
가 없다―밖에 언급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이것들에 의해
점유되고 당신의 마음이 이것들에게 향해 있기만 하면 당신은 쉽게 땅
에 얽매이게 된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당신의 혼을 잃는
것이다. 디베랴 해변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부활한 주
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
록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이신 줄 알
고서는 배를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적으로 가득 채워진 물고기도 생

196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성장하는 길 — 십자가를 짐

각하지 않았다. 요한이 “주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바다
로 뛰어들었다. 

이것이 참으로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
느냐에 있다. 십자가에 의해 우리 속에서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남
으로 주님 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필요
하다. 

여기까지 이르러도 우리가 처리하는 혼적인 활동은 아직 표면적인 것
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의 감정적인 방종과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혼이 이 세상 것들에 의해 점유되는 것 등이다. 이것들은
작은 일에 불과할 뿐 우리는 아직 문제의 참된 핵심을 다루지 않았다. 이
제 더 깊은 것들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십자가와 열매 맺음 

요한복음 12장 24-25절을 읽어 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
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원문 참조). 

여기서 우리가 말한 십자가의 내적 역사―우리 혼을 잃게 함―는 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서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음을 본다. 거기서 주
님이 죽으신 목적은 풍성히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주님의 죽으
심의 목표는 바로 열매 맺는 것이다. 한 알의 밀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
러나 그것은 한 알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밀알은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생
명을 나누어 줄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
져 죽어야 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택하신 길을 알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 속에 그분의 생명이 나타났다. 독
생자께서 죽으신 결과로 그분은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 그
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 우리가 부
르심을 받아서 참예한 그분의 죽음은 바로 이런 면의 죽음인 것이다. 이
로써 우리는 생명의 분배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의 새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우리의 혼을 잃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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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참된 노정이
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한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
라”(고후 4:11-12)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요점에 왔다. 만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
했다면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보
화를 얻었다. 즉,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다. 그분의 생명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미해야 한다. 그러나 왜 이 생
명은 이렇게 적게 표현되는가? 왜 ‘한 알 그대로’있는가? 왜 이 생명은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분배될 수 없는가? 심지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도 왜 이 생명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가? 생명이 있으나 나타나지 못하
는 원인은 (밀이 껍질로 싸여진 것같이) 이 생명이 우리의 혼에 의해 감
싸져 있고 혼이 이 생명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혼 안에 살면서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일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취하지 않는다. 바로
이 혼이 생명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혼을 잃어야만 충만한 데 이
를 수 있다. 

흑암의 밤과 부활의 아침 

다시 돌아가서 싹 난 지팡이를 보기로 하자.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가져다 두고 하룻밤―그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을 지
내야 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이 일은 죽음과
부활, 생명을 잃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여기서 당
신은 또한 입증된 사역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실행적인 면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
를 다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혼과 혼의 천연적인 능력과 재능과 지혜가 세상을 떠나
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
로 우리가 아직 살아 있을 동안 우리 속의 천연적인 근원을 깊이 파헤치
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끊임없는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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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
이니라”(막 8:34)이다.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8), “능히 나
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고 말씀하신다. 혼을 잃고 생명의 영
이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우리 생활의 불변의 원칙으
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 있다. 이 관문을 통과할 때 우
리 전체의 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도 뒤따라 변화가 있게 된다. 이
것은 하나의 좁은 문이고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
어갈 수 있다. 브니엘에서 야곱은 이런 관문을 만났다. 야곱 안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
다. 야곱은 하나님이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실 것
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총명과 재간으로 그 목적에 이르려고
했다. 하나님은 야곱의 천연적인 능력을 빼앗아 가지 않으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심으로 그를 절게 만드셨다. 비록
야곱이 계속 걸을 수 있었지만 시종 그는 저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가 다른 야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의 다리가 여
전히 있었고 다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의 힘은 이미 만져진 바 되었
다. 이때부터 그는 부상당한 다리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의 부상은 다
시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필히 우리
를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통과 흑암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의 천연적인 생명을 만지고 근본적인 것을 박탈하시며 결국 우리가 자
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이런 경
지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되고 고통스런 길을 걷도록 엄하게
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
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들려주겠다. 구원받은 후 일 년 동안 나는
전도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속에는 나
를 앞으로 전진하도록 재촉하는 어떤 것이 있는 듯했다. 이것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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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었다. 주님은
너그럽게 상당히 오랜 기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뿐
아니라 상당한 축복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를 재촉하는 천연적인
능력이 만져진 바 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된다. 이런 체험을 갖기 전 당
신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는 만족을 인해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때때로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하도록 부탁하신 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천연적인 생명으로 산 것이다. 이 생명은 항상 여러 번
변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기질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감정이 하
나님을 향할 때 당신은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이 다
른 데로 향할 때 당신은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 책임이 맡겨
져도 당신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 손에서 당신은 그다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 속에 있는 치우친
사랑의 능력, 곧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실 수 없다. 이러한 역사는 당신이 좋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
니라 그분이 의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된다. 당신은 그 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변함없이 이행한다. 당신
은 자신이 전도에 능하고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서 어떤 만족
을 얻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당
신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는가를 상관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뜻
을 준행하면서 체험하는 참된 즐거움은 쉽게 변하는 당신의 감정보다 얼
마나 깊은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뜻을 표하기만 해도 당신이 즉시 반응하는 단
계로 당신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종의 영이다(시 40:7, 8). 그러
나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의 천
연적인 능력과 의지와 감정이 집합된 곳인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의해
만져진 뒤에라야 우리가 이런 영을 가질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
하고 우리 안에 두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종의 영이다. 어떤 사람
은 오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것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만져짐으로써 얻게 된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을 갖고 있고 우
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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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하나님의 종은 항상 이런 ‘무능함’을 체험할 때가 있다. 이때부터
그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게 된다. 그는 영원히 전과 같을 수 없다. 이것
이 당신 안에 세워질 때 오늘 이후로 당신은 참으로 당신 자신을 두려워
하게 된다. 당신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담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할 때 야곱같이 주권적인 다루심을 초래하는 줄
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혼의 충동을 좇아 행할 때 주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고통을 당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가하시는 징계의 손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
분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히 12:7)이심을 알게 되
었다. 성령은 당신의 영 안에서 이런 관계를 증거하시고, 또한 “만일 우
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롬 8:16-17) 기업과 영광도 얻게 될 것을
증거하신다. 모든 영의 아버지에 대하여 당신이 가져야 할 반응은 다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이 당신 안에서 참되게 세워질 때 당신은 이미 새로운 경
지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경지’라고 부르겠다. 사망의
원칙은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어떤 위기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후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 안으로 해방하셨음
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비록
이것이 전에 얻은 것과 다를지라도―발견할 것이다. 이제는 생명의 원
칙이 당신 안에 역사하여 당신에게 권능과 힘이 있게 하고 생기와 생명
도 있게 한다. 그때부터 당신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된다. 다른
점은 모든 것이 하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조금 더 자세
히 말해 보기로 하겠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나 발을 자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혼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각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을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취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혼을 사용하지만 더 이상 혼 안에 살지 않고 그것으로부
터 무엇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취하지 않는다. 우
리가 몸을 생명 삼을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혼
을 생명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한 반역자―비록 우리에게 재
간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서 격리된 자임―와 같을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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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미암아 살 때, 비록 우리가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는 것같이 우
리 혼을 사용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영의 종이 된다. 이런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 흑암의 밤이 항상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된다. 지난
날들 동안, 주님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수개월간 한쪽에 제쳐 놓
으시고 영적인 면에서 완전한 흑암 안에 들어가게 하신 적이 있었다. 나
는 그분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았다. 거의 모든 것이 정지되었고 모든 것
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나중에 그분은 내가 잃었던 것을 점차적으
로 회복해 주셨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스스로 되찾고 이렇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
긴 밤―흑암 속에 있는 온 밤―을 거쳐야 함을 기억하라. 조급해 하는 것
은 무익하다. 주님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신다. 

우리는 한 시간 내에 죽음과 부활을 다 체험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
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쪽에 제쳐 놓으신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
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사용하시는지는 알려 줄 수 없
지만, 원칙상 그분이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을 거기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
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발전도 없고 당신이 귀히
여기는 것들도 당신의 통제 밖에 있게 된다. 당신은 문이 없는 담을 대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의 축복하심도 있는
데 당신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 모든 것이
다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룻밤뿐임을 기억하라. 비록 온 밤일
지라도 하룻밤뿐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갈 때 당신은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영광의 부활 안에서 다시 돌려 받는 것을 발견할 것이
다. 부활 안에서 얻은 것이 과거 소유했던 낡은 것과 어떻게 다른지 당
신은 측량할 수 없다. 

어느 날 나는 한 젊은 형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주님은
천연적인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나에
게, “만일 당신이 이미 주님을 만나 철저히 만져진 바 됨으로써 천연적
인 능력을 잃는 것을 안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식
탁에는 접시에 전병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하나를 들고서 그것을 먹으
려는 것처럼 그것을 반으로 쪼갰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그 쪼개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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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하나로 합쳐 놓았다. 내가 말하기를, “이 전병은 겉보기에는 다
른 것과 다를 게 없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당신의 등뼈가 부러지면 하나님이 가볍게 만지기만 하여도 당신은 순종
하게 됩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의 아들의 영광이
아들들 안에서 표현되도록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방면의 필요를 우리
를 위해 이루어 놓으셨다. 나는 이 길을 걸어왔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진실로 반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즉, “내가 그
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롬 1:9)이라는 말씀이
다. 그들은 이미 바울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역의 비결을 배웠다. 곧, “하
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빌 3:3). 

바울보다 더 적극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로마서에서 그
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
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롬 15:19)고 말했다. 그는 지금 로마로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1:10),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서바나(15:24,
28)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중해 연안 전체를 돌보는 봉사에서 그
의 마음은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만을 높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
며 표적과 기사 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롬 15:17-18). 이것이 영적인 봉사이다. 하나
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시기를!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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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복음의 목적 

마지막 장의 출발점으로 복음서의 한 가지 예화를 들겠다. 그 일은 십
자가의 그늘 아래서 발생한 일이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예언적인 일이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
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
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예수께서 가라사대 …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막 14:3, 6, 9). 

주님은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그분께 부은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과 항상 동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
면 이 일에서 주님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가? 

나는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12장
은 이 일이 그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지 얼마 안 되어 발생한 것임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 준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이 그리 부요하지 않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들 두 자매는 가사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을 보았다(요 12:2, 눅 10:40
참조)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의심할 것이 없이 그들은 돈 한 푼이
라도 아주 귀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자매 중 하나인 마리
아가 소중히 감추어 놓은 옥합과 삼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기름을 완전히 주님의 몸에 허비하였다. 사람의 사리에 따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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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녀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 이
상으로 그분께 드린 것 같다. 그러므로 유다가 앞장서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호응하여 마리아를 원망하여 그녀의 이런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
하였다. 

허비함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
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
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막 14:4, 5). 나는 주님께서 우리
에게 ‘허비’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상고해 보라
고 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허비란 무엇인가? 허비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준다는 뜻이다. 만
일 어떤 사람에게 1실링을 주면 족한데 그에게 1파운드를 주었다면 이것
은 허비이다. 만일 두 량(兩)이면 족한데 한 근(斤)을 주었다면 그것은 허
비인 것이다. 만일 어떤 일을 삼 일 만에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오 일 또
는 한 주간을 사용한다면 바로 허비이다. 허비란 작은 일을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분수에 넘치게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허비이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을 함께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과 같은 일이 그곳에서도 있기를 주님이 원하
시기 때문이다. 그 뜻은 사람이 마땅히 그분에게 와서 자신을 그분께 허
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 허비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
는 유다의 각도이고(요 12:4-6) 다른 하나는 다른 제자들의 각도(마
26:8, 9)이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기로 하자. 

열두 제자들은 모두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
라고 칭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주님께 부어지는 어떤 것도 다 허비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향유뿐 아니라 심지어 물도 허비인 것이다. 여기
서 유다는 이 세상을 대표한다. 세상 사람 눈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완전히 허비이다. 그분은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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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서 그분이 자리를 차지하신 적
도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든지 그들은 모두 허비라고 생각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
상에서 상당히 성공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눈
에 상당한 재간이나 타고난 소질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을 아주 아깝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 이처럼 허비되
다니!”라고 말한다. 

나 개인의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주후 1929년에 나는 상해
로부터 내 고향 복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나는 몸이 너무 쇠약해서 지
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있었다. 거리에서 나는 전에 나를 가르쳤던 대학
교수를 만났다. 그는 나를 찻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함께 들어가 그곳
에서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자네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는 자
네를 매우 주시해 보았고 장래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오늘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라는 말인가?”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노골적인 질문을 했다. 내가 그의 말
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소리로 한바탕 울고 싶었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사업,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사실
이다. 이러한 나에게 전에 법률을 가르쳤던 이 교수님이 “자네는 이렇게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 발전도, 아무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이
계속 지낼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몸에 거한다는 것
을 체험하였다. 나는 그때 내 일생 중 처음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
로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생명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내 혼 안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당
시 내 몸에 정말 성령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나는 얼굴을 들고서 아무 보
류함 없이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
니다. 내가 택한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나의 교수에게
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허비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가치에 대한 참된 평가를 갖게 하는 복음의 목적인 것이다. 

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허비라고 느꼈다. “우리가 이 돈을 다

207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른 데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을 하든가 가난한 자에게 행
복을 가져다주는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가? 왜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난
한 자들을 돕지 않는가? 왜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붓는가?”(요 12:4-6
참조).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언제나 다음과 같다. “왜 당신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쓰지 않는가? 당신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는가? 주님께 자
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러나 만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어찌 허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은 이러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내가 그분의 포
로되기에 그분은 합당하시고 내가 그분만을 위하는 것을 받기에 그분은
합당하시다! 세상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
지 않다. 주님은, “저를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
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
람들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게 두라. 우리는 여전히 온당하게 이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참
된 일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게 대해 한 것만이 참된 일
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참
가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유다에 관하여 나는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
의 태도를 보기로 하자. 이는 그들의 반응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능히 견딜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들은 우
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유다같이 말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화까지 냈다. 성경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
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마 26:8, 9)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가장 많은
은혜를 얻으려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이 점에 있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것
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
나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사
람은 없는가? 그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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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인류 사회에 더욱 유익할 텐데 왜 그들은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가?”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용도에 치중
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이해에 따라 충분히 이용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들이 너무 적게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어떤 곳
에 가서 어떤 무리들에게 더 큰 환영과 존경을 받는다면 그들의 일이 더
확장될 수 있고 더욱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일생에서
내게 도움을 가장 많이 주었던, 수년 동안 알아 왔던 한 자매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그녀와 왕래하는 몇 년 동안 비록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정말 그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었다. 당시에 나는 주
님이 그녀를 쓰시지 않을까 봐 마음이 매우 조급했다. 나는 항상 혼자서
“왜 그녀는 나아가서 집회를 인도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사역하지
않는가? 작은 한 마을에 거하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정
말로 그녀가 허비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때때로 그녀를 보러 가서
나는 거의 외치다시피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같이 주님을 아
는 사람이 없고 당신처럼 성경을 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
니다. 당신은 주위의 필요는 모르십니까? 왜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
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것이고 돈을 허비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가장 첫째 되는 일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
은 내가 누구에게 적극적이지 말라고 권하거나 세상의 긴박한 필요를 직
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칭찬하
는 것을 금하신다. 여기서 주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돌이
켜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스런 그 자매님을 사랑하셨
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녀를 통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훈
련받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자매님을 인하여 나는 영원
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비결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베다니에서 주 예수님이 마리
아의 행동을 칭찬하실 때 모든 봉사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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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모든 소유에 더하여 당신 자신까지도 그분에게 완전히 부어야 한
다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당신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첫째 되는 문제는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이 만족하셨는가에 있다. 

우리는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많은 복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 것
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했는가에 있지 않다. 이것은 그
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결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가장 관
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있는가’와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옥합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런 것일지라도―내가 말하지만 이것
은 십자가를 거쳐서 흘러나온 생명이다―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심지어 응당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이것은
허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며 가장 얻고
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끊임없는 봉사를 그분께 드린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분 자신인지 아니면 봉사인지를 발
견하도록 잠시 우리의 봉사를 보류하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
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막 14:9).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는 복음이 이것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은 죄인을 만족시키기 위
한 것만이 아니다. 죄인이 만족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미하자! 그러
나 우리는 죄인이 만족됨을 얻는 것은 복음의 으뜸 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주된 목
적은 바로 주님을 만족게 하는 데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인이 얻는 유익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을 충분히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봐 두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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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복음이 없으면 죄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
느냐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렇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복음 안에 죄인의 몫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
은 죄인의 필요를 만족게 하셨고 크게 축복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니다. 복음의 첫째 항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아
들이 만족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오직 그분이 만족하실 때 우리가 만
족할 수 있고 죄인들이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만족게 하는 사람치
고 자신이 만족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든지 그분을 만족게 할 때 우리는 뒤따라 만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분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한 가지 알려 주고 싶은 것, 곧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허비의
원칙이 곧 능력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원칙
은 바로 버리는 원칙이다. 하나님의 수중에서의 참된 용도는 ‘허비’로 측
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당신의 재간을 사
용하여 절정에 이르면 이를수록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절정을 넘어섰다!)
당신의 일에 종사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이 사용한 원칙이 주님의 원
칙이 아닌 세상적인 원칙임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
시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즉, 그
분을 위한 우리의 일이 그분을 섬기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주의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먼저 주의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
할 것이다. “나는 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지위와 직책을 버
렸고 빛나는 장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주
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 같
고 때로는 나에게 계속 확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
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제쳐놓으
십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큰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과 비교해
봅니다. 그에게도 빛나는 장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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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구원시켰고, 주
님은 그의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물질적 면이 아
닌 영적인 면으로―입니다. 때로 나는 그가 나보다 더 그리스도인답다
고 느낍니다. 그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 합니다. 대체 이 길에
서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의 생활은 매우 좋고 나는 아주 안 좋습
니다. 그는 이 길을 가 본 적이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영
적 부흥이 있고 내가 만난 것은 각종 번거로움과 복잡한 환경뿐입니다.
이것들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내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
닙니까? 내가 주님께 정말 너무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신의 문제이다. 당신이 그 형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즉, 축복받을 정도로 헌신하고 번거로움이 없고 주님께 쓰임 받으나 옥
에 갇히지 않고―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
말 그렇게 될 것인가? 당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에 대하여 매우 분
명할 것이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돌이켜 당신의 주님을 보라. 또한 당신 자신에게
그분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물으라. 허비하는 원칙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칙이다. “그녀(마리아)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께 허비할 때 하나
님의 아들의 마음은 진정 만족을 얻게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이 그분께 드
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는 비결이다. 

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제
자들과 같이 ‘용도’를 추구하는가? 그들은 삼백 데나리온을 가치 있게 쓰
려고 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계산하고 기록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
한 유용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주여, 나는 이것들을 상관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
으로 족합니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신다. 

미리 그분에게 부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
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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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막 14:6-8). 

이 구절들에서 주 예수님은 ‘미리’라는 단어로 시간의 문제를 언급하
셨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오는 시대에 주님께서 더 큰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안다.
그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
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21, 24:47, 눅 19:17 참조).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더욱 큰일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
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의 일도 계
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으나 그분
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마리아는 미리 어떤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
으면 그녀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다. 이것이 기름을 붓는 이 이야
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에 우리가 다 그분을 사랑할 것이
라고 믿는다. 또한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사랑할 것
이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을 그분께 붓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다. 그
렇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볼 때에 우리가 다 옥합을 깨뜨릴 것
이라고 믿는다. 모든 것을 부어 그분께 드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오
늘, 바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지 며칠 뒤 몇
몇 여인이 아침 일찍 주님의 몸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으나 붓지 못하였
다. 그 주의 첫째 날 이른 아침에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주님께 기름을 부었다. 왜냐하면 마리
아는 미리 그분께 부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
기 때문에 그분께 붓지 못했다. 이 면에서 나는 우리에게 시간은 동일하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늘 주님을 위하여 무엇
을 하는가에 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의 귀중함을 보았는가? 우
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
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았는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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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주며 영혼을 구원하며, 죄인들의 영원한 복락
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이런 일들은 필수적이고 가치 있는 일들이다)이
그들이 가져야 할 위치를 넘어서지 말아야 함을 보았는가? 이 일 자체만
을 위하여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열으사 우리로 그분의 가치를 보게 하시기 바란다.
만일 세상의 귀한 어떤 예술품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 하자. 그것이
천 파운드나 만 파운드, 심지어 백만 파운드가 될지라도 그것을 허비라
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치를 낮출 때에 기독
교 안에 허비의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전체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가 그
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달렸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별로 귀히 여
기지 않는다면 그분께 드린 것이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을 허비라고 느
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길 때, 그분께 드린 것이 너무
지나치다거나 너무 아깝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진귀하
고 가치 있는 보배를 그분께 붓는다 하여도, 이렇게 하는 것은 수치로 여
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에 대해 주님은, “저가 힘을 다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저가 모든 소유를 완전히 드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장래를 위하여 조금도 남겨 두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소
유를 주님께 사용하였지만 부활의 아침에 그녀는 자신의 허비를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
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내 말은 우리의 힘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 무언가
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아
니다.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죽으
심과 장사되심과 장래의 날을 봄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발 앞에 두
는 것이다. 그날 베다니 집에서 그분의 장사됨은 이미 성사되었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그분이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다. 즉, 영광 안에
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환호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그분께 부을 것이다! 그러나 만
일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기름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가장 귀중한 것으
로 그분께 붓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그분에게 이것은
참으로 가장 보배로운 일이다! 

외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은 여기서 아무런 지위가 없다. 이는 이런

214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복음의 목적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었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동
의하며 체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끊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옥합으로 대표된,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
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다. 동시에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
온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옥합을 진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것
들을 더욱 진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깨뜨리려
고 하지 않고 그런 담대함도 없다. 바로 지금 우리 온 존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진귀한 것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그것을 주님께 부
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주여,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
들을 얻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얻고자 하시는 것을 얻게 된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원한다. 

향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 예수님 위에 부음으로 향유 냄새

가 집에 가득하였다.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참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곧 주님과 함께 제한을 받고 주님에 의해
감금될지언정 속박을 풀고 ‘유용’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며, 이러므로 만
족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만 찾는 사람들을 만날 때 즉
시 당신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만질 것이다. 당신의 영적인 감각은 즉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의 생명 안에서 어떤 것이 이
미 파쇄되었기 때문에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날 베다니 집에 가
득했던 향기가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 충만하다. 마리아의 향기는 영원
히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한 번뿐이나
깨뜨려지고 부어진 옥합으로 인한 향기는 영원히 남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바나 우리의 전하는 바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다. 아마도 당신은 주님께서 즐거이 당신을 사용
하시고 또 그분에게서 당신이 받은 인상을 남에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수차 그분께 간구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정확하게 전도나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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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은사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도는 오히려 당신을 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일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여, 만일 당신이 주 예
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고 당신의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
님 발 앞에 던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다른 사
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설령 당신이 외관상 주님께 크
게 쓰임 받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속에 굶주림과 갈
증을 불러일으키는 데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당
신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성도까지도 이 실제를 감지하고 느낄 것이다. 그는 여기에 주님과
동역하고 고난을 당했으며 단독적으로나 자유로이 행동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생
활만이 ‘인상’을 창출하고, 또 인상으로 인해 굶주림과 갈증을 불러 일으
키며 또한 이 굶주림은 그들이 신성한 계시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 안으로 이끌리기까지 사람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격
동시킬 것이다.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전도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갈급한 요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
은 바로 전도를 위해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주 배불리 먹은 두 사람 앞에 먹음직한 케이크를 갖다
둔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그들은 그 케이크에 대해 논의하고
그 모양을 감상하며 만드는 방법과 가격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모
든 면을 논하기만 하고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만일 그
들이 정말 배고프다면 그 케이크는 금방 없어질 것이다. 성령의 일도 이
러하다. 먼저 사람 속에 필요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결코
참된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욕구를 만들어 내는
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갈망을 갖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누구도 강
요할 수 없다. 우리는 강제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느끼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인상
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 속에 영적인 굶주림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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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선지자에 대해 수넴 여인이 한 말을 상고하기를 좋아한다. 비록
그녀가 그 선지자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말하기를,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
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왕하 4:9)라고 했다. 엘리사가 그
녀에게 인상을 준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
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다만 거기로 지나갔을
뿐인데 그녀는 감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우
리 몸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총명하다거나 은사가
있다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남긴 인
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의 관건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역사에 달렸다.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다. 십자가의 역사는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상관치 않고 그
분의 기쁨만을 구하고 그분의 만족만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 내가 언급
했던 그 자매님이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환경이 요
구하는 대가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때 나는 그녀와 함께 있었으므로 우
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주님께, “주여,
당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마음을 파쇄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은 낭만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참으로 자기의 마음을 파쇄
하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분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파쇄하며 그분께 붓고자 하는 마
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해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 앞
으로 더 전진하여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 안에 욕구를 일으킬 수 있
다. 나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느낀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
리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산출하는 것이
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얻고자 하시는 것을 얻으시도록 우리는 우
리의 소유와 어떠함, 심지어 영적 체험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까지도 그
분께 가져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당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기 원합니다. 당신의 일이나 당신의 자녀들이나 또는 어떤 것을 위해
서가 아니라 다만 당신 자신을 위하여 잃어버립니다!” 

오, 허비됨이여! 주님을 위하여 허비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기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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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름이 알려진 많은 사람들도 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고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허비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일
하기를 좋아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옥에 가두어 두신다. 우리는
자주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사도들
을 사슬에 묶으셨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
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
(고후 5:9) 이 복음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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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두 사역자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
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 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
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 세
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
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
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동일하게 교회생활의 실행
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면
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
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
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시기 위
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은사였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
으로서 1972년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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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1905년에 중국 북부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세 때 그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즉시 그의 일생
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봉사 초기에 그는 유명한 복음 전파
자이자 교사이며 저술가인 워치만 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워치만 니의
지도 아래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1934년에 워치만 니는 그에게 ‘상하이
복음서원’이라는 그의 출판 사업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
와 그의 다른 동역자들에 의해 대만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
께서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들이 결코 상실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
습니다. 워치만 니는 위트니스 리가 이전의 출판 사업을 ‘대만복음서원’
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복
음서원’은 중국 밖에서 워치만 니의 일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
공개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대만으로 보내어진 위트니스 리의 대만
에서의 일을 통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국 본토
를 막 탈출한 350명에 불과한 믿는 이들로 시작하여 5년 내에 대만에 있
는 교회들이 20,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62년에 위트니스 리는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주님의 인도를 느끼고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미국에서
섬기면서 주중 집회들과 주말 특별 집회들에서 사역했고, 구두로 수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많은 부분이 400여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 중 대부분이 14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
니다.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특별 집회는 91세 때인 1997년 2월에 있었
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성경의 진리를 매우 풍성하게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성경에 대한 《라이프 스타디》입니다. 이 책은 모두 성경
의 각 책을 믿는 이들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한 생명을 누리고 체험하는 관점에서 해설한 것이며, 25,000쪽이 넘는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새로 번역한 중국어 신약
성경인 〈회복역 성경〉의 주 편집인이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
을 지휘했습니다. 이 〈회복역 성경〉은 수많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220

정상적인그리스도인의생활(미국HPT)-본문.qxp_로고스-무료배포  2021. 5. 27.  오전 9:4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이 〈회복역 성경〉을 통해 광범위한 일련의 영적
인 각주들과 개요들과 관주들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들은 미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 라디오 방송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965년에 위트
니스 리는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Living Stream Ministry)’를 세웠는
데, 이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로서, 워치만 니
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이들의 실지적인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교회들을 그
리스도인의 생명과 기능에 있어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표가 편협한 종파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신
의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확신에 반응하여 믿는 이들
은 단순히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러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
가들에서 일으켜졌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
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
흡해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며, 아버
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
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
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

4. 참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
를 흘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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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
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
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
에서 운행하시면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
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
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땅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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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MITH of New Jersey.
Madam Speaker, I rise today to acknowledge the immense spir-

itual achievement of Watchman Nee, a great pioneer of Christianity
in China.
Christianity Today magazine recently honored Watchman Nee

as one of the 100 most influential Christians of the twentieth cen-
tury. Watchman Nee died over thirty years ago but his life and work
continue to influence millions of Protestant Christians in China.
Today more than three thousand churches outside of China, includ-
ing several hundred in the United States, look to him as one of their
spiritual and theological founders.
Watchman Nee was an astonishingly devoted and energetic man,

which I think can be seen from a capsule summary of his life. He
became a Christian in 1922. In the 1930s, he traveled to Europe
and North America, where he delivered sermons and speeches.
Later his sermons were collected and published as books. By the
late 1940s, Nee had become the most influential Chinese Christian
writer, evangelist, and church builder. In 1952, the Chinese gov-
ernment imprisoned Nee and many other Christian leaders for
their faith. Nee was never released, though during the 1960s and
1970s several of his books continued to grow in influence and pop-
ularity,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and his best-known book,
The Normal Christian Life, sold over one million copie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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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came a twentieth-century Christian classic. In 1972 he died
at the age of 71 in a labor farm; his few surviving letters confirm
that he remained faithful to God until the end.
Madam Speaker, it is estimated that China has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 Christians, and millions of them consider them-
selves the spiritual heirs of Watchman Nee. Millions more are
rightly proud of the contribution Watchman Nee made to global
Christianity—he was the first Chinese Christian to exercise an in-
fluence on Western Christians—and indeed of his contribution to
world spiritual culture. It is sad that the works of Watchman Nee
are officially banned in China—even as they are being discovered
afresh by a new generation of Western Christians. It is my hope
that Watchman Nee’s collected works can be freely published and
distributed within China.
After Watchman Nee’s death, when his niece came to collect his

few possessions, she was given a scrap of paper that a guard had
found by his bed. What was written on that scrap may serve as
Watchman Nee’s testament: “Christ is the Son of God Who died for
the redemption of sinners and was resurrected after three days.
This is the greatest truth in the universe. I die because of my belief
in Christ. Watchman 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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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장님, 저는 오늘 중국 기독교의 위대한 개척자인 워치만 니의
막대한 업적을 밝히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크리스쳐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 지는 최근에 워치만 니를
이십 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추대했
습니다. 워치만 니는 삼십 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생애와 일은 중국에 있
는 수많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중국 밖에 있는 삼천 개 이
상의 교회들이 그를 그들의 영적이고 신학적인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워치만 니는, 내가 그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서 본 바에 의하
면, 매우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2년에 그리스
도인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그는 유럽과 북미로 여행을 하여 거기
에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고, 후에 그의 설교들은 책으로 출간
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말에 니(Nee)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 전도자, 교회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1952년에
중국 정부는 니(Nee)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그들의 신앙
을 이유로 투옥시켰습니다. 니(Nee)는 결코 석방되지 않았지만, 1960년
대와 1970년대에 그의 여러 책들은, 특히 미국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고 유명하게 되었고,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계적으로 백만 부 이상이 팔려 그리스도인의 고전이 되었습니
다. 1972년에 그는 강제 노동을 하는 농장에서 7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
다.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편지들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

미국 국회 의사록
제111차 회의와 토론 첫 번째 시간

워치만 니의 공로를 치하하여

뉴저지 하원 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H. SMITH)

제155권                                     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워싱턴                                     No.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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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증합니다.
하원 의장님, 중국에는 일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들 중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워치만 니의 영적인 후
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에 공
헌한 워치만 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서양의 그
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첫 번째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는 세계적인 영적 문화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워치만 니의 글들이, 서양
에 있는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데
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워
치만 니의 전집들이 자유롭게 출간되고 배포되기를 희망합니다.

워치만 니가 죽은 후에 그의 조카는 그의 몇 안 되는 유품을 수집하러
갔다가, 간수가 니(Nee)의 침대에서 발견한 종이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쪽지에 적힌 것은 워치만 니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삼 일 만에 부
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다. 워치만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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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ITTS of Pennsylvania. 
Mr. Speaker, a little over four years ago my esteemed colleague

from New Jersey, the honorable CHRIS SMITH, rose in this cham-
ber to bring due attention to one of the great Christians of the twen-
tieth century— the noted Chinese teacher and church-planter,
Watchman Nee. Today, I rise to complete the circle on this com-
pelling story by honoring Watchman Nee’s closest co-worker, Wit-
ness Lee. Together they labored tirelessly in China from 1932 until
the conquest of mainland China by the Communist Red Army
under Mao Tse Tung in 1949. Today, the story of Watchman Nee is
somewhat well known, given his numerous writings that have be-
come Christian classics, such as The Normal Christian Life and Sit,
Walk, Stand. Capping his inspirational biography was his martyr-
dom in a Chinese labor farm in 1972. 
Witness Lee’s story is less known in the West but is in no way

less significant. Al-though Nee was the clear leader when they la-
bored together in China, it was left to Wit-ness Lee, to preserve and
continue their work outside of China and to spread it far beyond
the Chinese-speaking world. When it became apparent in 1949 that
the Communists would prevail in China, Watchman Nee insisted
that Witness Lee emigrate to carry on their work in Taiwan and
throughout the Far East. Lee agreed. Subsequent developments
not only validated Nee’s insight (he was imprisoned shortly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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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nd the churches raised up under his and Lee’s ministry were
forced underground), but also confirmed that their message and
ministry had the potential to reach far beyond China. 
Almost immediately Lee’s ministry began to have a profound im-

pact in Taiwan. Tens of thousands turned to Jesus Christ for their
salvation and began congregating in simple, New Testament
churches, as their Chinese brethren had done in China during the
previous two decades. Today, there are more than 200 such local
churches in Taiwan with more than 200,000 believers. It is a similar
story in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ith churches established
in the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Japan, Korea,
New Zealand and Australia. 
Witness Lee did not confine his work to Asia. In 1962 he came to

North America and began to minister from Los Angeles, where he
established Living Stream Ministry, the publisher of Watchman
Nee and Witness Lee in English and over fifty other languages. Wit-
ness Lee’s speaking and writing continued to emphasize ‘‘Christ as
life’’ and God’s desire to ‘‘build His church’’ on the basis of the one-
ness of God’s people, rather than on any ethnic or cultural differ-
ences. This was the same message that he had learned from his
spiritual mentor, Watchman Nee. Since the early 1960s the spread
of the local churches under Lee’s ministry throughout North and
South America, Europe, and Africa has been remarkable. There are
more than 4,000 churches and 400,000 believers meeting on every
inhabited continent, including 200 churches and several thousand
believers in Russia and the Russian-speaking world. 
Inside mainland China the number of ‘‘hid-den’’ believers follow-

ing the ministry of Nee and Lee ha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Chinese government’s often extreme measures to suppress and
openly persecute them. Historically, members of the churches in
China who appreciate the ministry of Nee and Lee have been
among the most harshly persecuted. Thousands have been im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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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 countless beaten, and many even martyred. It is estimated
today that there may be two million believers and thousands of local
churches in China that draw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sup-
ply from the ministry of Nee and Lee. 
Recently, reports have reached the West that Christian believers

in two provinces have been imprisoned merely for possessing copies
of the Recovery Version, a study Bible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d Taiwan Gospel Book Room, the publishing entity Lee
established in Taiwan. Today Watchman Nee is still labeled as a
‘‘dangerous counterrevolutionary,’’ and Witness Lee is officially
branded as a ‘‘cult leader.’’ The writings of both men are banned in
China. It is tragic that Watchman Nee died in a Chinese prison
farm, totally unaware of how profoundly his life and ministry would
impact the entire world. It is a similar tragedy that Witness Lee
died in 1997 with such a blatant, gross distortion hanging over his
name and his ministry in his homeland. 
It is ironic that at a time when China is taking such a prominent

role on the world stage in so many areas of society, it is missing an
obvious opportunity to further improve its reputation within the in-
tern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slander the names of two
faithful men of God, China should take national pride that two of
its own, neither of whom were political in either their message or
their leadership of the flock, have had extraordinary impact far be-
yond the Chinese-speaking world.
Mr. Speaker, I call upon the Chinese government today to release

all those being held simply because of their faith in Christ and to
abandon this national campaign to discredit and distort the record
of two brave followers of the One who came with the message of sal-
vation, forgiveness and peace, and instead, to celebrate with us the
contributions of Watchman Nee and Witness Lee to believers the
world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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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장님, 약 4년 전에 존경하는 저의 동료 의원인 뉴저지 주의 크
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께서 이 의사당 안에서 20세기 위대한 그
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이자 저명한 중국인 성경 교사요, 교회 설립자였
던 워치만 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워
치만 니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위트니스 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함
으로써 이 감명 깊은 이야기의 나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두 분
은 1932년부터, 마오쩌둥 휘하의 공산군이 중국 본토를 점령한 1949년
까지, 중국에서 함께 지칠 줄 모르게 수고했습니다. 오늘날 워치만 니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서 고전(古典)이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원제: 좌행참)>과 같은 다수의 저서들
로 인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72년에 중국 집단 농장
에서 순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신의 일생을 훌륭하게 마
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에 관한 이야기는 서방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함께 수고할 때는
워치만 니가 분명한 인도자였지만, 그들의 사역을 중국 밖에서도 보존
하고 지속시킨 것과 중국어권을 넘어서까지 그 사역을 확산시키는 일은
위트니스 리에게 남겨졌습니다. 1949년에 중국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세하게 될 것이 분명해지자, 워치만 니는 대만과 전 동아시아 지역에
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위트니스 리에게 이주할 것을 강권했습니
다. 위트니스 리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된 모습들은 워치
만 니의 통찰력이 옳았음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워치만 니는 그 후 바

미국 국회 의사록
제113차 회의와 토론 첫 번째 시간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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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옥되었고 그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은 지하
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음),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이 중국을 넘어서 훨씬
더 먼 곳까지 뻗어 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음도 확증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대만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
니다.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하여 구원받았고 그들의 중국인
형제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해 왔던 것처럼, 그들은 신약의
교회들로서 단순화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만에는 200여개
이상의 지방들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
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오스트랄라시아, 즉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뉴질랜드와 호주에 세워진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자신의 사역을 아시아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1962년에 그는 북미로 왔고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으
며, 그곳에 영어와 50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저서들을 출판하는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를 세웠습니다. 위트니스 리
의 말씀 전파와 저술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했으며 어떤 민족이
나 문화적인 차이라는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 됨
에 기초하여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자신의 영적 조언자였던 워치만 니로부
터 배운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위트니스 리의
사역 아래 있는 지방 교회들이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대륙
에 4천 개 이상의 교회들과 40만 명 이상의 믿는 이들이 모임을 갖고 있
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러시아어 권에 있는 200여 개의 교회들과 수
천 명의 믿는 이들도 포함됩니다.

중국 본토 내부에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따르는 ‘숨겨진’ 믿는
이들의 숫자는,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수시로 취했던 극단
적인 조치와 공개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
사적으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귀히 여기는 중국 내 교회
들의 구성원들은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수천 명이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다수가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내에는 약 2백만 명의 믿는 이들과 수천 개의 지방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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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과 공급을 받
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방에 전달된 보도에 따르면, 두 개의 성(省)에 거주하는 그
리스도인들이 학습용 성경인 <회복역 성경(the Recovery Version)> 몇
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이 학습용 성경은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그리고 위트니스 리가 대만에 세운 출판사인 대만복
음서원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오늘날 워치만 니에게는 여전히 ‘위험스러
운 반혁명분자’라는 꼬리표가 있고, 위트니스 리는 공식적으로 ‘이단 지
도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저술은 중국 내에서 금
서(禁書)입니다. 워치만 니가 자신의 삶과 사역이 전 세계에 얼마나 심
오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중국의 한 집단 농장에서 죽
음을 맞이한 것은 비극입니다. 위트니스 리가, 자신의 조국에서 자기의
이름과 사역이 그토록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왜곡을 당하는 상태에서
1997년에 죽은 것 또한 비극입니다.

중국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계 무대에서 현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명백한 기
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전혀 뜻밖의 일입니다. 중국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두 분을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의 메시지나 양 떼를 인도함에 있
어서 전혀 정치색이 없고, 중국어권을 넘어서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
쳐 온 두 사람에 대해 국가적인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원 의장님, 저는 오늘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중국 정부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석방해야 하며 구원과 용서와 화평의 메시지를 갖고 오셨던 분을 용감
히 따랐던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악평하고 왜곡하는 국가적인 캠페인
을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전 세계의 믿는 이들에게 기여한 워치
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공헌을 축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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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 Theological Seminary (Fuller) and leaders from the local
churches and its publishing service, Living Stream Ministry (LSM),
have recently completed two years of extensive dialog. During this
time Fuller conducted a thorough review and examination of the
major teachings and practices of the local church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writings of Witness Lee and Watchman Nee, as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This process was undertaken
in an attempt to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and accusations that
are often associated with this group of churches and to locate the
teachings and practices of these two men and the local churches in
light of historical, orthodox Christianity. Participants in the dialog
from Fuller included Dr. Richard Mouw, President and Professor
of Christian Philosophy; Dr. Howard Loewen, Dean of the school of
Theology and Professor of Theology and Ethics; and Dr. Veli-Matti
Karkkainen,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epresenting the
local churches were Minoru Chen, Abraham Ho, and Dan Towle.
Representing LSM were Ron Kangas, Benson Phillips, Chris Wilde,
and Andrew Yu.
It is the conclusion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at the

teachings and practices of the local churches and its members rep-

resent the genuine, historical, biblical Christian faith in every es-

sential aspect. One of the initial tasks facing Fuller was to
determine if the portrayal of the ministry typically presented by its
critics accurately reflects the teachings of the ministry. On this point
we have found a great disparity between the perceptions that have
been generated in some circles concerning the teachings of Watch-
man Nee and Witness Lee and the actual teachings found in their
writings. Particularly, the teachings of Witness Lee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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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ly misrepresented and therefore most frequently misunder-
stood in the general Christian community, especially among those
who classify themselves as evangelicals. We consistently discov-

ered that when examined fairly in the light of scripture and

church history, the actual teachings in question have significant

biblical and historical credence.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y

deserve the atten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entire Body of

Christ.

It is important to note, in understanding the process that we have
undergone; that considerable attention was devoted at the outset
to the stand of these churches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gen-
uine Christian faith adhered to by all true Christian believers. We
believe that if agreement on the basic tenets of the faith can be
clearly established, then subsequent dialog and discussion concern-
ing non-essential teachings properly fall within the realm of the fel-
lowship of believers. This determination was made by reading their
publications and through our fellowship in five face-to-face meetings
between Fuller and representatives of these churches and this min-
istry. In regard to their teaching and testimony concerning God,

the Trinity,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the Bible, salvation,

and the oneness and unity of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we

found them to be unequivocally orthodox. Furthermore, we found

their profession of faith to be consistent with the major creeds,

even though their profession is not creedal in format.

Moreover, we also can say with certainty that no evidence of cultic
or cult-like attributes have been found by us among the leaders of
the ministry or the members of the local churches who adhere to
the teachings represented in the publications of Living Stream Min-
istry. Consequently, we are easily and comfortably able to receive
them as genuine believers and fellow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we unreservedly recommend that all Christian believers
likewise extend to them the right hand of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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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imes together were characterized by sincere, open, trans-
parent, and unrestricted dialog. There were several topics that we
at Fuller approached with particular interest, such as the Trinity,

the mingling of divinity and humanity, deification, modalism,

their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the ‘local’ church,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of Christ, and their attitude toward believers

outside their congregations.We were given unlimited freedom to
explore each of these areas. In every instance we found the public
perception of some to be far removed from the actual published
teachings as well as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the believers in the
local churches. 
This statement is intended to provide those interested with a gen-

eral overview of the process that we have been involved with and
our overall conclusions. This brief statement will be followed in the
coming months by a paper addressing the aforementioned and
other important theological topics in greater detail.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churches and Living Stream Ministry have agreed to
write a statement outlining in summary form their teachings on
the major topics of interest concerning them. Comments by Fuller
will be offered on their teachings, as we have come to understand
them after significant research and dialog.

Dated : January 5, 2006

School of Theology 
135 North Oakland Avenue, Pasadena, CA 91182 
tele 626.584.5300   fax 626.584.5251   www.fulle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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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 신학 대학 성명서

풀러(Fuller) 신학 대학과 지방 교회의 인도자들과 그 출판 기관인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LSM)는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해 온 광범위
한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에 풀러 신학 대학은 특별히 리빙 스트
림 미니스트리에서 출판한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저서들에 주안
점을 두고, 지방 교회의 주요 가르침들과 실행들을 철저하게 검토하
고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취한 이유는, 종종 이들 교회들에 대
해 던져지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과 비난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것
이었고, 또한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의 빛 안에서 이 두 사람이
나 지방 교회의 가르침들과 실행들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
습니다. 풀러 신학 대학 측에서 이 대화에 참여한 분들은 총장이며 기
독교 철학 교수인 Richard Mouw 박사와 신학부 학장이며 신학 및 윤
리학 교수인 Howard Loewen 박사와 조직 신학 교수인 Veli-matti
Karkkainen 박사입니다. 지방 교회를 대표하여 참여한 분들은 Mi-
noru Chen, Abraham Ho, Dan Towle 씨입니다. LSM을 대표하여
참여한 분들은 Ron Kangas, Benson Phillips, Chris Wilde, Andrew
Yu 씨입니다. 

풀러 신학 대학이 내린 결론은, 지방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가르침들과 실

행들이 본질적인 모든 방면에서 진실하고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 대학이 당면했던 첫 과제
중 하나는, 그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전형적으로 제시했던 지방 교회
의 사역의 모습이 지방 교회의 사역의 가르침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워치만 니
와 위트니스 리에 관하여 어떤 단체들 안에 생성된 인식과 그 두 사람
의 저서들에서 발견된 사실상의 가르침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들은 엄청나게 잘못 대표되
었으며, 그 결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특히 자신들을 복음
주의자들로 분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오해되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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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빛 안에서 공정하게 점검해 볼 때, 문제시되었던 가

르침들은 사실상 성경과 역사의 의미심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는 시종일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주목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친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참된 그리스
도인 믿는 이들이 고수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 위에서 이들 교회들이 서 있는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신앙의 기본 교리
들에 관한 동의가 분명하게 확립될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가르침들에
관한 차후의 대화와 토론은 믿는 이들의 교통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출판물들을 읽어 보고 또 풀러
신학 대학 측과 그 교회들과 사역의 대표자들과 다섯 번에 걸쳐 직접
만나는 모임을 갖고 나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삼일성(삼

위일체),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 성경, 구원, 교회의 하나와 합일, 그리스도의

몸 등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과 간증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이 논의의 여지 없

이 명백하게 정통(正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비록 그들의 신앙 고백이 신조의 형태로 되어 있
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주요 신조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
견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의 출판물로 대표
된 가르침들을 고수하는 사역의 인도자들이나 지방 교회 구성원들 가
운데 이단에 속하거나 이단과 유사한 속성들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믿는 이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쉽고
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믿
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기를 기탄없이 권하
는 바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진지하고 열려 있고 투명하고 제약이
없는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풀러 신학 대학 측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접근했던 몇 가지 주제들은 삼일성(삼위일체), 신성과 인성의 연합, 신

화(神化), 양태론(樣態論), ‘지방’ 교회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실행, 그리스도

의 신성과 인성, 그들의 모임 밖에 있는 외부 믿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야들 하나하나에 대해 탐색할 자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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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부여받았습니다. 매 경우에 일부 사람들이 가진 공공연한 인
식이 지방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과 실행뿐만 아니라 출판
된 사실상의 가르침들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우리가 연관되었던 과정과 우리가 내린 전반적인 결론
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제공하려는 의
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성명서에 이어서 몇 개월 후에는 위
에서 언급한 신학적 주제들과 기타 중요한 주제들을 더 상세하게 다
루는 논문이 나올 것입니다. 지방 교회들과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의 대표자들은 그들에 관한 관심사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그들의 가
르침들을 요약된 형태로 진술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
다. 풀러 신학 대학 측은 이미 상당한 연구와 대화를 거친 다음 그들
을 이해하는 데 이르렀으므로 그들의 가르침들에 대한 논평을 제공할
것입니다.

2006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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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포에 대한 추가 정보

HighPeakTruth.org
다음과 같은 귀중한 영적인 책들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HighPeakTruth12@gmail.com 혹은
DeeperTruth12@gmail.com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1권    위트니스 리, 워치만 니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2권    위트니스 리, 워치만 니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3권    위트니스 리, 워치만 니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위트니스 리
●생명의 인식                                          위트니스 리
●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 니
●하나님의 경륜                                       위트니스 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 니

한국복음서원 (Korea Gospel Book Room)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ECPA)의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인 LSM(Living Stream Ministry)에서 출간한 서적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610번길 5, 
승덕빌딩 3층(13515)

전화/ 1600-3191 

http://www.kgbr.co.kr

E-mail:kgbr@kgbr.co.kr

관련 단체들

LSM(Living Stream Ministry) / www.lsm.org
Rhema / www.rhemabooks.org

BfA(Bibles for America) / www.biblesforame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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